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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주 문자로 기록된 문서와 만주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 등

을 자료로 하여 이들 문헌에 나타난 be와 관련된 문법 현상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be의 특성과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be의 문법적 지위를 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확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대격 표지’로 정의한다. be가 전형적으로 쓰

일 때는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를 확인하거나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e가 비전형적인 용법을 보일 때에는 그 용법의 대

상이 확장되어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을 be가 확인하거나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be의 기능은 네 가지이다. 우선 기본적인 기능으

로 문법 관계 표시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

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의 표시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화제 표시의 기능이 있다. 문법 관

계 표시의 기능과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은

격을 표지하는 be의 전형적인 기능이다.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를 표시

하는 기능과 비논항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은 be의 기능이 확장되어 나

타나는 비전형적인 기능이다.

각 기능을 하나씩 언급하여 보면, be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타동사의

목적어를 표시할 때에는,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피행위주임이

분명한 논항이라면 be가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목적어가 한정성

을 지닌 경우에는 be가 목적어에 부가되어 한정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중의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be가 실현되지

않으면 목적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be가 논항에 부가되어 목적어

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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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가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할 때에는, 만주어의 문

법 관계 교체 구문인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

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 등에서 be

가 타동성을 표시하므로 이때에 주어와 구별하고 영향을 받는 대상을 확

인하여 타동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be가 부가된다.

be가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를 표시할 때에는,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역할을 하므로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be가 어떤 성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으면 수의적으로 나타나므로 복합문의 상위문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be가 화제를 표시할 때에는, be의 한정성이 주어짐성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be가 화제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be와 결합한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닐 때 be는 격을 표지하

는 기능은 하지 않고, 화제를 표지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언어학적 관점에

서 be의 문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be가 실현되는 원리를 밝혔다. 둘째,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 등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능을 be의 기능에 포함시켜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만주어, 대격 표지, be, 한정성, 문법 관계 교체, 타동성, 대

격 주어, 복합문, 정보 구조, 화제 표지, 비전형적 기능

학 번: 2007-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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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일람표1

1 first person

2 second person

3 third person

ABL ablative

ACC accusative

ANT anterior

CAUS causative

COMP complementizer

CONC concessive

COND conditional

CVB converb

DAT dative

DEF definiteness

DUR durative

EXCL exclusive

F feminin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IMPS impersonal

INCL inclusive

INDF indefiniteness

INS instrumental

INTR intransitive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기본적으로 Max Planck Institute에서 제시한 Leipzig Glossing

Rules(http://www.eva.mpg.de/lingua/resources/glossing-rules.php)를 따른다. 이 목록에 없

는 용어는 河內良弘 清瀨義三郎則府(2002), Li (2000), Gorelova (2002)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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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 Irrealis

M masculine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NEG negation, negative

NOM nominative

NMLZ nominalizer

OPT optative

PASS passive

PL plural

POSS possessive

PRE prefatory

PRS present

PRV preventive

PST past

PTCP participle

PTL particle

REFL reflexive

Q question particle/marker

SG singular

SIM simultaneous

TERM terminative

TOP topic

TR transitive

- 형태소 경계

= 첨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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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만주 문자로 기록된 문서와 만주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 등

을 자료로 하여 이들 문헌에 나타난 be와 관련된 문법 현상을 분석함으

로써 be의 특성과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일반 언어학과 개별 언어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언

어의 보편성을 연구하는 일반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 현상을 개별 언어

의 문법 현상에 기반을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언어에 대

한 자세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별 언어의 문법 현상을 기술할

때에 일반 언어학적 지식은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

다. 특히 만주어 문어는 연구자가 해당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구자가 만주어의 화자에게 조언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만약 만주

어 화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더라도 그 화자의 직관이 당시의 언어 화자

의 직관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할 때에 기존의 이루어진 여

러 언어들에 대한 일반 언어학적 지식은 만주어의 문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법 현

상을 바탕으로 만주어의 문법 현상의 보편성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만주어의 be의 특성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에 앞서 be를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격

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여 be의 분석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이 타당한

이유를 보이고, 확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대격 표지라는 be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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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를 정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2장부터 5장까지는 be의 네 가지 기능을 검토하며 be의 기능들이 be

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2장에서는 be의 기본적인 기능이

타동문의 목적어를 나타내는 문법 관계 표시임을 주장하고 be의 필수적

인 출현과 수의적인 출현을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be의 용법을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 등 문법 관계 교체 구문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be가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be는 인용절 주어를 표시하는 역할만 한

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장에서는 모든 유형의 접속문과 내포문에서 be

와 결합한 주어가 나타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be가 하위문 주어에 부

가되는 것은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를 구별하고, 하위문 주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제가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5장에서는 be가 화제 표지로 사용되는 용법을 유형에 따라 나누어서

논의할 것이다. be와 결합한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

는 논항이 아닌 경우 be가 격 표지의 기능은 하지 않고, 화제 표지의 기

능만을 담당함을 보일 것이다.

6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1.2. be에 대한 연구사

만주어의 격은 일반적으로 주격(∅), 대격(be), 여격(de), 속격(i), 탈격

(ci)의 다섯 개가 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i를 도구격으로 분리하거

나, deri를 연격으로 보아 격 체계 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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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어 문법 연구에서 격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든지 be는 하나의 격

표지로 격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 최초의 만주어 문

법서로 알려진 Gerbillon & Couplet (1682)에서부터 최근에 만주어 격

체계를 포괄적으로 연구한 오트곤톨(2009)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be의 대격 표지로서의 특성과 기능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be가 이동 동사의 처소 논항에 표지된다거나 인

용절의 주어에 표지된다는 등으로 부분적인 현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본 절에서는 be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서양, 동양, 한국으로 나누어 검

토하기로 한다.

1.2.1. 서양의 연구사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만주어 문법 연구에서는 be가

대격 표지라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Gerbillon & Couplet (1682: 9),

Gabelentz (1832: 25-26), Adam (1873: 36-37), Harlez (1884: 35),

Haenisch (1961: 42)가 여기에 해당한다.

be가 대격 표지라는 단순한 견해에서 벗어나 be를 더 자세한 언급한

연구로는 Zaxarov (1879), Möllendorff (1892), Sinor (1968), Li (2000)가

있다. Zaxarov (1879: 133-134)에서는 다른 연구보다 자세하게 be의 용

법을 다루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의 각 격에 해당하는

be의 용법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be가 러시아의 대격, 속격, 여격, 조격,

전치격의 용법을 보인다고 하면서도 각 용법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Möllendorff

1 많은 언어에서 하나의 격 표지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

어에서도 하나의 격 표지가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속격 표지 i는 도구격

의 기능도 하고, 공동격의 기능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격 표지이지만 de가 도구격

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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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5)에서는 be가 대격 표지이면서 허사적인 용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격 표지의 생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대격 표지의 실현과 비실현

이 허사적인 용법과 관련이 없지만 이 연구가 대격 표지의 실현과 비실

현에 대해서 지적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Sinor (1968: 264-265)에

서는 be가 명사와 연결될 수도 있지만, ha나 ra와 같은 분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 Li (2000: 349)에서는 be가 직접 목적어와

경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Gorelova (2002: 166-175)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더 다양한 각도에

서 be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be가 쓰이는 환경을 타동문의 목

적어인 경우, 여격을 취하는 구문에서 여격을 대신하는 경우, 사동문의

피사동주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고, be가 생략이 되거나 반드

시 나타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e의 출현과 생략을 엄

격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정성(definiteness)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

하다고 하였으며, be가 주어의 자리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Gorelova (2002)가 기존의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서 be의 특징을 다양

하게 포착하기는 하였으나, 각 특징을 서술할 때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

어서 be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Gorelova (2002: 174)에

서는 se-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든 구조가 ‘부정사 대격

(accusativus cum infinitivo)’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사람의 의미를 지

닌 명사나 인칭 대명사가 대격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격 주어의 환경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대격 주어의 환경이 동양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제시한 대격

주어의 환경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실제 만주어의 인용절에서 사

2 만주어에서 동사 어간이 -ra나 -ha와 결합한 형태(이하 ra형과 ha형)를 분사(participle)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주어에서 ra형과 ha형은 분사 외에도 여러 용법을 보인다. 박

상철(2017: 4-5)에서도 -ra와 -ha가 종결형 어미, 관형형 어미, 명사형 어미 등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세 용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심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ra와 -ha를 관습적으로 쓰이는 분사 어미로 지칭했다. 본 연구에서도 편의상 일반적인 분

류에 따라서 -ra와 -ha를 분사 어미라고 칭하고, 동사와 분사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분사

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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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아닌 유정물인 명사나 무정물인 명사에서도 be와 결합한 주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환경도 부정확하다.

1.2.2. 동양의 연구사

동양의 만주어 문법 연구는 일본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be를 전반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上原 久(1960)와 河內良弘

清瀨義三郎則府(2002), 津曲敏郞(2002)이 있다. 그리고 be의 대격 주어

용법을 연구한 것으로는 早田輝洋(2011)이 있다.

上原 久(1960)와 河內良弘 清瀨義三郎則府(2002)가 be를 기술하는 방식

은 다른 연구들의 서술 방식과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연구들이 be의

항목을 따로 세워 be를 서술했지만 이 두 연구는 be가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격 부분에서 서술하고, de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여격 부분에

서 서술하며, 목적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격 부분에서 기술했다. 上原

久(1960)는 滿洲實錄에 나타나는 be의 기능과 더불어 분철 표기 여부,

다른 문법 성분과의 결합 양상 등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河內良弘 清

瀨義三郎則府(2002)는 be의 기능을 주어 기능, 여격 기능, 대격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津曲敏郞(2002)은 be를 대격 표지라고 하였으나, 복

합문에서는 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be가 주어의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上原 久(1960: 430-431)에서는 종속절 중

직접 인용된 서술문이 ala-(보고하다), donji-(듣다), gūni-(생각하다),

hendu-(말하다), se-(말하다) 등의 동사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be가 주

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河內良弘 清瀨義三郎則府(2002: 67)도 인용이라

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ala-(보고하다), donji-(듣다), gūni-(생각하

다), hendu-(말하다), se-(말하다)와 결합한 문장에서 대격 주어가 나타



- 6 -

난다고 하였다. 津曲敏郞(2002: 87-88)에서는 se-(말하다), hendu-(말하

다), ala-(보고하다), donji-(듣다), gūni-(생각하다) 등에 선행하는 간접

인용절에서 대격 주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간접 인용절의 서술어 동사가 -∅, -ki, -kini, -rahū 등인 경우나 간접

인용절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문법 표지들은 화자가 대상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上原 久(1960)와 津曲敏郞(2002)의 두 연구에서는 대격 주어의

유일한 예외로 manggi(후에)가 후치사인 동일한 문장을 제시했다.3

(1) 上原 久(1960)와 津曲敏郞(2002)에서 제시한 예외적 대격 주어 예문

[tere elcin be isina-ha] manggi,

that emissary ACC reach-PST.PTCP after

[그 사신이 도착한] 후,

(滿洲實錄 6:54b-55a, 今西春秋 1938: 240)4

早田輝洋(2011)에서는 이러한 manggi와 결합한 대격 주어에 주목하여,

manggi와 결합한 대격 주어의 예를 더 찾아내었는데, 각각 滿文老檔
에서 8개, 순치기의 Ilan gurun i bithe에서 3개, 총 11개의 예를 추가

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는 manggi와 결합한 문장에서 대

격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나타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3 주석에 제시되는 단어의 의미는 일부 특이한 단어의 용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Norman

(2013)을 따른다. 그 외에 羽田 亨(1937), 河內良弘(2014)도 참고하였다.
4 滿洲實錄은 책의 구분만 있을 뿐, 장차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장차

제시 방법을 따라서 1a, 1b, 2a, 2b 순으로 계산한 장차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中華書局出版에서 1986년에 영인한 淸實錄의 滿洲實錄 부분이며, 원 자료의 서

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滿洲實錄 上書房本 manju i yargiyan kooli
四周雙邊, 白口, 單魚尾, 無行格, 半葉 7～8行, 滿 漢 蒙 三體文, 揷圖 82組

2函 8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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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한국의 연구사

한국의 연구는 초기의 연구로 박은용(1969), 최학근(1980)이 있다. 박은

용(1969: 63-64)은 同文類解(1748) 語錄解를 자료로 하여 be의 용법이

주격, 여격, 대격의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보았고, 여격을 제외한 주격

과 대격의 용법을 논의하였다. be가 주격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하위

문인 경우에 한하며 특히 ala-(보고하다), donji-(듣다), gūni-(생각하다),

hendu-(말하다), se-(말하다) 등의 단어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로 한정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be가 대격으로 쓰인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동사와

통합하여 be가 연결된 ‘어사(語辭)’를 목적어로 만든다고 하였다. 최학근

(1980: 315-316)은 be가 대격을 나타내는 중심 기능 외에도 주격, 사역,

도구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전체적으로 滿
漢字淸文啓蒙(173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최근에 be의 분포와 기능을 논의한 최동권(2004)과 오트곤톨(2003,

2009)이 있다. be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최동권

(2004: 13-17)은 be가 선행하는 체언이 목적어임을 나타내고, 생략이 가

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적어의 나열에서 be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며, 인용절에서 내포문 주어가 대격 어미와 함께 주어를 표현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오트곤톨(2003: 28-32)은 be가 명사가 후행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게 하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오트곤톨(2009: 61-85)

은 be가 생략이 가능하고 목적어의 나열에서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며,

내포문의 주어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용절의 대격 주어 현상을 논의한 것으로는 최동권(1988, 2002, 2006,

2008)이 있다. 최동권(1988, 2008)은 인용절의 대격 주어 현상이 동일 명

사구 삭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동권(2002)은 인용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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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 주어 현상이 상위문에 제한이 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최동

권(2006)은 주격 표지가 없는 만주어에서 주어가 화제의 초점이 되거나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대격형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be를 검토한 연구를 서양, 동양, 한국으로 나누어 논의하였

다. 초기 연구에서 대격을 표지하는 용법에 주목하였다면, 이후의 연구에

서는 여격을 대체하거나 인용절 주어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 be와

관련한 더 다양한 문법 현상에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Gorelova (2002)

에서는 be가 한정성(definiteness)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be에 대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다

룰 be의 기능, 즉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 복

합문의 하위문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 등을 연구

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1.3. 격에 대한 연구사

격을 포괄적으로 다룬 Blake (1994: 1)에서 ‘격’은 종속적 명사가 그 머

리어와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그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라고 하였다.

이것은 넓은 범위의 격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 언어마다

격이 실현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만주어의 경우에도 타동문에서 목

적어의 특성에 따라서 be가 출현하기도 하고 출현하지 않기도 한다. 따

라서 언어학사 전반을 통하여 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격 연구는 크게 형식주의적 연구와 기

능주의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형식주의적 연구는 다시 형태론적 연구,

통사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로 세분화된다. 본 절에서는 형식주의적 연

구를 형태론적 연구, 통사론적 연구, 의미론적 연구 순으로 검토할 것이

다. 그러고 나서 기능주의적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론을 검토하는 과

정에서 각 이론이 만주어의 be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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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이는 만주어의 be를 기능주의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일 것이다.

1.3.1. 형식주의적 연구

1.3.1.1. 형태론적 연구

형태론적 연구에서 격은 명사의 굴절 형태인 격 형태들을 말하며, 인

도 유럽어의 전통적인 격 체계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에 속한다. 형태론

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다. 전통적인 연구의 격 명칭인 주격(nominative), 대격(accusative), 여격

(dative), 속격(genitive)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등 서양의 고전 언어들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격을 형태론적으로만 격을 파악

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격은 몇 가지 기능이

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가령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대격은

직접 목적어를 표현하거나 장소나 시간의 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

한다고 기술되었다(Blake 1994: 47). 격 체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형

태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통사나 의미적인 부분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구조주의 언어학 시대까지

이어진다.

be의 연구사 부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만주어의 격 체계 기술은 전

통적인 접근 방식인 형태론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

구들에서 만주어 격 체계를 주격(nominative), 대격(accusative), 여격

(dative), 속격(genitive), 탈격(ablative)의 다섯 개로 간주한다. 그러나 명

사의 굴절에 기반을 둔 격의 개념을 만주어에 적용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형태론적인 연구는 인도 유럽어의 명사의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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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격 형태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다

른 격 형태가 대신 쓰여서 문법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만주어

는 인칭 대명사를 제외한 논항에 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격 표지를 다른 격 표지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be의 경우에도

목적어로 쓰인 논항을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다른 격 표지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형태론적인 연구에서 제대로 기술할 수 없다.

1.3.1.2. 통사론적 연구

생성 문법에서는 통사적 구조에 따른 격 이론을 전개하였다. 격 이론

은 격 표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격을 정의하고 분석하며, 음성 내용을 가

지는 모든 명사구는 격을 가져야 한다는 격 여과를 원칙으로 하여 명사

구에 격이 할당되는 조건과 그 격이 형태론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다. 이 격 이론에서는 격 할당, 격 여과, 격 실현, 예외적

격 표지 등을 다룬다. Chomsky (1981)에서는 격 할당의 조건을 제시하

는데, 다음과 같다.

(2) Chomsky (1981: 170)의 격 할당 조건

가. AGR의 지배를 받으면 주격이 된다.

나. [_NP]의 하위 범주화 자질을 갖는 동사(즉, 타동사)에 의해 지배를 받

는 명사구는 목적격(Objective)이 된다.

다. 전치사에 지배되는 명사구는 사격이 된다.

라. [NP-X']의 환경에 있는 명사구는 속격이 된다.

마. [-N]의 범주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에는 지배하는 요소의 특성에 따

라 결정되는 내재적 격이 표시될 수 있다.

격은 구조격과 고유격으로 나뉘는데, 구조격은 S-구조에서 자리에 따

라 고유한 격을 할당받으며, 고유격은 D-구조에서 의미역이 부여되면서

동시에 격도 부여되는 것이다. 구조격은 AGR에 의해서 할당되는 주격과

목적격이 있고, 고유격에는 사격, 속격, 두 번째 목적격 등이 있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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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의 격 할당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생성 문법에서의 격 할당

John gave Mary the book.

예문에서 Mary는 동사에 의해 지배되고 인접하므로 격을 할당받으며,

이것은 구조격이다. 그런데 the book은 문장의 어떤 요소가 하나 이상의

제한 경계(bounding node)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인접조건을 위배한

다. 따라서 the book은 격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의미역 할당을 통하여 격

을 받는데 이것이 고유격이다.

생성 문법에서 격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태적인 격이나 어휘적

인 격의 존재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격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후에 최소주의나 필수 구구조 이론에서 명사구가 격

자질을 점검받기 위하여 점검자에게 유인된다는 등으로 이론이 수정되기

는 하였지만 구조 내에서 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통사론적인 연구의 관점을 따르면 만주어의 be는 아무 의미가 없이 통

사적 구조에 따라서 주어지는 문법적 표지인 구조격 표지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만주어의 be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통사론적인 연구는 be의 유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만주어의 be는 한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항과의 결합 유무

에 따라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통사론적인 연구에서 격 표지는

단지 격을 표시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없

다.

두 번째로,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가 be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통사론적인 연구는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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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의 be와의 결합

가. [simbe bedere-me ji-he

2.SG.ACC return-SIM.CVB come-PST.PTCP

manggi,] gebu bu-ki se-he (滿文老檔 160:37)
after name give-OPT say-PST.PTCP

[네가 물러나 온] 후에 이름을 주겠다고 했다.

나. o man, si [mimbe akū

o man 2.SG.NOM 1.SG.ACC there_is_not

bi-he bi-ci,] ere ji jeo be

be-PST-COND.CVB this ji jeo ACC

baha-rakū bi-he kai. (三國志 7:75b)
get-NPST.PTCP.NEGbe-PST.PTCP PTL

아만 너는 [내가 없었다면] 이 기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4)에서 하위문의 서술어 ji-(오다)와 akū(없다)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

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가)의 simbe, (나)의 mimbe와 같이 주

어에 be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가)의 simbe와 (나)의 mimbe는 모두

상위문 동사의 목적어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을 통사론적 연구

는 설명할 수 없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

어 현상은 동사와 논항의 구조적인 관계가 아닌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

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나타는 현상이다. 특히, 상위문의 주어가 실현되

어 있으면 유정성을 지닌 하위문의 주어는 반드시 be와 함께 나타난다.

즉, 대격 주어 현상은 동사와 논항의 관계가 아닌 논항과 논항을 구별하

고 논항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동사 위

주로 문장을 분석하는 통사론적인 연구는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을 설

명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문장 내에서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니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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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목적어 같은 문법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be와 결합한 성분이 존

재하는데, 통사론적인 연구의 구조격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5) 문법 관계 표지가 아닌 be의 용법

가. [tanggū uksin be,] susai

hundred soldier_wearing_armor ACC fifty

uksin be, guwangning de

soldier_wearing_armor ACC guwangning DAT

te-bu, fulu be unggi, (老 命:38:10a)

sit-CAUS.IMP left_overACC send.IMP5

[갑병 100명을] 50명을 광녕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를 보내라.

나. [tuta-ha niyalma be ]

remain_behind-PST.PTCP person ACC

wa-ra be wa-ra,

kill-NPST.PTCP ACC kill-NPST.PTCP

gama-ra be gama-ra, tuttu

take-NPST.PTCP ACC take-NPST.PTCP like_that

yabu-re be donji-fi, (老 命:13:8a-8b)

do-NPST.PTCP ACC listen-ANT.CVB

[남아있는 사람을] 죽일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갈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을 듣고

(5)에서 문장의 맨 앞에서 be와 결합한 명사구는 동사의 논항이 아니

며, 이 경우는 만주어의 be가 격 표지로서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격과 관련이 없는 be의 용법을 구조격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5 만주어에서 동사는 어간만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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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의미론적 연구

1960년까지 이어지던 전통적인 격 체계에 대한 기술은 Fillmore (1968)

에 의해서 변화되었는데, 격 문법으로 불리는 이 연구는 격에서 의미적

인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Fillmore (1968: 21)는 기본 구조에서

문장은 동사와 하나 이상의 명사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특정한 격

의 관계에서 동사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Fillmore (1968: 24-25)에서는

격과 의미의 관계를 보이기 위하여 새로운 격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행

위격(Agentive), 도구격(Instrumental), 여격(Dative), 결과격(Factitive),

처소격(Locative), 대상격(Objective)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격은

의미적으로 가장 중립적인 격이고, 행위나 상태와 관련된 명사로 대표되

는 격이라고 하였다. Fillmore (1968: 27-28)에서는 동사와 격의 관계를

예시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6) open과 문장 성분과의 결합

가. The door opened. [___ O]

나. John opened the door. [___ O + A]

다. The wind opened the door. [___ O + I]

라. John opened the door with a chisel. [___ O + I + A]

(6가)는 대상격이 주어이고, (6나)와 (6라)는 행위격이 주어이며, (6다)

에서는 도구격이 주어이다. 그런데 open이 등장하는 문장에서 대상격은

필수적인 성분이고, 나머지 행위격과 도구격은 임의적인 성분이다. 따라

서 open의 격틀(case frame)은 ‘+[___ O (I) (A)]’로 표시된다. 당시의 생

성 문법에서 각 예문의 주어는 모두 동사에 따라 다른 의미 관계를 지니

지만 심층 구조에서는 모두 주어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격 문법에서

는 open이 필수적으로 대상격을 취하고, 임의적으로 행위격과 도구격을

취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동사의 깊은 통사 층위에서 적합한 의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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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Fillmore (1971)에서

개선되는데, 논항의 의미역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7) Fillmore (1971: 376)의 격 개념

행동주(Agent): 사건의 유발자

반행동주(Counter-Agent, C): 행위를 반하는 혹은 저지하는 개체

대상(Object, O): 움직이는 개체, 처소 변화나 상태 변화를 겪는 개체

결과(Result, R): 어떤 변화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개체

도구(Instrument, I): 사건의 자극이나 직접적 원인

기점(Source, S): 어떤 것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장소

착점(Goal, G): 어떤 것이 움직여 가는 장소

경험주(Experiencer, E): 경험을 수용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겪는 개체

Chafe (1970)도 격을 의미 중심적으로 논의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Chafe는 문장이 서술적인 요소와 하나 이상의 명사적 논항으로 구성된

다는 기본 가정을 제안하면서 문장을 구성할 때 명사의 수와 유형을 규

정하는 동사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Chafe (1970:

95-104)는 동사를 상태 동사(state verb)와, 과정(process)와 동작(action)

등의 비상태 동사(nonstate verb)로 분리하여 보았으며, 서술적인 형용사

를 상태 동사로 보고, 어떤 동사가 논항의 조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

내거나 어떤 논항이 행하는 것을 기술할 때 이것을 비상태 동사로 보았

다.

(8) Chafe (1970: 98)의 상태 동사

가. The wood is dry.

나. The rope is tight.

다. The dish is broken.

라. The elephant is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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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afe (1970: 98)의 비상태 동사

가. The wood dried.

나. Michael ran.

다. Michael dried the wood.

Chafe (1970)는 상태, 과정, 동작, 동작-과정의 동사 자질을 분류한 후,

동사 자질에 따른 격틀(case frame)을 제시하였고, Cook (1979)은 Chafe

의 이론을 더 심화하여 격틀의 행렬(matrix)를 제시하였다.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격을 연구하는 것은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격 표지와 결합한 논항과 의미역이 일대일 대응을 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한국어의 대격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을 보면 피동주(patient),

대상(theme), 경험주(experiencer), 자극(stimulus), 처소(location), 기점

(source), 착점(goal), 경로(route), 방향(direction)와 같이 정리된다(남승

호 2007: 48). 만주어의 be와 결합한 논항에도 여러 의미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be를 하나의 문법 형태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의미론

적인 연구는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문장 성분이 가지는 의미 역할을 연

구한 것이기 때문에, 복합문의 하위문 주어에 부가된 be나 비논항 성분

에 부가된 be와 같이 비전형적으로 쓰인 be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1.3.2. 기능주의적 연구

격 표지에 대한 기능주의적인 연구는 크게 구별의 기능을 연구한 것과

확인의 기능을 연구한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격 표지의 구별 기능을 연구한 것으로는 Comrie (1978, 1989)와 Dixon

(1979, 1994)이 대표적이다. Comrie (1989: 120)에서는 주격-대격 체계에

서 주어에는 격이 표지되지 않고(unmarked), 목적어에는 특별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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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arker)가 연결된다고 하였다. Dixon (1994: 11)에서는 주격과

절대격은 빈번하게 영 또는 영이형태(zero or at least a zero

allomormh)로 실현된다고 하면서 능격이 영형태이면서 절대격이 비-영

형태인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즉, 주격-대격 체계의 언어에서는 대격이

비-영 형태인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대격 표지는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격 표지의 확인 기능을 연구한 것으로는 Hopper & Thompson (1980)

이 대표적이다. Hopper & Thompson (1980: 291)은 격 표지의 구별 기

능(distinguishing function)이 격 표지의 확인 기능(indexing function)을

배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지적한다. Hopper & Thompson

(1980)은 타동성 개념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타동성은 전통적으

로 어떤 행위가 행위주로부터 피행위주에게 ‘전달되는(carried-over)’, 또

는 ‘옮겨지는(transferred)’ 것처럼 전체 절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이해된

다고 하였다(Hopper & Thompson 1980: 251). 즉, 타동성이 높을수록 영

향을 받는 대상을 확인하여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격 표지가 수행하

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구별의 기능과 확인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명하려는 시

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de Hoop & Narasimhan

(2005)과 Næss (2007), de Hoop & Malchukov (2008) 등이 있다. 격 표

지의 기능을 de Hoop & Narasimhan (2005)과 Næss (2007)에서는 표시

(indexing)와 식별(discriminating)로 보았고, de Hoop & Malchukov

(2008)에서는 확인(identifying)과 구별(distinguishing)로 보았다. 이 세

연구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격 표지의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표시(indexing)와 확인(identifying)이 대응하고, 식별(discriminating)과

구별(distinguishing)이 대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인 de Hoop & Malchukov (2008)를

중심으로 격 표지의 확인 기능과 구별 기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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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de Hoop & Malchukov (2008: 567)에서는 격 표지가 확인 기능과

구별 기능의 두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 기능은 논항 내

부의 속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구별 기능은 논항 간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확인 기능은 명사 논항에서 특수

한 의미적·화용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격 형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다. 구별 기능은 타동문에서 두 핵심 논항을 구별하기 위해서 격 형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직관적으로 하나의 논항에만 표지하면 된다. 즉,

구별의 관점에서 구별이 필요한 논항 두 개가 모두 표지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많은 대격 언어들에서 목적어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어는 표지되지 않는다. 또 de Hoop & Malchukov (2008:

569-570)에서는 구별 가능성(distinguishability)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

적어가 유정성/한정성 측면에서 주어와 같거나 높을 때에 주로 대격 표

지가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격 표지는 잠재적 중의성을 없애기 위한 것

이다. 종합하여 보면, 격 표지와 결합하는 논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를 보이는 것이 확인의 기능이고, 타동문에서 두 개 이상의 논항이 문장

에 나타날 때, 어떤 논항과 다른 논항을 구별하기 위해서 격 표지를 결

합한다는 것이 구별의 기능이다.

격 표지의 기능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최성호(2009)도 격

표지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최성호(2009: 182-185)에서는 한

국어에서 ‘나 빵 먹었어, 내가 빵 먹었어, 나 빵을 먹었어’와 같이 ‘격 조

사’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격 조사들에는 생략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필수적인 교착 형태가 생략이 되려면 생략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생략

이 되더라도 의미의 차이를 유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는 “교착 형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시적 혹은 화용적 필요성에 의

해 통사적으로 출현하는 통사적 요소”라고 하였다. 즉, 격 조사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법 성분 사이에 구분을 해 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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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격 조사는 문장에서 생략되는 것이 아닌 ‘부가’되는 것이다.

기능주의적인 관점의 격 표지에 대한 연구는 동사와 논항과의 관계와

함께 논항과 논항 사이의 관계를 논한다. 따라서 동사와 논항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논항 간의 관계가 출현 양상에서 중요한 만주어의 be를 분

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능주의적인 연구에

서도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가 be와 결합한 경우와 문장 내에서 동

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성분이 be와 결합한 경우에는 be를

격 표지라는 개념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be가 격 표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용법을 보이는 경우에도 논항과 논항 사이에서 확인

과 구별, 부가라는 개념이 작용한다는 것은 유효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be의 비전형적인 용법이 대격 표지의 기능이 확장되어 나타난 것

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be의 문법적 지위를 정의하면서 더 자세히 논

의하기로 한다.

1.4. be의 문법적 지위

be의 지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장 성분이 be와 결합한 경우에는 언제나 be를

대격 표지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be를 다른 격들과 구별시키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밝힌 대로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가 be와 결합한 경우와 문장 내에

서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성분이 be와 결합한 경우를 설

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현상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be가 목적어에 부가되면 be를 격 표지로 보고, be가 하위문

의 주어에 부가되는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용법을 보일 때는 be를 격

표지가 아닌 다른 문법 표지로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격 표지

로서의 be와 다른 문법 표지로서의 be가 정말 다른 문법 범주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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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견해에서는 be의 형태적

동일성도 설명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be를 새로운 문법 표지로 보는 입장이다. 즉, 격은 서술어

가 부여하는 것이고, be는 별도의 의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

해는 최근 한국어의 조사(助詞)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연구들

에서 ‘을/를’은 보조사 또는 특수 조사로 간주된다. 만주어의 be와 한국

어의 ‘을/를’이 공유하는 특성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이 연구들을 검토해

보겠다. 한국어의 ‘을/를’을 새로운 문법 표지로 보는 연구로는 고석주

(2004)와 목정수(2015) 등이 있다.

우선, 고석주(2004: 130-134)에서는 ‘을/를’을 양태 조사로 파악하면서,

양태 조사가 화용적 측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을

/를’이 부정 대명사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점을 들어 ‘을/를’을 동사가 나

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를 ‘선

택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석주 2004: 223-224).

그런데 이 대상은 ‘행위의 대상’이 아닌 ‘도달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

를’이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목정수(2015: 138-139)에서는 ‘을/를’을 한정사로 파악하는데, ‘을/를’의

출현 위치가 보조사인 ‘은/는, ‘도’와 일치한다는 분포론적 사실과 한국어

에서 ‘을/를’이 없더라도 통사적 기능이 실현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을/를’의 의미를 ‘객체 지향적’ ‘청자

지향적’, ‘과거·미래/저기 지향적’, ‘무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로서

잠재 의미가 파악된다고 하였다(목정수 2015: 149).

만주어의 be도 한국어의 ‘을/를’과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앞서 밝힌

대로 be가 목적어에 표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정성의 의미도 지니

고 있다. 그리고 be는 격 표시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문법 현상을 보이

기도 한다.

그런데 ‘을/를’과 be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들을 be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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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석주(2004)와 목정수(2015)에서

는 ‘을/를’을 새로운 문법 범주인 각각 양태 조사, 한정사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be의 기본적인 기능은 격을 확인하거나 구별하는 것이다. 만주어

에서 be가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용법은 목적어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be가 목적어 표시가 아닌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be의 기본적

인 기능이 격의 표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격을 표시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be의 기능, 즉 be의 비전형적인 용법도 확인과 구별을 위해

서 부가되는 be의 격 표시 기능이 확장되어 적용된 것으로 보면 be를

기본적인 기능과 분리하지 않고 be의 비전형적인 용법을 이해할 수 있

다.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에 be가 부가된 경우는,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 성분을 구별하고 하위

문의 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be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장 내에

서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성분이 be와 결합한 경우는, 다

른 문장의 성분과 be와 결합한 성분을 구별하고 그 성분이 문장 내에서

화제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be가 나타나는 것이다.

‘을/를’과 be의 성격이 다른 이유로 고석주(2004)의 연구를 be를 분석

하는 데 적용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이 연구는 ‘을/를’

을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be의 모든

용법이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be가 목적

어에 부가된 경우에는 be에 행위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

이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문에서 하위문의 주어가 be와 결합한

경우와 문장 내에서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성분이 be와

결합한 경우와 같이 be가 비전형적으로 쓰였을 때에는 be에게서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찾기 힘들다. 격 표지가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만 도

출해 내었다는 것은 동사와 논항 간의 관계에 집중하였다는 것인데, 만

주어에서 be가 비전형적인 용법을 보일 때에는 동사와 논항 간의 관계

는 중요하지 않고, 논항과 논항 간의 관계만이 be의 용법에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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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be의 문법적 지위

는 ‘대격 표지’이다. 격 표지는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가되는 논항

의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구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가되는 논항과 다른 논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격 표지는 문장에서 논항 간의 문법 관계를 표시하여 주는 역할

을 한다. 그러므로 be가 전형적으로 쓰일 때는 영향을 받는 목적어를 ‘확

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된다. be가 비전형적으로 쓰일 때는 ‘확

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be의 기능이 격 표시라는 기능에서 확

장된 것이다. 즉, be가 비전형적인 용법을 보이는 경우, be가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을 ‘확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된다.

1.5. 연구 자료

한 언어의 문법 현상의 특성은 해당 문법 현상과 그 현상이 나타나는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그러한 고

찰은 해당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진 화자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Kim et al. (2008: 3)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주

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화자는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구자가 만주어 화자로부터 다양한 문법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만주어 문법 연구는 문헌 자료에 기대는 바가 크며, 그렇

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할 문헌은 최대한 모국어 화자의 문법 의식이 반

영되어 있는 문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趙志忠(2000: 27)에 따르면 만주

어가 제1 언어였던 시기에서 중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시기로 넘어

가는 과정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 즉 초기인 모어 사용 시기(후금 시기

부터 강희61년, 약 100년간), 전기인 이중 언어 사용 시기(옹정 원년부터

건륭60년, 72년간), 중기인 혼합어 사용 시기(가경 원년부터 함풍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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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간), 후기인 중국어 사용 시기(동치원년부터 선통 3년, 49년간)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문헌은 모어 사용 시기와 이중 언어 사용 시

기에 간행된 문헌들이다. 각 문헌의 서지 사항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표 1> 청나라에서 간행된 만주어 자료

분류 서명 약칭 간행시기 소장처 卷/冊 비 고

당안류 滿文老檔 老 1778
中國第一歷

史檔案館
180책 滿文

문학류

三國志 三 1722～1735
프랑스

국립도서관
24/8 滿漢合璧

金甁梅 金 1708
中國國家圖

書館
40책 滿漢文

滿漢西廂記 西 1710
서울대

도서관
4/4 滿漢合璧

우선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만주어의 총 어절의 수는 다음과 같다. 滿
文老檔은 394,287어절, 三國志는 496,216어절, 金甁梅는 496,936어절

이고, 滿漢西廂記는 27,280어절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문헌 중

에 滿文老檔과 三國志는 다른 두 문헌에 비해서 간행 시기가 늦지

만 편찬 과정을 보면 간행 연도보다 이른 시기의 만주어를 반영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滿文老檔은 1607년부터 1636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만주문으로 된 당안 37책을 중초하여 만든 것으로서, 큰 틀에

서 원래의 당안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17세기 초반의 문법 현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三國志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옹정(雍正)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岸田文隆(1990: 92)에 따르면 옹정

연간의 三國志는 순치(順治) 7년(1650) 각본(刻本) Ilan gurun i bithe
6 滿文老檔은 天命 시기 81책, 天聰 시기 61책, 崇德 시기 3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의 예문에서는 편의상 天命편은 命, 天聰편은 聰, 崇德편은 崇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가령,

老 聰:32:7a은 滿文老檔 天聰편 32책 7a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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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주문을 베끼면서, 비규범적인 표기를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간행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도 17세기 중반의 만주어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金甁梅는 사대기서에 속하는 명대의 한문 소설을 만주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일상적인 대화를 만주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만주어

의 구어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滿漢西廂記는 김성탄본 西廂記
를 만주어로 번역한 것이며 본문은 만한합벽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노래 가사인 창(昌)과 대사인 과백(科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잡극(雜劇)

이다. 잡극은 12세기 말 중국 북방 지역에서 형성된 연극으로서, 원(元)

시기를 대표하는 장르다(왕실보 2016: 379). 이 자료의 희곡적인 특성은

만주어의 구어적인 특징을 잘 드러나게 한다. 결국 본 연구의 자료가 되

는 문헌들은 18세기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만주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네 문헌 중 중심이 되는 자료는 滿文老檔이다.
滿文老檔은 다른 문헌들이 한어로 된 문학 작품을 번역한 것과는 달

리 만주어로 된 당안이 원 자료이므로 만주어의 언어 현상을 더 잘 반영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언어 현상이 문헌마다 차이를

보일 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滿文老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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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동문의 문법 관계 표시의 기능

본 장은 be의 기본적인 기능인 타동사의 목적어 표시의 기능을 논의하

고, be의 출현 양상을 검토한다. 앞서 밝혔듯이 be는 필요에 의해서 부

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는 be가 부가되지 않

는 것이 무표적이다. 즉, 문장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나타나는 무

표적인 어순이면서, 목적어가 비한정적이고 유정성이 주어보다 낮은 경

우에 be는 목적어에 부가될 필요가 없다.

만주어 타동문에서 be가 부가되지 않는 것이 무표적이기 때문에 이 장

은 be가 목적어에 부가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타동문에서 목적

어가 한정성을 지닌 경우에 be는 목적어에 부가되고, 목적어의 유정성이

주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에도 be가 목적어에 부가되어 중의성을

해소한다.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절에서는 be가 타동사의 목적어

를 표시하는 기능을 예문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2.2절에서는 be가 필수

적으로 나타나는 환경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논의한다. 2.3절에

서는 be가 출현하는 양상이 목적어를 확인하거나 구별하기 위해 부가되

는 be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2.1. 타동사의 목적어와 be의 결합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에는 음운론적인 조건

과 관계없이 대격 표지 be가 부가된다.

(1) be와 목적어의 결합

가. [tukiye-he nure booha

raise-PST.PTCP liquor dish_served_with_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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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mtala-ci, (西 4:27a)

ACC test_food-COND.CVB

[올린 술과 반찬을] 맛보니

나. tsootsoo [ere niyalma be] baha-fi (三 16:35a)

tsootsoo this person ACC get-ANT.CVB

조조가 [이 사람을] 얻어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e는 타동문에서 목적어에 부가되어 목적어

임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amtala-(맛보다)라는 타동사는 nure

booha(술과 반찬)가 목적어이고, baha-(얻다)라는 타동사는 ere niyalma

(이 사람)가 목적어이다.

타동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구별을 위해서 대격 표지가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타동문에서 be가 쓰인 용례는 쉽게 발견된다.1 타동문에서 be가

부가된 목적어는 동사의 주요 논항이 2개인 문장부터 3개인 문장까지 나

타난다.2 한국어에서 “내가 철수를 만났다.”와 “철수를 내가 만났다.”와

같이 논항의 위치가 자유로운 것처럼, 만주어에서도 사동이나 피동과 같

은 문법 관계의 변화를 겪지 않는 이상 논항들의 위치는 자유로운 편이

다.3

1 순치(順治) 7년(1650) 각본(刻本) Ilan gurun i bithe에서 일부를 발췌한 만주문을 싣고 있

는 三譯總解(1774)의 be의 용법을 계량화해 보면 목적어 표시로 쓰인 것은 약 97%(949

개 용례 중 920개)이다.
2 ‘주요 논항(main arguments)’의 개념은 최성호(2013: 27-28)에서 제시되었다. 한국어처럼 논

항의 필수화를 규정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필수 논항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주요

논항은 필수 논항으로 문법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휘소의 의미 정의상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논항을 가리킨다. 가령, ‘사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정의하면, ‘(누가 어떤 물

건을)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하다’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 괄호 안에 표현된 ‘사다’의

논항들이 주요 논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논항 출현에 강제성을 보이지 않는 언어

에서는 주요 논항 개념이 적용된다.
3 본 연구의 목적은 만주어 격 표지 be의 특성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

조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은 만주어의 be와 관련된 문법 현상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문법 현상도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돕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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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항이 2개인 타동문에서의 be의 용법

가. 주격, 대격

si [ere tasha be] sa-rkū, (金 1:25a)

2.SG.NOM this tiger ACC know-NPST.PTCP.NEG

너는 [이 호랑이를] 모른다.

나. 대격, 주격

[dergi dabagan i kung sio be]

east mountain_pass GEN kung sio ACC

bi wa-ha kai. (三 6:44a)

1.SG.NOM kill-PST.PTCP PTL

[동령(東嶺)의 공수(孔秀)를] 내가 죽였다.

(3) 주요 논항이 3개인 타동문에서의 be의 용법

가. 주격, 여격, 대격

sun tse baba-i kamni angga

sun tse everywhere-GEN narrow_pass pass

de [jiyangjiyūn cooha be] unggi-fi, (三 3:172b-173a)

DATgeneral troops ACC send-ANT.CVB

손책이 곳곳의 좁은 어귀에 [장수와 군대를] 보내서

나. 주격, 대격, 여격

sun cuwan [ini non be ] liobei

sun cuwan 3.SG.GEN younger_sister ACC liobei

de bu-fi, (三 12:17a)

DATgive-ANT.CVB

손권이 [자신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주고,

다. 대격, 주격, 여격

[sadun i wesihun gūnin be]

relative_by_marriage GEN honorable thought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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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emu niyalma de seme

1.SG.NOM one person DAT COMP

ala-hakū kai, (金 70:14b)4

tell-PST.PTCP.NEG PTL

[사돈의 고귀한 생각을] 저는 한 사람에게도 말하여 알리지 않았습니

다.

라. 주격, 탈격, 대격

juwan duin de, amba beile, amin beile,

ten four DAT big beile amin beile

monggo i urut ci [beise be ]

mongol GEN urut ABL beile.PL ACC

gai-fi, (老 命:45:13b)

take-ANT.CVB

14일에 대버일러와 Amin 버일러가 몽골의 Urut로부터 [버일러들을]

데리고,

마. 주격, 대격, 탈격

tsootsoo damu [tsoo jy be] gūwa juse ci

tsootsoo only tsoo jy ACC other child.PL ABL

fulu gosi-mbi. (三 7:102b)

extra love-NPST

조조가 단지 [조식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4 최동권(2006: 184-186)에서는 seme의 의미 규정이 어렵고,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

타내기 어려우며, seme는 언제나 seme로만 쓰인다는 특징을 들어 seme를 인용 조사로 보

았다. 송재목(1999: 167-168)에서는 최동권(1988)에서 제시된 seme gūni-(-고 생각하다)의

예문과 seme bodo-(-고 헤아리다)의 예문을 바탕으로 만주어에서 seme는 se-가 의미를

잃고 발화·인지·지각 동사의 보문을 이끄는 보문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도정업·정한별

(2017: 26-28)에서는 seme가 발화·인지·지각 동사의 보문만을 이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

가 동사구 내포문 전반의 보문소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정업·정한별(2017)의 결

론을 따라 seme를 동사구 내포문 전반의 보문소로 보고 COMP(complimentizer)로 주석한

다.



- 29 -

바. 대격, 주격, 탈격

[emu jibca be] si jenduken

one fur_jacket ACC 2.SG.NOM quietly

i eigen ci gai-fi, (金 75:37a)

GEN husband ABL take-ANT.CVB

[가죽옷 한 벌을] 너는 몰래 남편으로부터 취해서

(2가)와 (2나)는 주요 논항이 2개인 타동문이다. 그리고 (3가)부터 (3

바)까지의 예문은 주요 논항이 3개인 타동문이다. 이중 (3가)부터 (3다)

까지의 예문은 주요 논항이 주격, 대격, 여격인 예문이다. (3라)부터 (3

바)까지의 예문은 주요 논항이 주격, 대격, 탈격인 예문이다. 따라서 목

적어는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뒤를 제외한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5

만주어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병렬 구성 형성 방식은 세 가지이다. (4)

처럼 be를 목적어마다 부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다.6 (5)처럼 목적어

5 서술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문 형태는 serengge가 주어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be

뒤에 serengge라는 서술어가 나타나면 serengge가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현하지 않

은 것이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가. baban sini je-kini se-re-ngge [muhaliyan

baban 2.SG.GEN eat-OPT say-NPST.PTCP-NMLZ muhaliyan

be ,] muhaliyan i je-kini se-re-ngge

ACC muhaliyan GEN eat-OPT say-NPST.PTCP-NMLZ

[baban be] kai, (老 命:4:2b)

baban ACC PTL

Baban, 네가 먹이고자 하는 것은 [Muhaliyan을,] Muhaliyan이 먹이고자 하는 것은

[Baban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다.)

나. tere gurun i kuren se-re-ngge,

that country GEN kuren say-NPST.PTCP-NMLZ

[hoton be ,] (老 命:4:14a)
castle ACC

그 나라의 말로 Kuren이라는 것은 [성(城)을] (말한다.)
6 목적어 병렬 구성에서 논항마다 격 표지를 부가하는 방식은 퉁구스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다음은 만주어와 같은 남부 퉁구스어에 속하는 나나이어에서 보이는 용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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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열한 후 마지막 목적어에 be를 부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식이다.

(6)처럼 목적어만 나열하고 be를 부가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방식이다.

(4) be를 목적어마다 부가하는 병렬 구성

가. [boo be , hoton be , jeku be ] gemu

house ACC castle ACC grain ACC all

tuwasinda-me mana-bu-ha, (老 命:3:14b)

fire put-SIM.CVB diminish-CAUS-PST.PTCP

[집을, 성을, 곡식을] 모두 불을 질러 파괴했다

가. bajan guruntənii aɪsɪn-ba, məŋgun-bə
rich peopleTOP gold-ACC silver-ACC

buu-rii bi-či-či. (Kim et al. 2015: 14)

give-PRS.PTCP be-PST.P-3PL

Rich people gave gold and silver.

나. sogdata-wa sɪa-rɪɪ osɪnɪ, sogdata-wa

fish-ACC eat-PRS.PTCP if fish-ACC

waa-orɪ xaǰon-ba: uməkən-bə, boŋnan-ba,
catch-PRS.IMPS.PTCP property-ACC fishing.gear-ACC fishing.rod-ACC

xaɪ-wa, sogdata waa-orɪ xaǰon-sal-ba
what-ACC fish catch-PRS.IMPS.PTCP property-PL-ACC

suglə-i bi-či-či goanɪ. (Kim et al. 2015: 22)
present-PRS.PTCP be-PST.PTCP-3PL certainly

When they eat fish, they presented him with fishing gear, like fishing rod and
stuffs to catch fish with.

북부 퉁구스어에 속하는 어웡키어에서 보이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가. tolgoki:-l-ba-da suskilla-l-ba=da ajat

sled-PL-ACC(DEF)=PTL ski-PL-ACC(DEF)=PTL good-ADV

nə:-kəllu (Bulatova & Grenoble 1999: 56)
place-IMP(Russian)-2.PL

Put the sleds and the skies away well.

나. bejumimni boloni-ja, tugeni-je
hunter autumn-ACC(INDF) winter-ACC(INDF)

bultana-d'ara-n. (Nedjalkov 1997: 72)

hunt-PRS-3.SG

The hunter hunts in autumn and wi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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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re basu-re-ngge taisy be

that mock-NPST.PTCP-NMLZ viceroy ACC

basu-re-ngge waka, [mimbe

mock-NPST.PTCP-NMLZ be_not 1.SG.ACC

jiyangjiyūn be] basu-mbi kai. (三 2:88a)

general ACC mock-NPST PTL

그가 비웃는 것은 태수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장군을] 비웃

는 것입니다.

(5) 목적어를 나열한 후 마지막에 be를 부가하는 병렬 구성

가. [loho gida uksin saca be]

sword spear armor helmet ACC

waliya-fi (三 1:22a)

abandon-ANT.CVB

[검, 창, 갑옷, 투구를] 버리고서

나. bujantai ... [hecen hoton ba na be]

bujantai ... castle castle place earth ACC

gemu duri-bu-fi, (老 命:3:11b-12a)

all rob-PASS-ANT.CVB

Bujantai가 ... [궁성, 지방을] 모두 약탈당했다.

(6) be를 부가하지 않고 목적어만 나열하는 병렬 구성

가. nacinde [duin juru niyalma, ilan morin,

nacinDAT four pair person three horse

juwe ihan] bu-he, (老 命:46:3a)

two ox give-PST.PTCP

Nacin에게 [사람 네 쌍, 말 세 마리, 소 두 마리] 주었다.

나. [susai uksin, susai morin, orin eihen,

fifty armor fifty horse twenty d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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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ūra-ra aha, susai haha, susai

send_a_mission-NPST.PTCP slave fifty man fifty

hehe] bu-he. (老 命:40:4b)

woman give-PST.PTCP

[갑옷 50벌, 말 50마리, 나귀 20마리, 부릴 종과 장정 50명, 여자 50명]

주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문장에서 한 논항이 목적

어라고 해서 그 논항에 반드시 be가 부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는 이러한 be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2.2. be의 출현 양상

2.2.1. be의 출현 양상에 대한 기존 연구

만주어의 be가 출현하는 환경을 논의한 연구로는 Gorelova (2002)가

대표적이다. Gorelova (2002: 171)에서는 B. K. Pashkov에 의하면 be의

출현에는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고, 동사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주어, 간접 목적어, 부사어 등이 있으면 be가 필수적으로 출현한다고 하

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거리(distance)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

였다고 하였다.7 실제로 만주어에서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논항

이 놓이는 경우에 be가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가)와 (7나)에는 목

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여격이 부가된 논항인 hoton de와 na de가 위치

7 Gorelova (2002: 171)에서 B. K. Pashkov를 인용하면서, ‘According to B. K. Pashkov’라고

하였을 뿐 문헌의 간행 연도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relova (2002)의 본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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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hoton i dorgi sunja tanggū cooha와 hūntahan에는 be가 연결

되어 있다.

(7)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논항이 있는 경우의 be의 출현

가. [hoton i dorgi sunja tanggū cooha

castle GEN inside five hundred soldier

be] hoton de wa-ha, (老 命:4:13a)

ACC castle DAT kill-PST.PTCP

[성 안의 병사 500명을] 성에서 죽였다.

나. ju g'o ge donji-fi ambula golo-fi

ju_g'o_ge listen-ANT.CVB very be_startled-ANT.CVB

[hūntahan be] na de makta-fi (三 22:87a)

cup ACC land DAT throw-ANT.CVB

제갈각이 듣고서 크게 놀라서 [잔을] 땅에 던져서

그런데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논항이 위치하는데도 be가 실현

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8)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논항이 있는 경우의 be의 비실현

가. [gai-ha bithe] bi baha

take-PST.PTCP writing 1.SG.NOM get.PST.PTCP

seme bithe gaji-me gercile-me

COMP writing take-SIM.CVB accuse-SIM.CVB

ji-he bihe, (老 命:58:9a)

come-PST

[가지고 있던 글] 내가 얻었다고 글 가지고 고발하러 와 있었다.

나. [lii diyan kui mini aisin orin yan] du tang

lii diyan kui 1.SG.GEN gold twenty yan du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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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ha, (老 命:54:3a)

take-PST.PTCP

[Lii Diyan Kui 나의 금 20냥] 도당이 빼앗았다.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주어가 있는데

도 목적어의 뒤에 be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목적어인 논항과 주어인 논

항을 보면 목적어는 (8가)의 bithe(글), (8나)의 aisin(금)과 같이 특정한

대상이 아닌 무정물이고, 주어는 (8가)의 1인칭 단수 주격 bi, (8나)의 du

tang(도당)과 같이 유정물, 특히 인간이다. 결국 baha-(얻다)나8 gai-(빼

앗다)와 같은 타동사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이 아닌 무정물이 주어가 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be가 부가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orelova

(2002)에서 주장한 be의 출현 조건은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것은 맞지

만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타동문에서 목적어에 be가 부

가되는 것에는 논항의 한정성과 유정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정성은

2.2.2항에서, 유정성은 2.3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be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한 연구는

Gorelova (2002), 오트곤톨(2003, 2009)이 있다.9 Gorelova (2002:

172-173)에서는 동족목적어 구문, 목적어의 나열,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수송에 관한 것일 경우, 종속절에서 분사에 의해 목적어가 지배될 경우

등이 be가 생략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

의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나열한 것이라

서 be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트

곤톨(2003, 2009)은 Gorelova (2002)보다 더 명확한 환경을 제시하였다.

오트곤톨(2003: 30)에서는 선행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경우, be가 생략될

8 baha-(얻다)는 과거형이 *bahaha가 아닌 baha로 실현된다.
9 be가 수의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을 기존 연구에서는 ‘생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하였

다. 본 연구의 입장에서 be는 부가되는 것이므로 생략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Gorelova (2002), 오트곤톨(2003,

2009)의 ‘생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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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오트곤톨(2009: 73)에서는 be가 실현되어 있지 않더라

도 그 명사구가 목적어임이 분명한 경우 격 표지의 생략이 비교적 쉽게

허용된다고 하였다. 오트곤톨(2003, 2009)이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9) 오트곤톨(2003, 2009)의 be 생략 환경10

가. gala ∅ bethe ∅ fileki. (靑老 7:1a)

손 ∅ 발 ∅ ​쟈.

나. maikan ∅ cafi sektefun ∅

쟝막 ∅ 치고 방셕 ∅

sektembi. (靑老 7:15b)11

​​고.

(9)에서 be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예문의 목적어는 수식을 받고 있지 않으며, 후행하는 서술어

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오트곤톨(2003, 2009)에서 제시된 be의 수의적 출

현 환경은 위 예문에서 나타나는 be의 비실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환경도 만주어 be의 수의적 출현 환경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 반례들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수식을 받는 목적어의 be 비실현

가. [golmin jiramin uksin] etu-he niyalma gida

long thick armor wear-PST.PTCPperson spear

jangkū jafa-fi (老 命:4:14b)

sword grasp-ANT.CVB

[길고 두터운 갑옷] 입은 사람이 창과 대도를 잡고

10 이 예문의 주석은 오트곤톨(2003, 2009)의 주석 방식을 그대로 제시한다.
11 sektefun과 sektembi가 오트곤톨(2003: 30)에서는 segdefun과 segdembi로 잘못되어 있고,

오트곤톨(2009: 73)에서는 sekdefun과 sekdembi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에서는 오류를 바로

잡아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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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ung dzo, lioi bu de [sili-ha sain

dung dzo lioi bu DAT select-PST.PTCP good

cooha] bu-fi, (三 2:13b)

soldier give-ANT.CVB

동탁이 여포에게 [선발한 좋은 병사] 주고,

(11) 목적어임이 분명한 논항의 be 부가

가. [ere be] tuwa-ci, (三 9:59b)

this ACC look-COND.CVB

[이것을] 보면,

나. [tere be] gai-fi boo-de

that ACC take-ANT.CVB house-DAT

gaji-habi. (金 3:22a)

bring-PST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가져왔다.

(10가)는 uksin(갑옷)이 golmin jiramin(길고 두텁다)으로 수식받고 있

지만 be가 부가되지 않았고, (10나)는 cooha(병사)가 siliha sain(선발한

좋은)으로 수식받고 있지만 be가 부가되지 않았다. (11가)와 (11나)의

ere(이것)와 tere(저것)는 주어가 없고, 수식을 받지 않았으며 서술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be가 부가된 논항이 목적어가 분명한데도 be가 부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be의 필수적인 출현 환경과 수의적인 출현

환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be의 출현 양상을 다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be의 문법적 지위를 정의하면서 be는 생략되

는 성분이 아니라 확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성분이라고 하였는데,

be가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환경과 수의적으로 출현하는 환경을 보면 be

가 확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성분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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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be의 필수적 출현 환경

만주어에서는 목적어가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be

의 부가 여부가 결정된다. 세분화하면, 목적어가 고유 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인 경우에 필수적으로 be가 목적어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인

다.12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헌에서 목적어가 고유 명사, 인칭 대명사, 지

시 대명사인 경우에 be가 부가되지 않은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

고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구나 명사절인 목적어에도 be는 거의 예외가

없이 부가된다.13 이러한 만주어의 특성은 한국어에서 “나 철수 만났어.”,

“나 너 봤어.”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인 목적어에도 ‘을/를’이 실현되지

12 만주어의 인칭 대명사는 격에 따른 형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은 4장에

서 다룰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나타나는 주어가 주격의 형태인지 대격의 형태인지를 확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명사 부류의 경우에는 be가 부가되어 있지 않더

라도 주격의 형태인지, be가 부가되지 않은 형태인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칭 대명

사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인칭 2인칭 3인칭

SG PL(INCL) PL(EXCL) SG PL SG PL

주격 bi muse be si suwe i ce

대격 mimbe musebe membe simbe suwembe imbe cembe

속격 mini musei meni sini suweni ini ceni

여격 minde musede mende sinde suwende imbe cende

탈격 minci museci menci sinci suwenci inci cenci

13 본 연구의 자료에서 지금까지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이면서도 be와 결

합하지 않은 용례는 2개가 발견된다. 이 용례와 관련된 명사는 모두 bithe(글)이다. bithe에

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개별 어휘적인 특징인지 단순 오기인지는 알 수 없다.

더 깊은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가. tere bithe han tuwa-fi, (老 命:22:10b)

that letter han look-ANT.CVB

그 글 한(汗)이 보고,

나. ere bithe asara-me gaisu, (老 命:58:12b)

this letter store-SIM.CVB take.IMP

이 글 보관하고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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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은 특정성(specificity)과 한정성

(definitenes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어의 be가 한

정성을 지닌 대상에 부가되는 것으로 본다. 박철우(1998)는 Diesing

(1992), 이정민(1992) 등의 연구를 검토하여 특정성과 한정성을 정의한

다. 박철우(1998: 84-85)는 특정성을 화자만이 지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정성은 화자와 청자 사이

의 공통된 장을 위해 화역 속에 들여놓은 것으로 전제된 대상의 표현을

가리킨다고 하였다(박철우 1998: 99). 전영철(2005: 721)에서는 특정 명사

구는 화자가 그 지시체로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경

우이며, 한정 명사구란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파악하였

고, 특정 명사구와 한정 명사구 사이에는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

다.

그런데 박철우(1998: 99-100)에서는 한국어에서 고유 명사, 인칭 대명

사, ‘지시사 + 명사’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4 이러한 명사구

유형은 만주어의 be가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목적어 유형과 유사하다. 그

리고 만주어와 같은 퉁구스어에 속하는 어웡키어는 대격 표지가 한정 대

격 표지와 비한정 대격 표지로 구분된다. 한정 대격 표지(definite

accusative marker)는 vA이고, 비한정 대격 표지(indefinite accusative

marker)는 jA이다(Nedjalkov 1997: 142).15 이 중 한정 대격 표지 vA는

14 박철우(1998)에서 제시한 한정성을 지닌 명사구 표현들의 예문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유 명사: 엄마, 마이클 잭슨은 어른들도 좋아한대요.

인칭 대명사: 그는 항상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닌다.

지시사 + 명사: 이 물은 깨끗하지가 않다.

15 Nedjalkov (1997)에 실린 어웡키어 한정 대격 표지가 쓰인 예문과 비한정 대격 표지가 쓰

인 예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주석은 본 연구의 방식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우선, 한정

대격 표지가 쓰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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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으로 be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be가 한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orelova (2002: 172)에서도 현재까지 만주어의 be가 출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밝힌 정확한 연구는 없지만, be의 출현 여부는 한정성의 범

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주어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Norman (1974: 166)에서는 만주어와 가장 유

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버어의 대격 표지도 한정적인 지시를 받는

직접 목적어에 쓰인다고 하였다. 범언어적으로도 대격 표지가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Comrie (1989:

126)에서는 P가 특별한 대격 형태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정성 또는 한정성이라고 하였고, Lyons (1999)에서는 여러 언어들에서

대격 형태가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렇듯 대격 표지

가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고유 명사,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에 be가 부

가되는 현상을 검토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의 목적어에는 수식 여부와 상

관없이 be가 부가된다.

가. adul-il-va si gene-che-s (Nedjalkov 1997: 4)

fish_net-PL-ACC(DEF)2.SG.NOM bring-PST-2.SG

Did you bring the fishingg nets?

나. purta-va-s mindu bu:-kel. (Nedjalkov 1997: 148)

knife-ACC-2.SG.POSS 1.SG.DAT give-2.SG.IMP

Give me your knife .

다음으로 비한정 대격 표지가 쓰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 o:n si d'av-ja o:-d'a-nni (Nedjalkov 1997: 10)

how 2.SG.NOM boat-ACC(INDF) make-PRS-2.SG

How do you make a boat(i.e ., boats)?

나. bi uluki-je, sulaki-ja
1.SG.NOM squirrel-ACC(INDF) fox-ACC(INDF)

va:-d'a-m. (Nedjalkov 1997: 190)

kill-PRS-1.SG

I kill/hunt for squirrels and f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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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적어가 고유 명사인 경우의 be 부가

가. yehe i gintaisi, buyanggū, [bujantai

yehe GEN gintaisi buyanggū bujantai

be] bu-hekū o-ho

ACC give-PST.PTCP.NEG become-PST.PTCP

manggi, (老 命:3:12b)

after

Yehe의 Gintaisi와 Buyanggū가 [Bujantai를] 내어주지 않자,

나. [tiyei ling hecen be] gai-ha dain

tiyei ling castle ACC take-PST.PTCP battle

de, hecen gai-ha jai

DAT castle take-PST.PTCP again

cimari, (老 命:11:16b)

tomorrow

[철령성을] 취한 전쟁에서 성을 취한 다음날에

(13) 목적어가 지시 대명사인 경우의 be 부가

가. [ere be] gisure-re ba

this ACC speak-NPST.PTCP place

akū (金 31:8a)

there_is_not

[이것을] 말한 바가 없다.

나. [tere be] okdo-me gai-fi (三 3:28b)

that ACC go_to_meet-SIM.CVB take-ANT.CVB

[그것을] 맞아 가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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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의 be 부가

가. ere gese emu gucu [mimbe]

this like one companion 1.SG.ACC

dahala-me bi-ci, (金 1:25a)

follow-SIM.CVB be-COND.CVB

이 같은 한 친구가 [나를] 따르고 있으니,

나. han akū o-ho manggi,

han there_is_not become-PST.PTCP after

[muse be] uji-rakū kai, (老 命:3:5a)

1.PL(INCL) ACC raise-NPST.PTCP.NEG PTL

한(汗)이 죽고 나면 [우리들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에 be가 부

가되는 현상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명사구나 명사절인 목적어는 지시사

와 결합하여 한정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에, be가 부가된다.

(15)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구가 목적어인 경우의 be의 출현

가. suwe [ere hehe be] tuwa (金 25:4b)

2.PL.NOM this woman ACC look.IMP

너희는 [이 여자를] 보아라

나. tsootsoo [tere cooha be] tuwa-ci (三 3:47a)

tsootsoo that soldier ACC look-COND.CVB

조조가 [그 군사를] 보면

(16)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의 be의 출현

가. [ere wesi-bu-he be ,] busan

this rise-CAUS-PST.PTCP ACC busan

bi ele-fi, (老 命:75:3b)

1.SG.NOM suffice-ANT.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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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직시킨 것을] Busan 내가 만족하여

나. uka-me ji-he niyalma, [tere

flee-SIM.CVB come-PST.PTCP person that

nungne-re be] tun i hafasa

encroach-NPST.PTCP ACC island GEN official.PL

de gemu ala-habi, (老 聰:11:5)

DAT all report-PST

도망해 온 사람이 [그 침범한 것을] 섬의 관원들에게 모두 말했다.

(15가)는 hehe(여자)는 ere(이)가 한정성을 부여하는 명사구의 예이고,

(15나)는 cooha(군사)는 tere(그)로 인하여 한정성을 지니게 되는 명사구

의 예이다. (16가)는 wesibuhe(승직시킨 것)가 ere(이)와 결합하여 한정

성을 지니게 되는 명사절의 예이고, (16나)는 nungnere(들어가는 것)는

tere(그)로 인해서 한정성을 지니게 되는 명사절의 예이다.

2.2.3. be의 수의적 출현

be가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제시된 환경 이외의 환경에서는 be

가 수의적으로 부가된다. be가 수의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17) be의 수의적인 부가

[šanggiyan morin] wa-fi, [senggi be ] emu

white horse kill-ANT.CVB blood ACC one

moro, [yali be] emu moro, [boihon] emu

bowl meat ACC one bowl soil one

moro, [arki] emu moro, [giranggi]

bowl distilled_liquor one bow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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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o-fi sinda-fi, (老 命:1:11a-11b)

scrape-ANT.CVB put-ANT.CVB

[백마] 죽이고, [피를] 한 사발, [고기를] 한 사발, [흙] 한 사발, [술] 한

사발, [뼈] 깎아서 놓고,

(17)에서 senggi(피)와 yali(고기)는 be가 부가되어 있지만, šanggiyan

morin(백마)과 boihon(흙), arki(술), giranggi(뼈)는 be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여섯 개의 목적어는 모두 be가 수의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고, 특히 senggi, yali, boihon, arki의 환경은 동일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개의 목적어에서만 be가 부가되어 있고, 나머지 목적어

에는 be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제 be가 부가되지 않는 현상을 더 자세히 검토하여 보고 그 출현 특

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be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인 목적어에 모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18) 명사인 목적어에 be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가. bi uttu gūni-me, [hecen] saha-ra

1.SG.NOM like_this think-SIM.CVB castle build-NPST.PTCP

[ulan] fete-re niyalma de, [ihan honin]

moat dig-NPST.PTCP person DAT cow lamb

wa-me [efen] ara-fi ulebu-mbi

kill-SIM.CVB bread make-ANT.CVB feed-NPST

kai, (老 命:4:3a)

EMP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성] 쌓고, [해자] 파는 사람에게 [소, 양]

죽여서 [떡] 만들어서 먹일 것이다.

나. abka de [šanggiyan morin] wa-fi,

heaven DAT white horse kill-ANT.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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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de [sahaliyan ihan] wa-fi,

earth DAT black cow kill-ANT.CVB

gashū-me [senggi] so-me

swear-SIM.CVB blood scatter-SIM.CVB

gisure-he bihe, (老 命:65:21a)

speak-PST

하늘에 [흰 말] 잡고 땅에 [검은 소] 잡아서 맹세하며 [피] 뿌리며 말

했었다.

(18가)와 (18나)는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에 be가 부가되지 않는 예이

다. (18가)는 예문의 앞에서 “아래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먹이

려고 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예문의 hecen(성)과 ulan

(해자), ihan honin(소, 양), efen(떡)은 한정성을 지니지 않은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항들은 타동사의 목적어임이 확실하지만 목적어에

be가 부가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18나)의 šanggiyan morin(흰 말),

sahaliyan ihan(검은 소), senggi(피)는 한정성을 지니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동사인 wa-(죽이다)와 so-(뿌리다)가 타동사인데도 목적어에 be

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19) 명사구인 목적어에 be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가. sure kundulen han, hūrhanhiya de [etu-re

sure kundulen han hūrhanhiya DAT wear-NPST.PTCP

uksin, yalu-re morin]

armor ride-NPST.PTCP horse

bu-me, (老 命:1:17a)

give-SIM.CVB

Sure Kundulen 한(汗)이 Hūrhan Hiya에게 [입을 갑옷, 탈 말] 주고,

나. amba beile, menggun ku i

big beile silver warehouse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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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de gene-fi, [ninggun

leader DAT go-ANT.CVB six

tumen ninggun minggan yan menggun]

ten_thousand six thousand tael silver

gaji-fi, (老 命:28:12a-12b)

bring-ANT.CVB

대버일러가 은 창고의 수장에게 가서, [6만 6000냥 은] 가져와서,

(19가)와 (19나)는 명사구가 목적어인 경우이다. 명사구가 속격으로 수

식되는지 아니면 명사로 바로 수식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be는 부가되

지 않을 수 있다. 즉, 문맥상 특정되지 않은 대상인 (19가)의 ‘입을 갑옷,

탈 말’과 (19나)의 ‘6만 6000냥 은’에 be가 부가되지 않을 수 있다.

(20) 명사절인 목적어에 be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가. etuku aci-re-ngge [losa eihen

clothing load-NPST.PTCP-NMLZ mule donkey

isi-bu-re] tuwa-me

be_enough-CAUS-NPST.PTCP look-SIM.CVB

tuci-bu, (老 聰:41:15a)16

come_out-CAUS.IMP

옷을 싣는 것은, [노새와 당나귀 충족시키는 것] 보고 내라.

나. [julesi gene-re amasi ji-dere,]

forward go-NPST.PTCP backward come-NPST.PTCP

šajila-fi nikan i umai

prohibit-ANT.CVB Chinese GEN nothing

16 이 예문에서 etuku acirengge(옷을 싣는 것)는 문장에서 화제(topic)의 역할을 한다. 문장

내에서 etuku acirengge는 동사 tucibu-(내다)가 하위 범주화하는 성분이 아니다. Gorelova

(2002: 416)에서는 명사화소(nominalizer) -ngge는 문두에서 쓰이는 경우 화제 표지로 쓰인

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논항으로 쓰인 ngge형만을 화제로 언급했으나, -ngge는 논항

이 아닌 분사와도 결합한다. 즉, etuku acirengge는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하며, 문장 내에서는 화제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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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neci-rakū

ACC encroach-NPST.PTCP.NEG

yabu-ha, (老 命:20:7b)

walk-PST.PTCP

[앞서 가고 뒤에 오는 것] 금지해서, 한인의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다녔다.

(20가)와 (20나)는 명사절인 목적어에 be가 부가되지 않은 예이다. (20

가)에서 losa eihen isibure(노새와 당나귀 충족시키는 것)은 tuwa-(보다)

의 목적어이고, (20나)에서 juleri genere amasi jidere(앞서 가고 뒤에 오

는 것)은 šajila-(금지하다)의 목적어인데 be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2.3. 타동문에서 be의 출현 양상의 원인

목적어인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한정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에 be가

부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목

적어에 be가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격 표지는 결합하는 논

항의 문법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논항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장에서 논항을 확

인하거나 구별시킬 필요가 없다면 격 표지가 부가될 필요가 없다. 즉, 격

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목적어의 형태가 무표적이라는 것이다. 한 논항이

한정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목적어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다른 논항과 구별시킬 필요가 없다면 be가 부가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목적어인 논항이 한정성을 지니지 않은 경

우, 이 논항에 be가 출현하는지 안하는지는 논항 간의 의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타동문에서 목적어인 논항이 주어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유정성을 지니고 있다면 목적어에 be가 부가되어야 한다. 타동문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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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성을 지니기 때문에 목적어인 논항이 유정

성을 지니고 있다면 be가 부가되지 않았을 때 중의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다. (21가)와 (21나)의 tukiye-(올리다)와 (21다)와 (21라)의 baha-(얻

다)가 서술어인 타동문 예문을 보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21) be의 출현과 타동문의 중의성과의 관계

가. jai inenggi erde [emu kiyoo]

again day early one sedan_chair

tukiye-fi (金 9:2a)

raise-ANT.CVB

다음 날 일찍 [가마 한 대] 들어서

나. [sain tondo niyalma be] tukiye-rakū

good upright person ACC raise-NPST.PTCP.NEG

wesi-bu-rakū-ci, sain tondo

rise-CAUS-NPST.PTCP.NEG-COND.CVB good upright

niyalma aide yende-mbi, (老 命:4:27a)

person why rise-NPST

[좋고 올곧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승직시키지 않으면 좋고 올곧

은 사람이 어찌 분발하겠는가.

다. duka ci emu bithe tuci-ke de,

door ABL one letter exit-PST.PTCP DAT

uthai [minggan yan aisin]

then thousand tael gold

baha-mbi. (三 1:72b)

get-NPST

문으로부터 글 하나가 나오면, 곧 [금 1000냥] 얻는다.

라. sain niyalma sain morin gene-ci mene

good person good horse go-COND.CVB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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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 niyalma be ] baha-mbi dere, (老 聰:41:3b)

good person ACC get-NPST PTL

좋은 사람과 좋은 말이 가면, 진실로 [좋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21가)와 (21다)는 문장 내에서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

지만, kiyoo(가마)와 aisin(금)이 타동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쉽

게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be가 부가되지 않더라도 kiyoo와 aisin이 목

적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1나)와 (21라)의 sain tondo niyalma(좋

고 올곧은 사람)와 sain niyalma(좋은 사람)는 be가 부가되지 않으면 주

어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로도 해석될 수 있고 목적어

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21나)는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타동문인

“좋고 올곧은 사람이 등용하지 않고”와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타동문인

“좋고 올곧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21라)는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타동문인 “좋은 사람이 얻는다.”와 주어가 실현

되지 않은 타동문인 “좋은 사람을 얻는다.”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be는 목적어에 부가되어 중의성을 해소시켜 준다. 타동문에서 목적

어가 타동사의 행동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목적어가 유정

성을 지닌 경우에는 목적어에 be를 부가하여 목적어임을 나타내 줄 필

요가 있다. Bosson (1964: 28)에서는 현대 몽골어에서 무정물인 목적어

가 동사에 가까이 있고, 행위의 대상인 것이 확실하면 대격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만주어에서도 무정물인 논항은 타동문에서 행위의 주체

이기 보다는 행위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동문에서 무정물인

논항이 동사의 바로 앞에 있으면 be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4. 소결

범언어적으로 대격 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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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순이다. 문장의 어순이 무표적인 경우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해 줄

필요가 없다. 특히, 목적어가 비한정적이고 목적어의 유정성이 주어의 유

정성보다 낮다면 주어와 목적어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만주어 역시

문장의 어순이 무표적이고 목적어가 비한정적이고 유정성이 주어보다 낮

은 경우에 주어와 목적어에는 별다른 표지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에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격 표지 be가 목

적어에 부가되어 목적어임을 확인해 주고 주어와 구별시켜 준다.

be가 목적어에 부가되는 데 있어서 목적어의 한정성을 지니는지 여부

가 중요하다. 만주어와 한국어의 한정성을 보이는 명사 또는 명사구의

형태는 유사하다. 즉, 만주어에서는 고유 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가 한정성을 보인다. 그리고 지시사와 결합한 명사구나 명사절도 한정성

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와는 다르게 만주어에서는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니고 있으면 be는 목적어에 부가되어 한정성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be가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웡키어의 한정 대격 표지

vA의 형태적 유사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주어와 가장 유사

한 언어인 시버어의 대격 표지도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

be가 목적어에 부가될 때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목적어의

유정성이다. 타동문에서 목적어인 논항이 주어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유

정성을 지니고 있다면 목적어에 be가 부가되어 중의성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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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의 타동성 표시 기능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이란 어떤 두 구문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면

서, 격 표지 교체에 따르는 명사구 논항의 문법 관계가 교체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연재훈 2011: 10). 만주어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be가 변화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만주어의 문법 관계 교

체 구문은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구문들에서 be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 논항에 부가되어 타동성을 표

시하는 기능을 한다.

타동문에서 목적어는 주어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문법 관계 교체 구문

에서 be는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be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주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도

한다. 격 표지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도 수반하므로 일반적인 타동문의

be의 기능과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의 be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의 be를 일반적인 타동문의

be와 구분하여 검토한다.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be가 영향을 받는 대상에 부가되어 타동성을

표시하는 것이 동일한 기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태적 사동문의

피사동주에 be가 부가되는 경우는 구별의 기능과 확인의 기능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be가 영

향을 받는 대상에 부가되어 타동성을 표시하는 경우는 확인의 기능만 관

련되어 있다. 형태적 사동문과 그 외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be가

부가되는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법 관계 교체에 참여하는 논항의

특성에 기인한다. 형태적 사동문에서 피사동주인 목적어는 원래 행위의

주체인 주어에서 목적어로 교체된 논항이다. 따라서 목적어가 되는 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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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동주와 의미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

사동주와 사동주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타동성이 어느 논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형태적 사동문이 아닌 문법 관계 교

체 구문은 사격인 논항이 목적어로 교체되거나 자동문에는 없는 논항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격인 논항의 격을 be가 대체하여

부가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논항에 be가 부가되어 영향을 받는 대상을

확인하여 타동성을 나타내 주는 확인의 기능만 관여하게 된다.

본 장은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나타나는 be를 고찰하여 타동성 표

시라는 be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

과 같다. 3.1절에서는 타동성이라는 개념을 논의할 것이다. 3.2절에서 3.7

절까지는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 등 문법 관계 교체 구

문에서 나타나는 be의 타동성 표시의 기능을 구별의 기능과 확인의 기

능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다.

3.1. 타동성의 개념

타동성은 의미적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 주어인 행위주로부터

목적어인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고, 타동문의 구조는 적어도 주어

와 목적어의 두 개 성분을 필요로 한다(연재훈 1997: 107). 김태우(2013:

8)에서는 의미적 타동성과 형태·통사적 타동성의 원형을 더 자세히 기술

한다.

(1) 의미적 타동성: 두 개 이상의 분리 가능한 개체가 관여하는 사건으로, ‘행

위주’가 ‘피행위주’에게 동사로 표현되는 사건을 통하여 자

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가지고 실제적 영향(효과)을

입히는 것을 원형적인 타동문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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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통사적 타동성: 전형적인 타동문은 대격 언어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

가 각각 주격과 대격으로 표지되고, 능격 언어의 경우 각

각 능격과 절대격으로 표지된다.

전형적인 타동성을 지닌 문장은 형태·통사적 타동성의 기준을 충족시

키면서도 의미적 타동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태·

통사적으로 전형적인 타동문의 모습을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타동성을 보

이지 않는 구문들이 있다. 한국어에서의 예를 들면, 지각 동사 구문인

“철수가 그림을 보았다.” 또는 “영희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문장은 형

태·통사적 타동성을 충족시키지만 목적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

므로 의미적인 타동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Hopper & Thompson (1980: 252)에서는 타동성(transitivity)을 전형성

으로 파악하여 타동성을 결정짓는 10가지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A. 사건 참여자(participants), B. 운동(kinesis), C. 상(aspect), D. 시간적

특정성(punctuality), E. 의도성(volitionality), F. 긍정(affirmative), G. 서

법(mode), H. 행위성(agency), I. 목적어의 영향 입음성(affectedness of

O), J. 목적어의 개별성(individuation of O)이다. Hooper & Thompson

(1980)에서 제시한 10가지 변수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 구문에 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 동사에 존재하는 타동성 변수는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목적어의 개별성(individuation of O)과 같이 동사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변수도 있다.

타동성은 정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10개의 변수

가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인다면 타동성의 정도가 높겠지만, 실제로 모든

변수가 타동성에 적용되기는 힘들다. 연재훈(1997: 119)에서는 한국어 타

동성 표지 ‘을/를’의 실현에 있어서 참여항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 서

술어의 동작성 의미 특성, 의도성, 행위성, 목적어의 영향 입음성 등이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였다.



- 53 -

만주어 be의 실현에서도 한국어 ‘을/를’의 실현 조건과 같이 서술어의

동작성 의미 특성, 의도성, 행위성, 목적어의 영향 입음성 등이 중요한

항목이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이 항목들에 더해서 be가 ‘한정성’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타동성 표지로 be가 부가될 때, 목적어의 개별성이 중요

한 항목이다. 만주어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인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

동 동사 구문 등은 타동성을 보이는 구문들이다. 우선 이 구문들은 모두

2개 이상의 참여자 논항을 가진다. 다음으로 서술어에 동작성의 의미가

있고, 주어에 의도성과 행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어는 개별적이고

논항 구조에서 주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3.2. 형태적 사동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사동문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구문이다.

따라서 사동 상황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황을 포함한다(Comrie

1989: 165). 권재일(1992: 157)에 따르면 사동의 유형은 어휘적 사동법,

형태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어휘적 사동법은 동사의 어근 자체가 사동 표현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

한다(권재일 1992: 157).

(3) 한국어의 어휘적 사동법

가. 내가 철수에게 정리를 시켰다.

나. 내가 영희를 보냈다.

(3가)의 주동 표현은 “철수가 정리를 했다.”이고, (3나)의 주동 표현은

“영희가 갔다.”이다. 두 예문에서 주동 표현의 동사와 사동 표현의 동사

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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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사동법은 파생적으로나 굴곡적으로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경우

를 말한다(권재일 1992: 157).

(4)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

가. 철수가 불을 밝-히-었다.

나. 영희가 컵을 비-우-었다.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 접미사 ‘-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결합하여 사동을 파생시

킨다. 한국어에서 사동 접미사에 의한 사동 파생은 분포가 제한적이다.

가령, ‘*흐리-우-다’, ‘*오-이-다’, ‘*만나-이-다’와 같은 사동사는 파생되지

않는다.

통사적 사동법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분리된 두 동사로 실현하는

사동법이다(권재일 1992: 157-158).

(5)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법

가. 나는 철수를 가-게 하-였다.

나. 나는 영희를 오-도록 하-였다.

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법은 ‘-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을 결합하여 사동 표현을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법

은 형태적 사동법과는 달리 분포에 제약이 없다.

만주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어휘적 사동법과 형태적 사동법만 있고, 통

사적 사동법은 없다. 그리고 만주어에서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어

휘적 사동법은 생산적이지 않다. 그 대신에 -bu-라는 사동 접미사에 의

한 형태적 사동법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중복 사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만주어 사동법의 경우, 문법 관계 교체 현상은 형태적 사동법에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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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동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사동문에서 피사동주에 be가 부

가되는 것이 선호되는 이유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만주어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는 be와 de가 부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be가 부가된다. (6

가)와 (6나)는 피사동주에 be가 부가된 것이고, (6다)와 (6라)는 de가 부

가된 것이다. 사동구성에서 be가 선호되는 이유는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bu-라는 하나의 형태를 사용하고, 피동 구성의 행위주에는

de가 부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만주어 사동문의 격 표지 부가

가. [ninggun niyalma be ] bithe jafa-bu-fi (老 命:19:16b)

six person ACC letter take-CAUS-ANT.CVB

[여섯 명을] 글 잡게 해서

나. [jeo tai be] etuku su-bu-fi (三 14:63a)

jeo tai ACC clothing take_off-CAUS-ANT.CVB

[주태를] 옷 벗게 해서

다. enenggi [hūwa hala-i boo haha

today hūwa family_name-GEN house male

jui de] bithe jafa-bu-fi (金 13:1b)

child DAT letter take-CAUS-ANT.CVB

오늘 [화(花) 씨 집 사내아이에게] 글 잡게 해서

라. feye be geren [jiyangjiyūn sa de]

wound ACC many general PL DAT

tuwa-bu-ha. (三 14:63a)

look-CAUS-PST.PTCP

상처를 [여러 장군들에게] 보게 하였다.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동 구성에서 행위주에는 여격 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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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된다.

(7) 피동문에서의 여격 표지의 출현

가. ubaša-ra hoifa gašan i niyalma,

rebel-NPST.PTCP hoifa village GEN person

[da-me gene-he cooha de ]

help-SIM.CVB go-PST.PTCP soldier DAT

gida-bu-fi, (老 命:1:7a)

press-PASS-ANT.CVB

배반하려던 Hoifa 마을 사람이 [원조하러 간 군사에게] 제압당해서,

나. mini jui komso gene-fi, [geren nikan

1.SG.GEN child few go-ANT.CVB many Chinese

cooha de] ka-bu-fi, (老 命:16:10a)

soldier DAT surround-PASS-ANT.CVB

나의 자식이 적은 수로 가서 [많은 명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하고,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사동 구성에서 피사동주는 de와 be가 모두 부

가될 수 있다. 그런데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bu-라는 하나의 형

태를 사용하고, 피동 구성의 행위주에는 de가 부가된다. 따라서 피동 구

성과의 구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be가 부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만주어의 사동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8나)는 어휘적 사동법의 예

이고, (8다)는 형태적 사동법의 예이다.

(8) 만주어의 어휘적 사동

가. buce-(죽다)

burgi-me gene-re de, morin

be_in_disarray-SIM.CVB go-NPST.PTCP DAT horse

minggan funce-me buce-he, (老 命:8:28a)

thousand in_excess-SIM.CVB die-PST.P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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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서 갈 때 말 1000여 마리가 죽었다.

나. wa-(죽이다)

li jiyo, g'o sy juwe nofi fan ceo be

li jiyo g'o sy two person fan ceo ACC

wa-ha. (三 2:115b)

kill-PST.PTCP

이각, 곽사 두 사람이 번조를 죽였다.

다. bucebu-(죽이다)

abka mimbe buce-bu-re-ngge

heaven 1.SG.ACC die-CAUS-NPST.PTCP-NMLZ

kai. (三 7:16b)

PTL

하늘이 나를 죽인 것이다.

(8나)와 (8다)에서 볼 수 있듯이 피사동주에는 be가 부가되어 있다. 그

리고 어휘적 사동이 존재하는데도 (8다)처럼 bucebu-와 같이 형태적 사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만주어 사동법의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에는 통사적 사동법이 없고, 형태적 사동법이 전형적이기 때문

에 동사 어간에 bu가 연결되어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것이 매우 생산적

이다. 만주어의 형태적 사동은 주요 논항이 1개인 동사에서부터 주요 논

항이 3개인 동사까지 나타난다. (9), (9'), (10), (11)이 그 예이다. 만주어

의 형태적 사동문에서 피사동주인 논항에 be는 수의적으로 출현한다. 그

출현 양상은 타동문에서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목적어에 be가 수의

적으로 출현하는 양상과 동일하다. (9'가)와 (9'나)가 그러한 양상을 보

여 준다. 두 예문의 목적어는 한정성을 지니지 않고, 유정성도 지니고 있

지 않기 때문에 be가 부가되지 않더라도 사동주가 될 가능성이 없다. 따

라서 be가 부가되어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해 줄 필요가 없다.



- 58 -

(9) 주요 논항이 1개인 동사의 형태적 사동법

가. [deo beile be]

younger_brother beile ACC

giru-bu-fi, (老 命:1:15a)

be_ashamed-CAUS-ANT.CVB

[동생 버일러를] 욕보이고,

나. tere inenggi sun siowei o, [jung cio el be ]

that day sun siowei o jung cio el ACC

amga-bu-fi, (金 90:21a)

sleep-CAUS-ANT.CVB

그 날 손설아(孫雪娥)가 [중추아(中秋児)를] 잠들게 하고,

(9') 주요 논항이 1개인 동사의 형태적 사동법(피사동주에 be 비실현)

가. tuttu nasa-me dzu šeo i giran

thus mourn-SIM.CVB dzu šeo GEN dead_body

be hūwang ho bira i dogon de

ACC hūwang ho river GEN ford DAT

eifu ara-fi, [wehe-i bei]

grave make-ANT.CVB stone-GEN stele

ili-bu-fi, (三 6:158a)

stand-CAUS-ANT.CVB

그렇게 한탄하고 저수(沮授)의 시신을 황하 강의 나루에 무덤 만들고

[비석] 세워서,

나. pan gin liyan [emu hūntahan]

pan gin liyan one cup

te-bu-fi, (金 29:29a)

sit-CAUS-ANT.CVB

반금련(潘金蓮)이 [한 잔]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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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요 논항이 2개인 동사의 형태적 사동법

가. [baindari be] tsanjiyang ni hergen be

baindari ACC tsanjiyang GEN writing ACC

naka-bu-ha, (老 命:21:12b)

stop-CAUS-PST.PTCP

[Baindari를] 참장직을 그만두게 하였다.

나. [cooha-i niyalma be ] afa-ra aika

soldier-GENperson ACC fight-NPST.PTCP any

jaka be dagila-bu-fi (老 命:6:16b)

thing ACC prepare-CAUS-ANT.CVB

[병사를] 싸울 온갖 병기를 갖추게 해서

(11) 주요 논항이 3개인 동사의 형태적 사동법

가. hūsitun, jeng giyang ni baru [ajige jui

hūsitun jeng giyang GEN toward small child

be] dahan bene-bu-he

ACC young_horse send-CAUS-PST.PTCP

seme, (老 命:30:10b)

COMP

Hūsitun이 진강 쪽으로 [어린 아이를] 망아지 보내게 했다고

나. [hafasa-i beye, hafasa-i

officer.PL-GEN self officer.PL-GEN

takūra-ha niyalma be ] fejergi

send_a_mission-PST.PTCP person ACC under

niyalma de ulin

person DAT property

gai-bu-rakū, dergi niyalma de

take-CAUS-NPST.PTCP.NEG above person DAT

bu-bu-rakū, (老 命:24:13a)

give-CAUS-NPST.PTCP.N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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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자신과 관원들이 부리는 사람을] 아랫사람에게 재물 걷지 않

게 하고, 윗사람에게 주지 않게 한다.

만주어에서는 사동 형태소를 중복하여 중복 사동을 파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 형태소를 중복하여 2차 사동을 파생하는 것은 범언어적

으로 생산적이지 않다. 한국어도 사동 형태소의 중복은 불가능하고 형태

적으로 파생된 사동사가 통사적 방법으로 한 번 더 사동화될 수 있다(연

재훈 2011: 97).

(12) 한국어의 중복 사동(연재훈 2011: 97)

죽다(주동사)-죽이다(파생 사동사)-죽이게 하다(통사적 중복 사동)

사동 형태소를 중복하는 중복 사동의 유형은 똑같은 접사가 두 번 사

용되는 경우와 중복 사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접미사가 사용되는 경우

가 있다(Wachowicz 1976: 69). 만주어는 이 가운데 전자의 방법으로 중

복 사동을 허용한다. 만주어에서 중복 사동은 자동사에 한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동 구문에서 be가 영향을 받는 대상에 부가되어 타동성 유무

를 표시하기 때문에 2차 사동 파생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동사에 의한 사

동문은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13) 자동사 te-(앉다)의 중복 사동

가. si kiyoo de [te-fi] uthai

2.SG.NOM sedan_chair DAT sit-ANT.CVB then

ji-cina. (金 51:14a)

come-OPT

너는 가마에 [앉아서] 바로 가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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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ung sun dzan, hiowande be ping yuwan

gung sun dzan hiowande ACC ping yuwan

hecen de [te-bu-he.] (三 2:27b)

castle DAT sit-CAUS-PST.PTCP

공손찬이 현덕을 평원성에 [머물게 하였다.(앉-히-었다.)]

다. cūn mei be ... cio gioi be hošonggo

cūn mei ACC ... cio gioi ACC square

hose de [te-bu-bu-fi,] (金 33:7a)

box DAT sit-CAUS-CAUS-ANT.CVB

춘매(春梅)를 ... 추국(秋菊)을 모난 상자에 [담게 하여서(앉히게 하

여서)]

(14) 자동사 da-(붙다)의 중복 사동

가. uthai tuwa [da-fi] edun i ici

then fire burn-ANT.CVB wind GEN right

dule-mbi. (三 18:29a)

pass-NPST

곧 불이 [붙어서] 바람의 오른쪽으로 지난다.

나. boo-i dolo dengjan be gehun

house-GEN inside lamp ACC bright

[da-bu-fi,] (金 38:17a)

burn-CAUS-ANT.CVB

집 안에 등잔을 밝게 [켜고(붙히고)]

다. muse be dengjan

1.PL(INCL) ACC lamp

[da-bu-bu-rakū] kai. (金 58:36a)

burn-CAUS-CAUS-NPST.PTCP.NEG PTL

우리를 등잔을 [켜지 못하게 하였다(붙히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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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14)는 te-(앉다)와 da-(붙다)라는 자동사가 1차 사동 파생과 2

차 사동 파생을 겪은 형태를 보여 준다. (13가)와 (14가)는 자동사, (13

나)와 (14나)는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13다)와 (14다)는 사동사에서

한 번 더 파생된 사동사의 예문이다.1 예문들에서 자동사의 주어였던 논

항은 1차 사동 파생을 통해서 목적어가 되고, 1차 사동 파생의 주어였던

논항은 2차 사동 파생을 통해서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자동사의 중복

사동은 be가 중복 출현하여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1차 사

동의 피사동주에 be가 부가되고, 2차 사동의 피사동주에 다시 be가 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bu를 포함한 피동사에 bu가 표지되어 Vbubu형의 문장을 형성

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문헌에서 nambubu-는

하나의 용례만 나타나지만, 문맥상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다른 Vbubu형이 모두 1차 사동 파생에 이은 2차 사동 파

생의 결과이므로 이 용례는 독특해 보인다.

(15) nambu(잡히다)와 사동 접미사 bu의 결합

te imbe sakda eniye i gala de

now 3.SG.ACC old mothre GEN hand DAT

[nambu-bu-fi,] (金 2:27b)

be_caught-CAUS-ANT.CVB

지금 그를 노모(老母)의 손에 [잡히게 하여]

nambu-를 御製淸文鑑(1708)에서 풀이한 것을 보아도 피동의 의미만

보일 뿐, 사동의 의미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1 이 동사들 외에도 ubaliya-(뒤집히다), ili-(서다) 등이 중복 사동의 형태를 보인다. 다만 중

복 사동 예문에 목적어 논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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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御製淸文鑑의 nambu- 뜻풀이

gala de lak seme jafa-bu-re

hand DAT just_right seize-PASS-NPST.PTCP

be nambumbi se-mbi geli uka-ka

ACC nambumbi say-NPST again flee-PST.PTCP

jaila-ha-ngge urunakū jafa-bu-re

avoid-PST.PTCP-NMLZnecessarily seize-PASS-NPST.PTCP

be inu nambumbi se-mbi

ACC also nambumbi say-NPST

손에 마땅히 잡히는 것을 nambumbi라고 한다. 또 도망하고 피한 것이

반드시 잡히는 것을 또 nambumbi라고 한다.

그러나 nambubu-는 자동사의 1차 사동의 결과이다. nambu-가 파생

에 의한 형태라면 존재해야하는 *na-의 형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nambu-는 피동의 의미를 지닌 자동사이다.2 대응하는 타동사 *na-가

부재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jafaci

namburakū”(老 命:21:2a)와 같이 ‘잡다’는 *na-가 아닌 jafa-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3.3. 자타 양용 동사 구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자타 양용 동사 구문은 중립 동사 구문 또는 반사동 구문

2 nambu-가 타동사처럼 쓰인 용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nambu-가 나타나는 32개의 예

문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 i inenggi kemuni julergi duka be yabu-re

usual GEN day often south door ACC walk-NPST.PTCP

de, geli jugūn ara-ra siyan fung de [tere-be
DAT also way make-NPST.PTCP siyan fung DAT that-ACC

nambu-ha,] (金 38:10b)

be_caught-PST.PTCP

평일에 전처럼 남문을 다닐 때, 또 길을 만드는 선봉(先鋒)에게 [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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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ausative)이라고도 불리는 구문이다. 이 구문은 자동문의 주어가 타

동문의 목적어와 동일하며 사동이나 피동과는 달리 동사의 형태가 아무

런 변화를 입지 않는다. 자타 양용 동사 구문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에도 다음과 같은 자타 양용 동

사 구문이 존재한다.

(17) 한국어의 자타 양용 동사 구문

가. 철수가 돌을 움직였다.

나. 돌이 움직였다.

(18) 영어의 자타 양용 동사 구문

가. Tom moved the stone.

나. The stone moved.

(17가)의 목적어인 ‘돌’은 (17나)의 주어인 ‘돌’에 대응하고 (18가)의 목

적어인 the stone은 (18나)의 주어인 the stone에 대응한다. Levin (1993:

28-29)은 영어의 자타 양용 동사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동사 부류의 의

미적 특징은 위치나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자동문은 기동문이며 타동

문은 사동문이라고 하였다. 즉, 자동문은 위치나 상태의 변화만을 지칭하

고, 사동주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타동문은 사동주가 필요한 사동문이라

는 것이다.

(19) 영어의 자타 양용 동사(Levin 1993: 28-29)

가. ROLL 동사: bounce, drift, drop, float, move 등

나. BREAK 동사: break, chip, crack, crash, crush 등

다. BEND 동사: bend, crease, crinkle, crumple, fold 등

라. 기타 교체를 보이는 상태 변화 동사: abate, blunt, blacken, -en,

-ify, -ize, -ate

마. AMUSE형 심리 동사: cheer, delight, enthuse, gladden, griev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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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 (1993)이 영어의 자타 양용 동사를 부류로 만들었지만, 이 부류

는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재훈

(1989: 178)에는 현대 한국어의 자타 양용 동사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상태가 변한다거나, 위치가 변하는 동사가 대부분이다.

(20) 연재훈(1989: 178)의 현대 한국어 중립 동사

구기다, 그치다, 날리다, 내려가다, 내리다, 멈추다, 미치다, 반짝이다, 시

작하다, 울리다, 움직이다, 펄럭이다, 풍기다, 휘날리다, 휘다

만주어의 자타 양용 동사도 Levin (1993)에서 제시한 부류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동사들이다. 만주어의 자타 양용 동사에서 be는 피행위주의

논항에 연결되어 타동성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21)에서 (27)까지

제시된 자타 양용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은 자동문이 기동문을 형

성하는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은 모두 위치나 상태 변화의 의미를 지니

고 있고, 자동문과 타동문의 관계는 기동문과 사동문의 관계를 보인다.

(21)의 naka-(끝나다, 멈추다)와 (22)의 waji-(끝나다, 끝내다)는 break류

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21) naka-(끝나다, 멈추다)

가. teni baita waji-fi [aga naka-fi] tugi

justmatter end-ANT.CVB rain stop-ANT.CVB cloud

hete-he. (金 52:26a)

turn_back-PST.PTCP

그제야 일이 끝나서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혔다.

나. edun akū, [boljon naka-habi] (三19:7a)

wind there_is_not wave stop-PST

바람이 없고, [물결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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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n, eidu i fe gung be

han eidu GEN old merit ACC

fete-me gisure-fi, [wa-ra

dig-SIM.CVB speak-ANT.CVB kill-NPST.PTCP

be naka-fi,] (老 命:16:11a-11b)

ACC stop-ANT.CVB

한(汗)은 Eidu의 옛 공훈을 꺼내어 말하고, [죽일 것을 멈추고,]

라. [niyalma tooda-ra be , weile

person recompense-NPST.PTCP ACC punishment

gai-re be , hergen wasi-bu-re

take-NPST.PTCP ACC rank fall-CAUS-NPST.PTCP

be gemu naka-ha.] (老 命:17:3a)

ACC all stop-PST.PTCP

[사람을 갚는 것을, 죗값 징수하는 것을, 직책 강등시키는 것을 모두

멈추었다.]

(22) waji-(끝나다, 끝내다)

가. [nimenggi gemu waji-ha,] (金 13:12a)

snow all end-PST.PTCP

[눈이 모두 그쳤다.]

나. ememu niyalma [gama-ha bele

some person take-PST.PTCP hulled_rice

waji-fi] omihon yabu-ha. (老 命:20:7b)

end-ANT.CVB hungry walk-PST.PTCP

어떤 사람은 [가져간 양곡이 떨어져서] 굶고 다녔다.

다. [ereweile be tondo-i waji-mbi=o,] (老 命:53:14b)

thissin ACC upright-GEN end-NPST=Q

[이 죄를 진실로 끝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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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ttu weile be waji-fi,] (老 命:41:4a)

like_this guilt ACC end-ANT.CVB

[이렇게 죄를 끝내고]

(23)에서 (27)까지 제시된 banji-(태어나다, 낳다), wenje-(뜨거워지다,

데우다), hete-(걷히다, 걷다), gūwaliya-(변하다, 바꾸다), tuyembu-(나

타나다, 나타내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23) banji-(태어나다, 낳다)

가. [eresargan jui minde banji-ha-ngge,] (金 92:4b)

thisdaughter 1.SG.DAT be_born-PST.PTCP-NMLZ

[이 딸이 나에게 태어난 것이다.]

나. [ere jui minde banji-ha-ngge

thischild 1.SG.DAT be_born-PST.PTCP-NMLZ

balama,] (金 86:13a)

PTL

[이 아이가 나에게 태어난 것일 뿐이다.]

다. tsootsoo asihan sargan gai-fi [ere jui

tsootsoo young wife take-ANT.CVB this child

be banji-ha.] (三 7:73b)

ACC give_birth_to-PST.PTCP

조조가 젊은 아내를 취(娶)하여, [이 자식을 낳았다.]

라. ere gese boo-de [ere adali dursuki

this like house-DAT this like looking_alike

akū jui be banji-fi,] (金 1:10a)

there_is_not child ACC give_birth_to-ANT.CVB

이와 같은 집에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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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enje-(뜨거워지다, 데우다)

가. [niyalma] beikuwen de gece-me

person cold DAT freeze-SIM.CVB

buce-mbi dere, halhūn de [wenje-me]

die-NPST PTL hot DAT be_heated-SIM.CVB

buce-rakū kai, (老 命:15:4b)

die-NPST.PTCP.NEG PTL

[사람이] 추우면 얼어서 죽을 것이지만 더우면 [뜨거워져서] 죽지는

않는다.

나. [si men king wenje-me]

si men king be_heated-SIM.CVB

deribu-fi (金 72:27b)

begin-ANT.CVB

[서문경이 더워지기] 시작하여

다. goida-hakū šabi [tere nure be

be_late-PST.PTCP.NEG disciple that liquor ACC

wenje-fi] benji-he manggi (金 84:9a)

heat-ANT.CVB send-PST.PTCP after

오래지 않아서 제자가 [그 술을 데워서] 보낸 후에

라. [nure be wenje-fi,] hūntahan de

liquor ACC heat-ANT.CVB cup DAT

te-bu-fi, (金 34:20b)

sit-CAUS-ANT.CVB

[술을 데워서] 잔에 담고,

(25) hete-(걷히다, 걷다)

가. [tugi hete-fi,] abka

cloud recede-ANT.CVB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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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ka, (西 2:43b)

clear_up-PST.PTCP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개었다.

나. [tugi talman hete-fi] (三 19:7a)

cloud mist recede-ANT.CVB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다. hiya heo hiowan [ulhi be hete-me] (三 22:104b)

hiya heo hiowan sleeve ACC turn_back-SIM.CVB

하후현(夏侯玄)이 [소매를 걷고]

라. [ini etu-he soboro

3.SG.GEN wear-PST.PTCP pale_yellowish_green

ilhangga suje i etuku be wesihun

colored silk GEN clothing ACC upward

hete-me] bi-sire de, (老 命:4:23b)

turn_back-SIM.CVB be-NPST.PTCP DAT

[자신이 입은 황록색 꽃무늬 비단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있을 때

(26) gūwaliya-(변하다, 바꾸다)

가. nadan jergi gashū-ha [bujantai

seven time swear-PST.PTCP bujantai

gūwaliya-fi,] (老 命:2:4a)

change-ANT.CVB

일곱 번 맹세한 [Bujantai가 변해서,]

나. [si inu gūwaliya-ka bihe=o.] (金 79:45a)

2.SG.NOM also change-PST=Q

[너도 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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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ma han de duin sunja jergi

father han DAT four five time

[gashū-ha gisun be gūwaliya-fi,] (老 命:1:12a)

swear-PST.PTCP word ACC change-ANT.CVB

아버지 한(汗)에게 네다섯 차례 [맹세한 말을 바꾸어서,]

라. ere nikan han [abka-i šajin be

thisChinese emperor heaven-GEN law ACC

gūwaliya-fi,] (老 命:9:11a-11b)

change-ANT.CVB

이 명나라 황제가 [하늘의 법을 바꾸어서]

(27) tuyembu-(나타나다, 나타내다)

가. ainci [niyengniyeri elden tuyembu-fi,] (西 1:20b)

perhaps spring light appear-ANT.CVB

아마도 [봄빛이 나타나서]

나. [sebjen, urgunje-re fiyan

joy be_glad-NPST.PTCP complexion

inje-re angga de tuyembu-he.] (金 1:38a)

smile-NPTS.PTCP mouth DAT appear-PST.PTCP

[즐겁고 기뻐하는 낯빛이 웃는 입에 나타난다.]

다. ai gelhun akū [boco cira be

what timid there_is_not color face ACC

tuyembu-mbi.] (三 7:35b)

reveal-NPST

무슨 겁 없이 [얼굴색을 드러내는가.]

그런데 자타 양용 동사의 용법을 보이는 동사 중 독특한 것이 있다.

tuci-는 ‘나오다, 나다, 나타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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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uci-가 이동 동사가 아닌 ‘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 자동사 용법만 보이며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는 사동 파생을 겪어

야 한다.

(28) tuci-(나다, 나타나다)의 사동 파생

가. benji-he niyalma de, [gurun i baitangga

send-PST.PTCP person DAT country GEN useful

jaka be tuci-bu-he] seme

thing ACC come_out-CAUS-PST.PTCP COMP

šeobei hergen bu-he, (老 命:23:9b)

šeobei rank give-PST.PTCP

보내온 사람에게 [나라의 유용한 것을 냈다]고 수보직을 주었다.

나. mini mujilen be tuci-bu-mbi, (老 崇:2:13b)

1.SG.GEN mind ACC come_out-CAUS-NPST

나의 작은 마음을 낸다.

그러나 tuci-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자타 양용 동사로 쓰일 때가 있다.

gisun(말)이 목적어인 경우에 tuci-는 타동사적인 용법을 보이며 be는

gisun에 부가되어 목적어임을 확인하여 준다. 다음의 예를 본다. gisun이

동사 tuci-의 논항으로 쓰인 예문에서 (29가)와 (29나)는 자동문의 구조

를 보이고, (29다)와 (29라)는 타동문의 구조를 보인다.

(29) tuci-와 gisun의 결합

가. damu tere-i angga ci [gisun

only that-GEN mouth ABL word

tuci-re be] tuwa-me (三 21:136a)

come_out-NPST.PTCP ACC look-SIM.CVB

다만 그의 입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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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oye tuba-de [ere gisun

master there-DAT this word

tuci-ke be] daha-me, (金 47:13b)

come_out-PST.PTCP ACC follow-SIM.CVB

어르신이 저기에서 [이 말이 나오-ㄴ 것을] 따라서

다. eigen ai turgun-de [ere tusa

husband what reason-DAT this benefit

akū gisun be tuci-mbi.] (三 11:109a)

there_is_not word ACC come_out-NPST

남편은 무슨 이유로 [이 이익 없는 말을 내-는가.]

라. elemangga [ere gisun be

on_the_other_hand this word ACC

tuci-ke] doro bi=o. (金 51:5b)

come_out-PST.PTCP doctrine be=Q

도리어 [이 말을 내-는] 도리가 있는가.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명사와의 결합에서는 타동사로

쓰이지 않는 동사가 gisun이 목적어일 때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만

주어의 다른 자동사도 특정 명사와 결합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찾은 예는 tuci-의 경우가 전부

이므로 독특한 예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3.4. 처소 교체 구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처소 교체는 서술어가 취하는 처소 논항이 둘 이상의 구문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남승호 2002: 296). 범언어적으로

처소 교체 구문에서 처소 논항이 처소와 관련된 격을 취하면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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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지만, 처소 논항이 목적어가 되면, 전체적 효과를 얻는다고 알

려져 있다. 남승호(2002: 302)에서 제시한 영어와 한국어의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은 ‘부분적/전체적 효과’의 의미 차이를 잘 보여 준다.3

(30) spray의 처소 교체 구문

가. Mary sprayed paint on the wall.

나. Mary sprayed the wall with paint.

(31) load의 처소 교체 구문

가. Mary loaded hay onto the truck.

나. Mary loaded the truck with hay.

(32) ‘칠하다’의 처소 교체 구문

가. 진이는 도화지에 노랑물감을 칠했다.

나. 진이는 도화지를 노랑물감으로 칠했다.

(33) ‘덮다’의 처소 교체 구문

가. 진이는 책상에 신문지를 덮었다.

나. 진이는 책상을 신문지로 덮었다.

영어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30가)와 (31가) 문장이 부분적 효과를 나타

나내고, (30나)와 (31나) 문장이 전체적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32가)와 (33가) 문장의 ‘처소-에’ 구문이 부분적 효과를 나타내고, (32

나)와 (33나) 문장의 ‘처소-를’ 구문이 전체적 효과를 나타낸다. 즉, (32

가)나 (33가)와는 달리 (32나)는 도화지 전체가 노랑 물감으로 칠해졌음

3 처소 교체 구문을 논의한 연구는 남승호(2002)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홍재성

(1987), 연재훈(1993), 양정석(1995), 유현경(1998), 한송화(2000) 등이 있다. 특히, ‘부분적/전

체적 효과’는 홍재성(1987)에서 지적된 바 있고,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처소 교체 구문의

공통점은 연재훈(1993)에서 지적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타동사에서 나타나는 처소 교체 구

문은 양정석(1995)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남승호(2002)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타동사 처소 교체 구문의 공통점을 유사한 의미를 지닌 동사를 통해서 잘 정리

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승호(2002)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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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33나)는 책상 전체가 신문지로 덮였음을 의미한다. 남승호

(2002: 302)에서는 이러한 [처소-를] 구문은 처소 논항을 대상화

(thematization)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가리키는 장소가 전체적으로

영향 입음(fully affected)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연재훈(1993: 114)에

서 주장된 바와 같이 처소 교체 구문은 타동성(transitivity)과 영향 입음

(affectedness)의 정도와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주어에도 처소 교체 현상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자동문에

서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와 “밤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와 같

은 처소 교체 구문이 나타나지만, 만주어에서는 타동문에 한해서 처소

교체 구문이 발견되었다. 만주어의 처소 교체 구문은 한국어의 예문에서

보인 처소 교체 구문과 동일한 교체 과정을 보인다. 즉, 여격 논항이 be

와 결합하여 직접 목적어로 교체되고, 직접 목적어는 도구의 의미로 쓰

인 속격 표지와 결합하며 교체된다. 만주어의 처소 교체 구문은 영향을

받는 대상(theme)이 처소를 의미하는 논항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보여 준

다. 이 과정에서 be는 처소 논항이 대상화(thematization)되는 것을 보여

주며, 처소 논항에 타동성이 옮겨 가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34) dasi-(덮다)의 처소 교체 구문

가. [šanggiyan fangse i [dere be] dasi-fi,]

white pongee GEN face ACC cover-ANT.CVB

[emu ice jibehun be [giran de ]

one new quilt ACC corpse DAT

dasi-fi,] (金 5:15b)

cover-ANT.CVB

[흰 비단 명주로 [얼굴을] 덮고] [새 이불 한 채를 [시신에] 덮어서,]

나. [simacuka miyoo i dolo] uce dasi-fi, (西 1:2b)

lonely temple GEN inside door cover-ANT.CVB



- 75 -

[외로운 절의 안에] 문을 덮어서(닫아서)

다. [boo be] derhi dasi-fi, (老 命:35:7a)

house ACC straw_mat.GEN cover-ANT.CVB

[집을] 삿자리로 덮어서

위의 예문에서 (34가)는 처소 논항이 여격인 타동문과 처소 교체에 의

해서 be와 결합한 논항이 한 문장에 동시에 나타나는 예이다. 두 개의

예문 중 뒤의 것이 여격 논항을 가지고 있는 타동문이고, 앞에 제시된

것이 처소 교체 구문이다. 여격 논항을 가지고 있는 타동문을 보면

jibehun(이불)은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이고 giran(시신)은 덮는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여격이 표지되었다. 그런데 처소 교체 구문을 보면

fangse(비단 명주)에 속격 표지 i가 표지되어 도구의 의미를 가지게 되

고 장소에 해당하는 dere(얼굴)에 be가 표지되어 직접 목적어가 되었다.

(34나)는 처소 논항이 여격인 타동문이다. uce(문)은 문장에서 직접 목적

어이고, simacuka miyoo(외로운 절)은 덮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뜻

하기 때문에 여격이 표지되었다. 반면 처소 교체를 보이는 (34다)에서는

derhi에 속격 표지 i가 표지되어 도구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장소에 해

당하는 boo(집)에 be가 표지되어 직접 목적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처소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많은 공통점을 공유

하는 것으로 보인다. Moravcsik (1978: 254-255)에서는 영어의 처소 교

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의 부류가 채우거나, 제공하거나, 비우거나 하

는 의미적인 자연 부류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연재훈(2011: 196-199)에서

는 ‘가꾸다, 바르다, 붙이다, 장식하다, 덮다, 채우다, 메우다’ 등의 한국어

에서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타동사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어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 말들에서 처소 교체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 부류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주는데, 유형론적으로,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사 부류들이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고 하



- 76 -

였다.

(35)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 부류(연재훈 2011: 199)

가. spray/paint/paste type

나. load/fill type

다. plant/cultivate type

만주어의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도 연재훈(2011)에서 제시

한 동사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위의 예문에서 제시한 dasi-(덮다)는

(35가)의 spray/paint/paste type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에는

dasi- 외에도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들이 있다. 연재훈(2011)

에서 제시한 동사 부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load/fill type에 해당하는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로는

jalukiya-(채우다), fihebu-(메우다)가 있다. (36)의 jalukiya-(채우다) 예

문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tsang ku(창고)와 ku tsang(창고)에 각각

de와 be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37)의 fihebu-(메우다) 예문도 동일

한 처소 논항인 ulan(해자)에 각각 de와 be가 연결된 것을 보여 준다.

(36). jalukiya-(채우다)

가. alban gai-fi [tsang ku de ]

tribute take-ANT.CVB warehouse DAT

jalukiya-ra, ... jakade (三 4:46a)

fill-NPST.PTCP ... because_of

공물을 받아서 [창고에] 채우기 때문에

나. [ku tsang be] jalukiya-fi cooha be

warehouse ACC fill-ANT.CVB soldier ACC

dasata-ra o-ho-de, (三 21:159a)

repair-NPST.PTCP become-PST.PTCP-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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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채워서 군사를 정비하면,

(37) fihebu-(메우다)

가. [dorgi ulan de ] orho moo

inside moat DAT grass tree

fihe-bu-me afa-me bi-sire

be_filled_up-CAUS-SIM.CVBfight-SIM.CVB be-NPST.PTCP

de, (老 命:19:12a)

DAT

[안쪽 해자에] 풀과 나무를 메우며 싸우고 있을 때

나. boihon juwe-me [ulan be ]

earth transport-SIM.CVB moat ACC

fihe-bu-he. (三 4:73a)

be_filled_up-CAUS-PST.PTCP

흙을 날라서 [해자를] 메웠다.

plant/cultivate type에 해당하는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타동사로

는 tari-(경작하다)가 있다. (38)에서 tari-(경작하다)의 처소 논항인

yafan(밭), usin(밭), tulergi dorgi(안팎) 등에 de와 be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be는 처소 논항이 대상화된 것을 확인하는 역할

을 한다.

(38) tari-(경작하다)

가. [lan tiyan usin de] gu be emu fuldun

lan tiyan field DAT jade ACC one clump

tari-ha. (金 40:1a)

cultivate-PST.PTCP

[남전(藍田) 밭에] 옥을 한 포기 경작했다.



- 78 -

나. [ini tata-ha boo-i amargi

3.SG.GEN halt-PST.PTCP house-GEN behind

yafan de] sogi tari-me (三 5:5b)

field DAT vegetable cultivate-SIM.CVB

[그가 머무는 집의 뒤쪽 밭에] 채소를 경작하고,

다. usin isi-rakū niyalma, jase-i

field be_enough-NPST.PTCP person border-GEN

jakarame [tulergi dorgi be] cihai

along outside inside ACC as_one_wishes

tari, (老 命:46:19b)

cultivate.IMP

밭이 부족한 사람은 경계를 따라서 [안팎을] 마음대로 경작하라.

라. [usin be] tari-re de

field ACC cultivate-NPST.PTCP DAT

isi-rakū, (三 18:17b)

reach-NPST.PTCP.NEG

[밭을] 경작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예문들에서 보이듯이 만주어의 처소 교체 구문은 연재훈

(2011)에서 제시된 처소 교체 동사 부류에 해당하는 동사들에서 나타난

다. 처소 교체 구문에서 be는 처소 논항이 대상화(thematization)되는 것

을 보여 주며, 처소 논항에 타동성이 옮겨 가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

을 한다.

3.5. 소유주 상승 구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주의 역할을 하던 명사구 논항이 목적어 명사



- 79 -

구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4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소유주 상승 구

문이라고 불리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은 신체 부위 명사구를 포함하는

구문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39가)에서 명사구를 이루고 있던 ‘영

희의 팔’은 소유주인 ‘영희’가 목적어로 상승하여 (39나)와 같은 구문을

형성한다.

(39) 한국어의 신체 부위 명사구 소유주 상승 구문

가. 철수가 영희의 팔을 때렸다.

나. 철수가 영희를 팔을 때렸다.

소유주 상승 구문은 범언어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문법 관계 교체 구

문이다. Fox (1981: 323)는 소유주 상승 구문(Possessor Ascension)을 소

유주 명사구(possessor NP)가 직접 목적어 또는 여격 자리로 ‘상승

(promoted)’되고, 소유물 명사구가 사격 자리로 ‘하강(demoted)’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은 Fox (1981)에서 제시한 영어의 소유주 상승 구

문의 예이다.

(40) 영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

가. I kicked him in the leg.

나. I kissed him on the cheek.

한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소유주 명사가 목적어로 상승되어 대격

표지를 가지고, 소유물 명사도 본래 부가되어 있던 대격 표지가 유지되

어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한다.

4 소유주 상승 구문에서 ‘상승’이라는 용어는 변형으로서의 ‘raising’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주어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 사격 > 소유격 > 비교’와 같은 문법 관계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소유격 표지의 명사구가 대격 표지 직접 목적어로 교체됨으로써 문

법 관계 위계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다(연재훈 201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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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어 소유주 상승 구문의 대격 중출

가. 영희가 철수를 귀를 잡았다.

나. 영희가 철수를 다리를 걸었다.

한국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이 일반적으로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일

때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

이 가능하다.

(42)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닌 소유주 상승 구문

가. 철수가 영희를 옷을 건드렸다.

나. 영희가 철수를 가방을 빼앗았다.

연재훈(2011: 222)에서는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닌 소유물의 소유주 상승

대격 중출 구문은 물리적 근접성(physical contiguity)과 영향 입음

(affectedness)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무정 명사가 소유주인 경우에도 소유주 상승 구문을 형

성할 수 있다(연재훈 2011: 226).

(43) 무정 명사가 소유주인 소유주 상승 구문

가.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나. 민수가 집을 벽을 허물었다.

다. 영수가 그 책을 표지를 찢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물이 ‘이름’이나 ‘사진’

등의 초상권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인의 대리 대표권(personal

representation)’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4) 초상권이 소유물로 쓰인 소유주 상승 구문(연재훈 2011: 229)

가. 반장이 순이를 이름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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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감독이 영수를 사진을 찍었다.

만주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

사구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문 (45가)와 (45나)는 소유주에 속격

표지가 부가된 것이고, (45다)와 (45라)는 대격 표지가 부가된 것이다.

(45) 만주어의 신체 부위 명사구 소유주 상승 구문

가. šajin i niyalma de ala-fi,

law GEN person DAT report-ANT.CVB

[aha i oforo šan be]

slave GEN nose ear ACC

toko-hakū, (老 命:23:3a)

stab-PST.PTCP.NEG

법관에게 알려서 [노복의 코와 귀를] 찌르지 않았다.

나. fafun i hafasa, cooha-i urse

law GEN officer.PL soldier-GEN people

[hehe niyalma-i dere be]

woman person-GEN face ACC

tanta-rakū. (三 23:66b)

hit-NPST.PTCP.NEG

전옥(典獄)과 군사는 [여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는다.

다. [dahai baksi be , oforo šan be ] sirdan

dahai baksi ACC nose ear ACC arrow

toko-fi, iogi hergen be

stab-ANT.CVB iogi rank ACC

efule-he, (老 命:33:5b-6a)

dismiss-PST.PTCP

[Dahai 박시를 코와 귀를] 화살로 찌르고 유격 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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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uya jaka be hūlha-ha niyalma be ,

small thing ACC steal-PST.PTCP perseon ACC

dere be] juwanggeri šasihala-ha, (老 命:10:11b)

face ACC ten_times slap-PST.PTCP

[작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얼굴을] 열 번 쳤다.

만주어의 소유 구문이 타동문일 때, 다른 타동문과 마찬가지로 고유

명사,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아닌 목적어에는 be가 부가되지 않아

도 된다.

(46) 소유 구문에서의 be의 비실현

가. [sakda-sa-i uju] fusi-rakū

old-PL-GEN head shave-NPST.PTCP.NEG

o-kini, (老 命:34:6a-6b)

become-OPT

[노인들의 머리] 깎지 않아도 된다.

나. [mini bethe] fehu-re ba

1.SG.GEN foot step_on-NPST.PTCP occasion

hono akū o-hobi. (三 0:16b)

yet there_is_not become-PST

[나의 발] 밟는 경우가 아직 없다.

(46)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이 언

제나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만주어에는 예문 (47)과

같이 소유주에만 be가 부가되어 소유주 상승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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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유주에만 be가 부가된 소유주 상승 구문

가. [juwan uyun niyalma be oforo šan]

ten nine person ACC nose ear

stab-PST.PTCP

toko-ho, (老 命:65:1b)

[19명을 코와 귀] 뚫었다.

나. [daha-bu-ha ba i irgen be

surrender-CAUS-PST.PTCP place GEN people ACC

gemu uju] fusi-ha, (老 聰:1:14b)

all head shave-PST.PTCP

[항복시킨 지역의 백성을 모두 머리] 깎았다.

다. lii dusy, [g'o iogi i ciyandzung be

lii dusy g'o iogi GEN ciyandzung ACC

ura] tū-he, (老 命:26:12a)

buttocks hit-PST.PTCP

Lii 도사는 [G'o 유격 휘하의 천총을 볼기] 쳤다.

라. [mimbe dere] ume banji-re, (老 命:3:1b)

1.SG.ACC face NEG.PTL form-NPST.PTCP

[나를 얼굴] 만들지 말라(나의 체면을 살리지 말라).

한국어는 소유주가 사람인 소유 구문에서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니어도 소유주 상승 구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물리적

근접성’과 ‘영향 입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만주어는 소유

주가 사람인 소유 구문에서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일 때의 용례만 발

견된다. (48)은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닌 소유 구문의 예이다.

(4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주어에서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닌 소유

물은 속격 표지 i가 부가된 용례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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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닌 소유 구문

가. [si men king ni ulhi be] tata-me

si men king GEN sleeve ACC pull-SIM.CVB

jafa-fi (金 3:14b)

grasp-ANT.CVB

[서문경의 소매를] 당겨 잡아서

나. neneme [pan gin liyan i hūsihan be]

previously pan gin liyan GEN skirt ACC

jafa-fi hendu-me, (金 25:3b-4a)

grasp-ANT.CVB speak-SIM.CVB

이전에 [반금련의 치마를] 잡고서 말하기를

만주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정 명사가

소유주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49가), (50가)는 소유주에 속격 표지 i가

부가된 예이고, (49나), (50나)는 소유주에 대격 표지 be가 부가된 예이

다.

(49) dasa-가 술어로 쓰인 무정물 소유주 상승 구문

가. [hecen i efuje-he ba-be]

castle GEN be_ruined-PST.PTCP place-ACC

dasa-fi, (三 22:80a)

repair-ANT.CVB

[성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해서

나. [cooha-i agūra be ici akū ehe

soldier-GENweapon ACC right there_is_not bad

ba-be] dasa (老 命:6:5a)

place-ACC repair.IMP

[병사의 무기를 좋지 않고 나쁜 곳을]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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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ūbala-가 술어로 쓰인 무정물 소유주 상승 구문

가. [undehen i jaka be] hūbala-ha

board GEN edge ACC paste-PST.PTCP

hoošan be toko-me hūwala-fi

paper ACC stab-SIM.CVB break_up-ANT.CVB

hūlha-me tuwa-ci, (金 61:8b)

act_secretly-SIM.CVB obserbe-COND.CVB

[널판의 가장자리를] 바른 종이를 뚫고 찢어서 몰래 보니,

나. garu tsanjiyang de [monggoboo be

garu tsanjiyang DAT mongol house ACC

fa] hūbala-hakū seme, (老 命:46:13b)

window paste-PST.PTCP.NEG COMP

참장에게 [몽골 집을 창] 바르지 않았다고,

만주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물이 ‘개인의 대리 대표권(personal

representation)’인 경우에도 가능한데, 대표적인 소유물의 예는 (51)의

예문과 같이 ‘관직명’이다. (51가)와 (51나)는 소유주에 i가 부가된 예이

고, (51다)와 (51라)는 소유주에 be가 부가된 예이다.

(51) 초상권이 소유물로 쓰인 소유주 상승 구문

가. [ula i yarbu i beiguwan i hergen

ula GEN yarbu GEN beiguwan GEN rank

be] efule-he, (老 命:44:4a)

ACC dismiss-PST.PTCP

[Ula의 Yarbu의 비어 직을] 박탈했다.

나. [warka ecike i beiguwan i hergen]

warka ecike GEN beiguwan GE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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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ule-he, (老 命:58:8b)

dismiss-PST.PTCP

[Warka Ecike의 비어 직] 박탈했다.

다. [yehe i sirin be , beiguwan i

yehe GEN sirin ACC beiguwan GEN

hergen be] efule-he, (老 命:56:7a-7b)

rank ACC dismiss-PST.PTCP

[Yehe의 Sirin을 비어 직을] 박탈했다.

라. [gisun be iogi hergen] efule-he. (老 命:26:4b)

gisun ACC iogi rank dismiss-PST.PTCP

[Gisun을 유격 직] 박탈했다.

범언어적으로 지각 동사는 소유주 상승 구문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

다. Fox (1981: 327)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네덜란드어와 영어의 예를 통

하여 주장하였다.

(52) 네덜란드어에서의 동사에 따른 소유주 상승 구문 가능 여부5

가. Ik schudde hem de hand

I shook him the hand

I shook his hand(내가 그를 손을 흔들었다).

나. *Ik zag hem de hand

I saw him the hand

I saw his hand(내가 그를 손을 보았다).

(53) 영어에서의 동사에 따른 소유주 상승 구문 가능 여부

가. I hit her on the leg.

5 원문에 대한 주석은 Fox (1981)에서 제시한 것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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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 saw her on the leg.

네덜란드어와 영어에서는 (52가)와 (53가)처럼 동작 동사가 사용된 문

장에서는 소유주가 목적어 자리로 상승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52

나)나 (53나)처럼 지각 동사가 동사로 사용된 문장에서는 소유주가 상승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국어도 “철수가 영희를 팔을 때렸다.”는 가능하

지만, “*철수가 영희를 팔을 보았다.”는 불가능하다. 만주어에서도 지각

동사인 sabu-(보다)가 동사로 쓰인 문장에서는 소유주가 상승한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의도성과 행위성이 강한 tuwa-(보다)가 동사로

쓰인 문장에서 소유주 상승 구문의 용례가 발견된다.

(54) 의도성, 행위성이 강한 동사가 사용된 소유주 상승 구문

가. [sini cira be] tuwa-ci,

2.SG.GEN complexion ACC look-COND.CVB

nime-re niyalma waka, (金 4:161b-162a)

be_ill-NPST.PTCP person be_not

[너의 안색을] 보니, 아픈 사람이 아니다.

나. [yaya niyalma be cira be]

every person ACC complexion ACC

tuwa-ci o-jorakū [mederi

look-COND.CVB become-NPST.PTCP.NEG ocean

i muke be ] hiyase i

GEN water ACC Chinese_peck GEN

miyali-ci o-jorakū

measure-COND.CVBbecome-NPST.PTCP.NEG

se-hebi, (金 29:24b)

say-PST

[모든 사람을 안색을] 볼 수 없고, [바다의 물을] 소두로 잴 수 없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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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가)는 소유주에 속격 표지 i가 부가된 문장이다. (54나)는 소유주에

대격 표지 be가 부가되어 소유주 상승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이 예문이

소유주 상승 구문이라는 것은 대구(對句)를 이루는 문장에서 mederi i

muke(바다의 물)와 같이 소유주에 속격 표지 i가 연결된 것을 보아도 확

인된다. 만주어에서는 지각 동사라도 의도성과 행위성이 강한 동사가 사

용된 문장은 소유주 상승 구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6. 여격 지배 동사 구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대격이 아닌 여격을 취하는 서술어를 가진

언어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어의 3격 지배 동사 구문이다.

(55) 독일어의 3격 지배 동사 구문

가. Ich helfe der Lehrerin.

1.SG.NOM help.1.SG.PRS the.F.DAT teacher.F

나는 그 여선생님을 돕는다.

나. Er begegnet einem

3.M.SG.NOM meet.3.SG.PRS a.M.DAT

Ausländer .

foreigner.M

그는 한 외국인을 만난다.

(55가)에서 helfen(돕다)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Lehrerin(여선생님)은 여

성 3격(여격) 정관사를 취한다. (55나)에서는 begegnen(만나다)의 목적어

에 해당하는 Ausländer(외국인)는 남성 3격(여격) 부정관사를 취한다.

만주어에서도 주요 논항이 2개인 서술어 중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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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격이 아닌 여격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aisila-(돕다)의 경우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여격 표지를 가진다. 滿漢字淸文啓蒙(1730:
1a5-2b1)에서 gene-(가다), olho-(두려워하다), aisila-(돕다), šangna-(상

을 주다), amuran(좋아하다)과 같은 몇몇 동사 및 형용사는 꼭 de를 사

용해야 한다고 하였다.6 그리고 Gorelova (2002: 188-189)에서는 심리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인 akda-(의지하다), gele-(두렵다), giru-

(부끄럽다), golo-(놀라다) 등이 de의 지배를 받고, 심리적인 동사 외에

aca-(만나다), aliya-(기다리다), bai-(구하다), donji-(듣다) 등의 동사도

de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7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 중에 목적어에 해

당하는 여격 논항에 de 대신 be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akda-

와 aca-이다. (56가), (56나)와 (57가), (57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

에 여격 표지 de가 표지된 예이다. (56다), (56라)와 (57다), (57라)는 목

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에 be가 표지된 예이다.

(56) akda-(의지하다)의 격 교체

가. amba jui mujilen i buya be

big child mind GEN small ACC

sere-fi [inde

feel-ANT.CVB 3.SG.DAT

akda-rakū,] (老 命:3:8a)

depend_on-NPST.PTCP.NEG

큰 아들의 마음이 옹졸한 것을 깨달아서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6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遇 genembi. olhombi. aisilambi. šangnambi. amuran 等字之

上。必用de字。凡如 de. be. i. ni. kai. ci 等虛字。不可提寫在行首。若係實觧。或作漢話用

者。方可提起寫得。(淸文啓蒙 1a5-2b1) 이 중 gene-의 경우 장소 논항을 가지는 이동 동

사들과 한 부류를 이루므로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7 Gorelova (2002)에서 제시한 동사들 중 aliya-(기다리다), bai-(구하다)는 한 문장 내에서 대

격 논항과 여격 논항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격 지배 동사로 보기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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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 te [we de akda-ra,] (老 命:74:7a)

1.SG.NOM now who DAT depend_on-NPST.PTCP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다. amba jui [imbe

big child 3.SG.ACC

akda-rakū,] (老 命:3:8b)

depend_on-NPST.PTCP.NEG

큰 아들인 [그를 의지하지 않는다.]

라. [mimbe akda-rakū-ci,]

1.SG.ACC depend_on-NPST.PTCP.NEG-COND.CVB

bi gashū-re (老 命:14:2a)

1.SG.NOM swear-NPST.PTCP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제가 맹세할 것입니다

(57) aca-(만나다)의 격 교체

가. lu su gene-fi, [kungming de

lu su go-ANT.CVB kungming DAT

aca-ha] manggi, (三 10:6a)

meet-PST.PTCP after

노숙이 가서 [공명과 만난] 후에

나. enggeder efu manggūldai

enggeder efu manggūldai

nukte-re ba-ci

lead_a_nomadic_life-NPST.PTCP place-ABL

ji-fi [han de aca-ha,] (老 命:59:17b)

come-ANT.CVB han DAT meet-PST.PTCP

Enggeder Efu가 Manggūldai가 유목하는 곳에서 와서 [한(汗)과 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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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 boo-de gene-fi [sini

2.SG.NOM house-DAT go-ANT.CVB 2.SG.GEN

ejen be aca-ha] manggi, (金 8:8a)

master ACC meet-PST.PTCP after

네가 집에 가서 [너의 주인을 만난] 후에

라. duin juru kiru i hafan, [sunja juru

four pair flag GEN official five pair

kiru i hafan be aca-ha]

kiru GEN official ACC meet-PST.PTCP

de, (老 命:33:11a)

DAT

네 쌍의 기(旗) 관원이 [다섯 쌍의 기(旗) 관원을 만나]면

(56)과 (57)에서 보이듯이 akda-(의지하다)와 aca-(만나다)는 다른 여

격 지배 동사들처럼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여격 표지 de를 취하기

도 하지만, 일반적인 타동사처럼 대격 표지 be를 취하기도 한다. 특히,

akda-는 심리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이지만, 다른 심리적인 동사나 형용

사와는 달리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에 be가 부가되어 타동성을 보인다.

gele-(두렵다), giru-(부끄럽다), golo-(놀라다)와 같은 동사나 amuran(좋

아하다)과 같은 형용사는 행위주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행위성이나 대

상이 행위주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향 입음성이 없다. 그러나

akda-는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akda-

의 이러한 의미는 행위성과, 의도성, 영향 입음성이 다른 감정 동사보다

강하다. 즉, akda-는 심리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이지만 동작 동사의 특

징도 보인다. 따라서 akda-와 aca-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be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에 여격 표지 de 대신 부가되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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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동 동사 구문의 타동성 표시 기능

이동 동사 구문에서 착점을 의미하는 여격 논항이나 기점을 의미하는

탈격 논항이 be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이동 동사는 gene-(가다),

ji-(오다), dosi-(들어가다), tuci-(나오다), yabu-(다니다), daba-(넘다)

등이다. (58)부터 (63)까지는 각 동사에 대한 예문이다.

(58) gene-(가다)의 격 교체

가. si enenggi [boo-de gene-he]

2.SG.NOM today house-DAT go-PST.PTCP

manggi, (金 5:4b)

after

너는 오늘 [집에 간] 후에

나. [gūwa ba-be gene-re] jugūn

other place-ACC go-NPST.PTCP way

akū. (三 7:125a)

there_is_not

[다른 곳을 갈] 길이 없다.

다. cooha [jeng giyang ni dogon be

soldier jeng giyang GEN ford ACC

gene-he,] (老 命:41:17b)

go-PST.PTCP

군사가 [진강 나루를 갔다.]

(59) ji-(오다)의 격 교체

가. suwe we-ci [uba-de

2.PL.NOM who-ABL here-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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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bi.] (金 15:18a)

come-PST

너희는 누구로부터 [여기에 왔는가.]

나. [wargi fusi golo be amba cooha

west fusi province ACC large soldier

ji-mbi,] (老 命:8:5a)

come-NPST

[서(西) 무서 지역을 대군이 온다.]

다. tsootsoo burla-ha de urunakū

tsootsoo flee-PST.PTCP DAT necessarily

[tuba-be ji-mbi.] (三 10:80a)

there-ACC come-NPST

조조가 달아나면 반드시 [그쪽을 온다.]

(60) dosi-(들어가다)의 격 교체

가. han be okdo-me gaji-fi, morin

hanACC go_to_meet-SIM.CVB take-ANT.CVB horse

erin-de [hecen de dosi-ka,] (老 命:19:13a)

time-DAT castle DAT enter-PST.PTCP

한(汗)을 영접하러 와서, 오시에 [성에 들어갔다.]

나. [hoton be dosi-fi] (金 48:27b)

castle ACC enter-ANT.CVB

[성을 들어가서]

다. juwe minggan funceme cooha [sanggu ho

two thousand over soldier sanggu ho

ba-be dosi-ka,] (老 命:41:17a)

place-ACC enter-PST.PTCP

2000명이 넘는 적병이 [Sanggu Ho 지역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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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tuci-(나오다)의 격 교체

가. sun siowei o, [lai wang ni boo-ci

sun siowei o lai wang GEN house-ABL

tuci-ke.] (金 25:10b)

exit-PST.PTCP

손설아가 [내왕의 집에서 나왔다.]

나. tsoo zyn [zu sioi be tuci-kebi.] (三 17:105b)

tsoo zyn zu sioi ACC exit-PST

조인(曹仁)이 [유수(濡須)를 나왔다.]

다. nikan i sunja minggan cooha, [aiha

chinese GEN five thousand soldier aiha

i ba-be tuci-fi] (老 命:7:5b)

GEN place-ACC exit-ANT.CVB

명나라의 병사 5000명이 [애하 지역을 나와서]

(62) daba-(넘다)의 격 교체

가. kambulu, akiran de neneme [hoton de

kambulu akiran DAT in_advance castle DAT

daba-fi,] (老 命:63:17b)

go_beyond-ANT.CVB

Kambulu는 Akiran에서 먼저 [성에 넘어서]

나. tsootsoo [alin i haksan

tsootsoo mountain GEN dangerous

dabahan be daba-fi] (三 10:100a)

mountain_pass ACC go_beyond-ANT.CVB

조조가 [산의 험한 고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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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uwe nofi [fu be daba-fi,] (金 13:17a)

twoperson outside_wall ACC go_beyond-ANT.CVB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63) yabu-(다니다)의 격 교체

가. emu juwe niyalma bulca-me uka-me

one two person evade-SIM.CVB flee-SIM.CVB

gūwa niru-i emgi [fere

other niru-GEN together central_banner_in_a_battue

de yabu-ha] de, (老 命:4:15b)

DAT walk-PST.PTCP DAT

한두 사람이 벗어나서 도망하여 다른 니루와 함께 [사냥터에 다니]

면

나. sunja niru be emu baksan ara-fi,

fiveniru ACC one bundle make-ANT.CVB

yabuci, [emu ba-be

walk-COND.CVB one place-ACC

yabu-me,] (老 命:4:14b)

walk-SIM.CVB

다섯 니루를 한 무리를 만들어서 다녀도 [한 곳을 다니고]

다. amargi jase-i tule liyoha bitu-me

north border-GEN outside liyoha edge-SIM.CVB

[dogon i ba-be niyalma yabu-mbi]

ford GEN place-ACC person walk-NPST

seme (老 命:50:7a)

COMP

북쪽 변경의 바깥 요하(遼河)를 따라서 [나루터를 사람들이 다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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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에서 (63)까지의 예문들은 이동 동사들이 장소를 의미하는 논항과

결합하기도 하지만 대격 표지를 가진 논항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을

보여 준다. 가령, gene-(가다)는 여격 표지인 de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tuci-(나오다)는 탈격 표지 ci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두 동사 모두 be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 동사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는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64) 한국어 이동 동사의 격 교체

가. 철수가 학교에 간다.

나. 철수가 학교를 간다.

국어의 타동구문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우형식(1996: 145-146)에서는

이탈점 표시의 ‘에서’와 도달점 표시의 ‘에’, 그리고 방향 표시의 ‘로’가

‘를’로 기능이 전이되어 [-가 -를]의 타동구문을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

하면서, ‘를’은 전면적 ‘대상성(objectivity)’의 성분 의미가 주어진다고 하

였다. 가령, ‘에 가다’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를 가다’는 전면적이고 일회적인 사태를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목적어를 정의한 Blake (1994)를 보면 대상성이라는 개념이 기

본적으로 목적어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65) 목적어의 정의(Blake 1994: 134)

가. 목적어의 핵심 기능은 두 자리 구성에서 수동자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 비-수동자가 직접 목적어로 표현되면, 행위는 직접 목적어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다. 직접 목적어는 주어짐성의 위계에서 주어와 주변적 관계 사이의 중

간에 위치한다.

‘수동자’나 ‘직접 목적어에 대한 영향’과 같은 표현은 어떤 행위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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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 대상성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e도 목적어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동 동사는 어떤 행위의 주

체가 기점에서 착점으로 존재의 위치가 바뀌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이유로 이동 동사는 기점, 착점, 경로 등 이동 장소를 나타내는 성분

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논항들은 이동 동사에 대해

서 하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만주어의 이동 동사 구문에서 기점, 착

점, 경로의 의미를 가지는 처소 논항에 be가 부가되면, 그 구문은 타동구

문이 되고 be는 그 타동성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8. 소결

지금까지 만주어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을 표시하는 be의

기능을 논의하였다. 만주어에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be는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던 명사구 논항이 주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을 표시해 주

는 역할을 한다. 각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만주어의 사동법은 한국어의 ‘-게 하-’와 같은 통사적 사동법은 없고,

어휘적 사동법과 형태적 사동법만이 존재한다. 어휘적 사동법은 다른 언

어와 같이 비생산적이다. 만주어에서는 -bu-를 이용하여 사동 파생을 하

는 형태적 사동법이 생산적이다. 그런데 만주어의 피동 파생 접미사도

-bu-라는 동일한 형태를 사용한다. 따라서 만주어 사동문의 피행위주는

여격 표지 de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격 표지 be와 결합한

다. 형태적 사동법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만주어에는 범언어적으로 흔하

지 않은 중복 사동형이 존재한다. 만주어의 중복사동은 -bu-를 두 번 사

용한 -bubu- 형태로 나타난다. 중복 사동 구문은 be가 두 번 나타나는

대격 중출 구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만주어에서 자타 양용 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는 다른 언어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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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양용 동사들과 의미 특성을 공유한다. 일반적인 자타 양용 동사 부류

의 의미적 특징은 위치나 상태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동문은 기

동문이며 타동문은 사동문이다. 만주어 자타 양용 동사가 타동문을 형성

할 때 be는 타동성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tuci-(나오다)

는 자동사로만 쓰이는데, gisun(말)과 결합한 경우에만 gisun be tuci-

(말을 내다)와 같이 타동사로 쓰이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만주어의 처소 교체 구문은 자동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타동문에서

만 발견된다. 범언어적으로 처소 논항에 대격 표지가 부가되면 부분적

효과에서 전체적 효과로 의미가 바뀐다고 알려져 있다. 만주어에서는 be

가 처소 논항에 연결되어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 한국어에서는 타

동사 중에 ‘가꾸다, 바르다, 붙이다, 장식하다, 덮다, 채우다, 메우다’ 등이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한다. 만주어에서 처소 교체 구문을 형성하는 동

사인 dasi-(덮다), jalukiya-(채우다), fihebu-(메우다), tari-(경작하다)도

한국어의 동사들과 유사한 의미 특성을 보인다.

만주어의 소유주 상승 구문은 소유물이 신체 부위 명사인 경우, 소유

주가 무정 명사인 경우, 소유물이 개인의 대리 대표권인 경우 소유주에

be가 부가되어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신체 부위 명사가

아니면서 소유주에 근접한 소유물의 소유주 상승 구문은 만주어에서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은 지각 동사에서

소유주 상승 구문이 발견된다. 소유주 상승이 일어나는 tuwa-(보다)가

지각 동사이지만 의도성과 행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주 상승 구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만주어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대격이 아닌 여격을 취하는 서

술어들이 있다. 이러한 서술어들이 쓰인 구문이 여격 지배 동사 구문이

다. 이러한 동사들은 한국어에는 없고, 독일어 등에 존재한다. 그런데 만

주어의 여격 지배 동사 akda-(의지하다)와 aca-(만나다)에 be가 부가되

는 경우가 있다. akda-는 감정 동사이지만 행위성과, 의도성, 영향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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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감정 동사보다 강하므로 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kda-와 aca-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be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에 여

격 표지 de 대신 부가되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만주어에서 이동 동사 구문에 be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

상은 한국어에서도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이동 동사는 어떤 행위의 주체

가 기점에서 착점으로 존재의 위치가 바뀌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소 논항들은 이동 동사에 대해서 하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만주어

에서 기점, 착점, 경로의 의미를 가지는 처소 논항에 be가 부가되면, 그

구문은 타동구문이 된다. 그리고 be는 그 타동성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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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문의 하위문 주어 표시의 기능

만주어 단문에서 주어인 논항은 격 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형태, 즉 주

격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합문에서는 접속문 주어나 내포문 주어가

격이 표지되지 않은 형태뿐만 아니라 속격 표지(i)나 대격 표지(be)가 부

가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하위문 주어에 대격 표지 be

가 부가되어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은 인용절에 한하여 나타난다고 알

려져 있다.1 그러나 만주어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대

격 주어 현상의 용례가 인용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용절 외의 접속문이나 내포문에서도 그 용례가 상당수 발견된다. 본

장은 대격 주어 현상을 인용절로 제한하여 논의하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

나서 복합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주어

복합문에서 하위문 대격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의미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상위문의 주어

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만주어의 복합문 구성은 큰 틀에서 볼 때, 한국어의 복합문 구성과 동

일하다. 만주어의 복합문 구성은 기본적으로 상위문이 하위문을 직접 관

할하는 접속문 구성과 상위문이 하위문을 간접 관할하는 내포문 구성으

로 나뉠 수 있다. 권재일(1985, 2012)에는 이러한 복합문 구성을 도식화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도식에서 S가 상위문이고, 관할되는 S1이 하위문

이다.

1 일반적으로 대격 표지를 취한 논항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격 주어’ 또는 ‘주어적 대

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두 용어 중 ‘대격 주어’라는 표현을 사

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어적 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항의 대격성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대격 주어’의 용례들에서 주어인 논항은 대격 표지와 결합하였

다고 하더라도 하위문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격

표지와 결합한 하위문 주어가 주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격 주어’라는 표현은 사

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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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문 구성의 유형(권재일 1985:19, 2012: 131)

가. 나.

S S S

S1 S2 NP VP

S1 S1

위의 도식을 권재일(1985)의 내용에 따라 정리해 보면, (1가)는 직접관

할을 나타내고, 접속문 구성이다. (1나)는 간접관할을 나타내고, 내포문

구성이다. 내포문 구성 중 명사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명사구 내포문이

고, 동사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동사구 내포문이다.2 만주어의 복합문 체

계는 한국어 복합문 체계와 대체로 동일하므로 본 연구의 복합문 체계는

기본적으로 권재일(1985)를 따른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절에서는 만주어 접속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검토할 것이다. 4.2절에서는 명사구 내포문과 동사구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논의할 것이다. 4.3절에서는 만주

어 인용절에서 일어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분포를 분석하여 만주어 복합

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4.1. 접속문의 대격 주어 현상

만주어 접속문은 일반적으로 부동사 어미를 동사 어간에 연결하여 구

성된다.3 한국어의 접속 어미 시제 어미 ‘-었-, -겠-’이나 주체 높임 선

2 권재일(2012)에서는 권재일(1985)의 명사구 내포문을 체언류 내포문이라고 하고, 동사구 내

포문을 용언류 내포문이라고 하였다. 체언류 내포문이나 용언류 내포문의 개념을 만주어

복합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명사구 내포문이나 동사구 내

포문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주어 내포문 체계를 명사구 내포문과 동

사구 내포문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어 내포문 체계는 권재일(2012)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체언류 내포문과 용언류 내포문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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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말 어미 ‘-으시-’를 앞세울 수도 있다. 반면에, 만주어의 부동사 어미

는 어간에 직접 연결된다. (2)는 한국어 접속 어미 ‘-고’가 시제 어미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결합한 예이고, (3)​​만주어 부동사 어미 -me

가 동사 어간에 바로 연결된 것이다. 두 예문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

연결이 동시성을 보인다.

(2) 한국어 접속 어미 ‘-고’의 다른 어미와의 결합(권재일 2012: 175)

가. 순우는 놀이터에 가-고, 아람이는 언니를 따라 갔다.

나. 순우는 놀이터에 갔고(=가-었-고), 아람이는 언니를 따라 갔다(=가-

었-다).

다. 순우는 놀이터에 가-겠-고, 아람이는 언니를 따라 가-겠-다.

라. 어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시-고, 순우는 놀이터에 갔다.

(3) 만주어 부동사 -me의 동사 어간과의 결합

가. jui [bu-me] urun [gai-me ]

child give-SIM.CVB daughter_in_law take-SIM.CVB

sain banji-ki (老 命:3:17a)

good live-OPT

자식을 [주며] 며느리를 [받아들이며] 사이좋게 지내자.

나. te [urgunje-me] [ucule-me] bedere-fi

now rejoice-SIM.CVB sing-SIM.CVB return-ANT.CVB

3 최동권(2013)은 영형태가 병렬 접속을 구성하고, bime는 병렬 접속과 대조 접속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의 주장은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절과 절 사이에서 영형태가 접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가령, akū ohongge inu

mini jui, ∅ weihun ningge inu mini jui.(죽은 이도 나의 아이, ∅ 산 이도 나의 아이다.)

(金 7:20a)에서 영형태가 두 절을 접속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예문에서 제시한 예문은

두 문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영형태가 문장을 접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사나 명사구에

어떠한 어미도 연결되지 않는 만주어의 특성상 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펼

치는 것은 더 정확한 분포를 제시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동권(2013)은

bime가 접속사로 병렬 접속과 대조 접속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bime가 사용되는 환

경은 ofi, oci, ome, bifi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bime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부정형

등 어미가 연결될 수 없는 독립된 형태 뒤에만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me를

독립된 접속사로 간주하지 않고, ofi나 oci처럼 형식상의 동사인 bi-에 -me가 연결되어 사

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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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fa-ha olji be ali-bu-ki (三 19:5b)

grasp-PST.PTCP captive ACC receive-CAUS-OPT

이제 [즐거워 하며] [노래 부르며] 돌아와서 잡은 포로를 받게 하자.

성백인(1968: 91)에 따르면 만주어 부동사 어미는 -me, -fi, -hai,

-tala, -nggala, -ci, -cibe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ci, -cibe, 시간적 선후, 계속 관계의 -nggala, -tala, -hai를 제외하면

-me와 -fi가 가지는 기능의 부담이 다양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fi

는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서술할 때 쓰이고, -me는 동시에 일어

나는 동작을 서술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me의 용법

을 다룬 성백인(1968)에서는 -me가 8개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4

만주어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모두 주격형이 오는 것

이 일반적이다. (4)는 부동사 어미 -me, -fi가 사용된 접속문에서 선행절

주어가 주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4) 하위문 주어가 주격형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접속문

가. jugūn de [buksi-ha cooha

road DAT ambush-PST.PTCP soldier

4 성백인(1968: 100-101)에서 파악한 -me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완전히 부사화된 용법

2) 주동작이 수행되는 방법이나 양태를 표시

3) 2)와 관련된 관용적 용법: ① bi 또는 bi- 혹은 o-(ombi)에 선행하여 상태를 묘사해 주

는 용법과 ② mute-, baha-, bahana-, ete-, jabdu-나 또는 deribu-, waji- 등에 선행하여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용법과, ③ 도급 정도 때를 표시하는 용법이 포함

4) 주동작과 병행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시하는 용법

5) 주동작이 수행되는 원인 이유나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는 용법

6) 주동작이 수행되는 목적이나 의도를 표시하는 용법

7) 인용문이 뒤따를 것을 예견케 하는 인용 부동사적인 용법

8) 체언을 꾸며 주는 형용사적 용법

-fi도 -me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법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용법에 따라서 -fi를 선행 부동사(anterior converb), -me를 동

시 부동사(simultaneous converb)로 주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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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urde-me] ka-ha, (三 1:96b)

encircle-SIM.CVB surround-PST.PTCP

길에 [매복한 병사가 에워싸며] 포위했다.

나. [ing el emu tampin i nure wenje-fi]

ing el one pot GEN liquor heat-ANT.CVB

gaji-ha. (金 2:6a)

bring-PST.PTCP

[영아(迎兒)가 한 병의 술을 데워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조건 부동사 -ci가 사용된 접속문에서는 선행절 주어에 be가

부가되어 대격 주어가 실현되기도 한다. (5)와 (6)은 -ci가 사용된 접속

문에서 선행절 주어가 다르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 준다. (5)는 선행절의

주어가 주격형으로 실현되었지만, (6)은 선행절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실

현되었다.5

(5) 하위문 주어가 주격형으로 나타나는 조건 관계 접속문

가. [bi gene-ci], we simbe

1.SG.NOM go-COND.CVB who 2.SG.ACC

tuwaša-mbi. (金 75:48a)

take_care_of-NPST

[내가 가면] 누가 너를 돌보는가.

나. [tuttu beise gene-ci,] bi

like_that beile.PL go-COND.CVB 1.SG.NOM

gene-ki (老 命:16:16b)

go-OPT

[그렇게 버일러들이 가면,] 내가 가겠다.

5 본 장의 예문들 중에 be가 부가된 하위문 주어는 주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be를 ‘이,

가’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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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위문 주어가 대격형으로 나타나는 조건 관계 접속문

가. suwe tenteke [ehe niyalma be duka

2.PL.NOM like_that bad person ACC door

dosi-ci] sa-rkū-ci, (老 命:26:11a)

enter-COND.CVB know-NPST.PTCP.NEG-COND.CVB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문으로 들어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면,

나. [uji-he niyalma be siden de

raise-PST.PTCP person ACC space DAT

bi-ci,] jušen nungne-mbi seme, gemu

be-COND.CVB jušen encroach-NPST COMP all

han, beise i tokso ara-mbi, (老 命:66:12b)

han beile.PL GEN village make-NPST

[보살핀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여진인이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모

두가 한(汗)과 버일러들의 장원을 만들 것이다.

다. [mafa simbe jila-ci,]

mafa 2.SG.ACC have_compassion_for-COND.CVB

ere uka-ka niyalma morin be

this run_away-PST.PTCP person horse ACC

bu-mbi seme ere-me, gangguri, fanggina

give-NPST COMP hope-SIM.CVB gangguri fanggina

fuside aliya-me te-hebi, (老 命:74:9a)

fusiDAT wait-SIM.CVB sit-PST

[Mafa 네가 자애로우면] 도망간 사람과 말을 준다고 기대하며

Gangguri와 Fanggina가 무서에서 기다리며 주둔했다.

라. [simbe emu akdun gisun be

2.SG.ACC one trust word ACC

gisure-rakū-ci,] mini juwe

speak-NPST.PTCP.NEG-COND.CVB 1.SG.G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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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e akda-rakū gele-mbi

child.PL believe-NPST.PTCP.NEG fear-NPST

kai (老 命:12:17b-18a)

PTL

[네가 한 마디 보증하는 말을 말하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은 (살려준

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다.

(6가)를 보면 ehe niyalma be(나쁜 사람이)가 종속절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절의 주어는 suwe(너희들)이다. (6나)는 ujihe niyalma be

(보살핀 사람이)가 종속절의 주어이다. 주절의 주어는 jušen(여진인)이다.

(6다)는 mafa simbe(Mafa 네가)가 종속절의 주어이다. 주절의 주어는

gangguri, fanggina(Gangguri와 Fanggina)이다. (6라)는 simbe(네가)가

종속절의 주어이다. 주절의 주어는 mini juwe juse(내 두 아들)이다.

(6)에서 상위문 동사는 모두 타동사이다. 따라서 하위문 대격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건 관계 접속문에서

상위문 서술어가 자동사이거나 형용사인 경우에 하위문 주어가 대격형으

로 나타나는 용례들도 발견된다. (7)은 상위문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이

고, (8)은 상위문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이다.

(7) 상위문 서술어가 자동사인 조건 접속문의 하위문 대격 주어

tuttu [jili bi-sire niyalmabe , adarame

like_that anger be-NPST.PTCP person ACC how

emu hecen de te-fi bi-ci]

one castle DAT sit-ANT.CVB be-COND.CVB

o-mbi, (老 命:20:5a)

become-NPST.TPCP

그렇게 [노여움이 있는 사람이 어찌 한 성에서 살고 있으면] 되겠는가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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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위문 서술어가 형용사인 조건 접속문의 하위문 대격 주어

[tere doro be ] kemuni bi-ci

that rule ACC still be-COND.CVB

saiyūn, (老 命:72:11b)

good.Q

[그 법이 여전히 있으면] 좋느냐.

접속문에서 일어나는 대격 주어 현상은 만주어보다 몽골어에서 더 생

산적이다. 최동권(2008: 259)에서는 몽골어 접속문에서 일어나는 대격 주

어 현상을 제시한다.

(9) 최동권(2008: 259)에서 제시한 접속문 대격 주어

가. Намайг ир -тэл чи хүлээж бай.
나를 오-도록 너 기다리고 있다.

나. Батыг ир-вэл Дорж харина.

바트를 오-면 도르지 돌아간다.

다. Намайг настай бол -тл ах хөдөөд суусан.

나를 나이 들-도록 형 시골에 살았다.

만주어는 조건 관계 접속문에서만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예문 (9)에서처럼 몽골어에서는 결과 관계 접속문, 조건 관계 접속문 등

만주어보다 더 많은 유형의 접속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몽

골어 접속문의 대격 주어 현상도 만주어와 같이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어

가 다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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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

내포문은 상위문이 하위문을 간접적으로 관할하는 복합문이다. 만주어

내포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명사구를 통하여 관할

하는 명사구 내포문이다. 둘째는 동사구를 통하여 관할하는 동사구 내포

문이다. 일반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는 주격형과 속격형으로 나타

나고, 동사구 내포문의 주어는 주격형과 대격형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주어 문헌을 살펴보면,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명사구 내포문과 동

사구 내포문의 체계를 검토하고, 각 내포문 유형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

어 현상을 논의한다.

4.2.1.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

만주어의 명사구 내포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내포문은 체언류 내포문

이다. 한국어의 체언류 내포문은 명사절 내포문과 관형사절 내포문으로

나뉜다. 명사절 내포문은 하위문이 명사형 어미 ‘-음, -기’와 결합한 내

포문이다. 관형사절 내포문은 하위문이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는, -

던’과 결합한 내포문이다. 체언류 내포문에서 주어는 주격 조사가 부가된

다. (10)은 한국어의 체언류 내포문의 예이다. (10가)는 명사절 내포문이

고, (10나)는 관형사절 내포문이다.

(10) 한국어의 체언류 내포문

가. 철수는 [영희가 집에 갔음]을 알았다.

나. 철수는 [영희가 집에 간]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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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에서 “영희가 집에 갔음”은 단독으로 논항이 될 수 있고, (10나)

에서 “영희가 집에 간”은 “사실”과 결합하여야 논항이 될 수 있다.

만주어의 명사구 내포문은 논항으로 기능하는 내포문과 다른 문장 성

분을 수식하는 내포문으로 나뉜다. 한국어의 체언류 내포문이 명사절 내

포문인지 관형사절 내포문인지에 따라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지는 것과는

달리 만주어의 명사구 내포문은 논항으로 기능하는 경우와 다른 문장 성

분을 수식하는 경우의 어미가 동일하다. 즉, 서술어인 동사 어간에

-ra/-re/-ro(이하 -ra)나 -ha/-he/-ho(이하 -ha)가 부가된 명사절이다.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 피수식어는 한국어와 같이 명사인 경

우도 있고, 한국어와는 달리 후치사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논항으로 기

능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는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서술어인 동

사 어간에 -ra나 -ha가 부가된 형태에 명사화소 -ngge가 부가된 명사절

이다. 둘째는 형용사나 명사가 형태 변화 없이 서술어로 쓰인 명사절이

다.6

일반적으로 명사구 내포문에서 주어는 격 표지와 결합하지 않거나 속

격 표지 i와 결합한다. 예문 (11)은 논항으로 쓰인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

가 격 표지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문 (12)는 논항으로 쓰인 명사

구 내포문의 주어가 속격 표지 i와 결합한 경우이다. (11가)와 (12가)는

서술어인 동사 어간에 -ra나 -ha가 부가된 명사절이다. (11나)와 (12나)

는 서술어인 동사 어간에 -ra나 -ha가 부가된 형태에 -ngge가 또다시

부가된 명사절이다. (11다)와 (12다)는 형용사나 명사가 형태 변화 없이

서술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6 도정업(2017)에서는 명사구 내포문을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러나 관형절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에 후치사를 수식하는 만주어의 명사구 내포문에 ‘관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

렵다. 게다가 논항으로 쓰이는 명사구 내포문과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형

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명사구 내포문을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으로 구분하

여 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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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항으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주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tsootsoo juwe jugūn i [cooha isinji-ha]

tsootsoo two road GEN soldier reach-PST.PTCP

be sa-fi, (三 3:21a)

ACC know-ANT.CVB

조조가 두 길로 [군사가 온 것]을 보고

나. [bi daha-rakū-ngge]

1.SG.NOM follow-NPST.PTCP.NEG-NMLZ

akū. (金 12:31b)

there_is_not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

다. i julergi amargi de gemu [niyalma

3.SG.NOM front behind DAT all person

akū] be sa-fi, (金 2:9b)

there_is_not ACC know-ANT.CVB

그가 앞뒤에 모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서

(12) 논항으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속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mini gūni-ha] be ahūn de

1.SG.GEN think-PST.PTCPACC elder_brother DAT

ala-mbi,(老 聰:42:22a)

report-NPST

[내가 생각한 것]을 형에게 알리겠다.

나. [mini akdula-ra-ngge] ere

1.SG.GEN promise-NPST.PTCP-NMLZ this

inu (老 命:11:3a)

P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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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약속하는 것]이 이것이다.

다. [kungming ni akū] be sa-fi, (三 12:47a)

kungming GEN there_is_not ACC know-ANT.CVB

[공명이 없는 것]을 알고서

예문 (13)은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격

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문 (14)는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속격 표지 i가 부가된 경우이다. (13가), (14가)

와 (13나), (14나)는 피수식어가 후치사인 명사절이다. (13다), (14다)와

(13라), (14라)는 피수식어가 명사인 명사절이다.

(13) 수식어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주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bi fonji-re] jakade, siyoo ioi

1.SG.NOM ask-NPST.PTCP because_of siyoo ioi

mini baru gala lasihi-mbi, (金 25:15a)

1.SG.GEN toward hand shake-NPST

[내가 묻]자 소옥(小玉)이 나에게 손을 흔든다.

나. [bi buce-he] manggi, uthai

1.SG.NOM die-PST.PTCP after just

baha-fi sa-mbi. (金 62:22a)

get-ANT.CVB know-NPST

[내가 죽은] 후에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buya niyalmabuce-re] inenggi isinji-ha

small person die-NPST.PTCP day reach-PST.PTCP

dabala, (金 54:13b)

only

[소인이 죽을] 날이 다가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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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oida-rakū [meni ejen

be_late-NPST.PTCP.NEG 1.PL.GEN(EXCL) owner

banji-ha] inenggi be daha-me,

be_born-PST.PTCP day ACC follow-SIM.CVB

si emu bithe ara-fi

2.SG.NOM one letter make-ANT.CVB

bu, (金 8:7a)

give.IMP

머지 않아서 [우리 주인이 태어난] 날을 따라서(날이므로) 너는 글

하나를 지어서 주라.

(14) 수식어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속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mini ji-dere] onggolo

1.SG.GEN come-NPST.PTCP before

meni nikan sinde uka-me

1.PL.GEN(EXCL) Chinese 2.SG.DAT flee-SIM.CVB

gene-hebi seme hendu-hebi, (老 命:74:1a)

go-PST COMP speak-PST

[내가 오기] 전에 우리의 한인이 너에게 도망하러 갔다고 말했다.

나. [mini buce-he] amala si urunakū

1.SG.GEN die-PST.PTCP after 2.SG.NOM surely

emu udu sefu soli-fi, (金 62:19b)

one some teacher invite-ANT.CVB

[내가 죽은] 후에 너는 반드시 몇 명의 스승을 초대해서,

다. enenggi [mini buce-re] inenggi (三 1:115a)

today 1.SG.GEN die-NPST.PTCP day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다.

라. [mini naka-bu-ha] jaka be, jušen

1.SG.GEN stop-CAUS-PST.PTCP thing ACC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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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an hafasa ceni cisu-i

Chinese officer.PL 3.PL.GEN private-GEN

hūlha-me gaji se-he-de,

steal-SIM.CVB bring.IMP say-PST.PTCP-DAT

gercile-me alanju. (老 命:30:9b)

accuse-SIM.CVB come_to_report.IMP

[내가 그만두게 한] 것들을, 여진인과 한인 관원들이 자기들 마음대

로 몰래 가져오라 하면, 와서 고발하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어 명사구 내포문의 일반적인 주어 형태

는 주어에 격 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주격형이거나 주어에 속격 표지 i가

부가된 속격형이다. 그런데 만주어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접속문의 대격 주어

현상과 같이 만주어에서보다 몽골어에서 더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몽골어에서 나타나는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을 먼저 살펴본

후에 만주어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은 최동권(2008)에서 제시한 몽골어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예문이

다.7 (15)는 논항으로 기능하는 명사구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의

예이다. (16)은 수식어로 기능하는 명사구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

어의 예이다. 예문에서 완료상의 -сан, 미완료상의 -х, 반복상의 -даг,

지속상의 -аа 등의 어미가 내포문 서술어에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몽골어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시제나 상과 관련이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7 최동권(2008)은 만주어와 몽골어의 내포문 체계를 세우면서 명사구 내포문에 해당하는 내포

문을 관형화 내포문과 명사화 내포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체제에 맞추어 명

사구 내포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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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동권(2008: 255)에서 제시한 논항인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Дордийг энэ номыг ав-сн -ыг би сая

도르지를 이 책을 사-ㅁ-을 나 방금

мэдлээ.

알았다.

나. Батыг үзвэр үзэ-х-ийг би сая

바트를 구경거리 보-ㅁ-을 나 방금

дууллаа.

알았다.

다. Доржийг яв-дг -ийг би мэдээгүй.
도르지를 가-ㅁ-을 나 몰랐다.

라. Солонгыг хотод яв-аа-г ах харсан байна.

솔롱고를 시에 가-ㅁ-을 형 보았다.

(16) 최동권(2008: 254)에서 제시한 수식어인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Намайг хоол идүүл-сэн гуанзыг чи

나를 밥 먹-은 식당을 너

мэдэх үү?
아느냐?

나. Чамайг сургууль ява-х хоорондби дэлгүүр
너를 학교 가-ㄴ 사이에 나 가게

ороод ирлээ.

들어 왔다.

다. Ахыг ир-дэг цагт би хоол хийнэ.

형을 오-ㄴ 때에 나 밥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몽골어에서는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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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상이 폭넓게 쓰인다. 몽골어만큼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만주어에서

도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이 다양한 구문에서 발견된다. 명사

구 내포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 연구는 早田輝洋

(2011)이 있다. 早田輝洋(2011)은 후치사 manggi에 선행하는 절의 주어

가 be와 결합하여 나타난 용례 11개를 발견하여 제시하면서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早田輝洋(2011)은 manggi가

쓰인 예문만 제시하였지만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be가 부가되어 대격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는 후치사 manggi에 선행하는 내포문에서뿐만 아

니라 모든 명사구 내포문에서 발견된다. (17)은 논항으로 쓰인 명사구 내

포문의 주어에 be가 부가된 예이다. (17가)는 서술어인 동사 어간에 -ra

나 -ha가 부가된 명사절이다. (17나)는 서술어인 동사 어간에 -ra나 -ha

가 부가된 형태에 -ngge가 또다시 부가된 명사절이다. (17다)는 형용사

나 명사가 형태 변화 없이 서술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18)은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be가 부가된 예이다. (18가)와

(18나)는 피수식어가 후치사인 명사절이다. (18다)는 피수식어가 명사인

명사절이다.

(17) 논항으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대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te [mimbe genggiyen gung ni

now 1.SG.ACC clear duke GEN

jakade bi-sire] be sa-fi, (三 6:11b)

close_to be-NPST.PTCP ACC know-ANT.CVB

지금 [내가 명공의 옆에 있는 것]을 알고서,

나. [liyoodung ni šurdeme bira de

liyoodung GEN around river DAT

bi-he nikan i ambasa jaha

be-PST.PTCP Chinese GEN rather_large light_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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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fuje-he-ngge] gemu

ACC be_ruined-PST.PTCP-NMLZ all

dasa-fi, (老 命:36:6a)

repair-ANT.CVB

[요동 주변의 강에 있는 한인의 큼직한 나룻배가 부서진 것] 모두

고쳐서,

다. duka de [hūwaita-ra morin be tarhūn

door DAT tie-NPST.PTCP horse ACC fat

turga] be tuwa-ra, (老 命:42:3a)

thin ACC observe-NPST.PTCP

문에 [매어놓은 말이 살지고 마른 것]을 살핀다.

(18) 수식어로 기능하면서 내포문 주어가 대격형인 명사구 내포문

가. [meni eyun non be

1.PL.ACC(EXCL) elder_sister younger_sister ACC

jobo-hoi buce-he manggi,] ecike

suffer-DUR.CVB die-PST.PTCP after uncle

si wesihun o-fi banji-ki

2.SG.NOM superior become-ANT.CVB live-OPT

se-re-ngge waka=o, (三 6:17a-17b)

say-NPST.PTCP-NMLZ be_not=Q

[우리 자매가 괴로워하면서 죽은 후에] 삼촌 당신이 높게 되어서 살

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 [ere-be akū o-ho de,]

this-ACC there_is_not become-PST.PTCP DAT

be adarame banji-re (老 命:58:21a)

1.PL.NOM(EXCL) how live-NPST.PTCP

[이 자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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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ni beye be buce-re] erin

2.SG.GEN body ACC die-NPST.PTCP time

tuli-ke seme korso-ci aca-mbi

be_overdue COMP regret-COND.CVB meet-NPST

kai. (三 3:136b)

PTL

[너의 몸이 죽을] 때가 지났다고 후회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세 국어에서도 체언류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9가), (19나)는 명사절 내포문에서 나타

나는 대격 주어 현상이다. (19다)는 관형사절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이다.

(19) 중세 국어의 체언류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가. 官聯을 어즈러우믈 말리로소니 (杜詩諺解 20:48a)
나. 오직  며 믈 맛볼 거시라 (飜譯小學 9:31b)
다. 이 수를 하 잇 酒泉郡로 가디 몯 恨다 니라 (杜詩
諺解 15:40b)

위에서 보이는 용례들은 만주어와 몽골어의 명사구 대격 주어 현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용례는 약 10여개가 알려져 있다. 그런데

飜譯小學의 용례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예문은 모두 杜詩諺解 初
刊本에서 발견된다. 이광호(1972: 23)에서는 이러한 용례들을 제시하며

의미상 주어가 주격이 아닌 대격으로 실현되는 ‘주어적 대격’이라고 칭하

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대격 주어 현상과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 있

다.

논항으로 쓰인 명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대격이 부가되는 현상은 이중

주어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더 자세히 언급하면 ‘X Y o-(X가 Y가 되

다), X Y inu(X가 Y가 맞다), X Y waka(X가 Y가 아니다)’ 등의 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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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다.

(20) 이중 주어 구문에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šulhe ilha-i dolo [dosina-me

pear flower-GEN inside go_in_to-SIM.CVB

bai-re be akū] o-mbi, (金 82:6b)

seek-NPST.PTCP ACC there_is_not become-NPST

배꽃의 안에 [들어가서 찾는 것이 없음]이 된다.

나. [ini beye-be cen ging ji] inu, (金 100:32a)

3.SG.GEN body-ACC cen ging ji correct

[그의 몸이 진경제]가 맞다.

다. [han be amba weile be yabu-re

han ACC big work ACC do-NPST.PTCP

niyalma] waka, (老 聰:42:21b)

person be_not

[한(汗)이 큰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위의 구성은 ‘[주어 + 서술어] o-, inu, waka’ 구성으로 보아서 내포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보어문 구성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 (21가)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어

문의 특성을 보이는 용례이다. 그러나 (21나), (21다), (21라)는 현대 한

국어에서 주격으로 실현되는 논항에 대격 표지가 부가된 용례이다.

(21) 중세 국어의 보어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가. 勞度差ㅣ ​다가 몯​야 제 모미 夜叉ㅣ ​외야 (釋譜詳節 6:33a)
나. 勞度差 幻術이 漸漸 외야 ​​​돗가비​​제 몸이 ​외니 (月印千江
之曲 60a)
다. 舍利弗 神力이 漸漸 有餘​​​毗沙門​​자내 ​외니 (月印千江之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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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a)
라. 舍利弗을 和尙이 ​외오 (釋譜詳節 6:10a)

(21나), (21다), (21라)에서 나타나는 ‘​​/​​’을 보면 만주어의 이중 주

어 구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주어의 이중

주어 구문은 의미상 주어에 be가 부가되어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보어

문에서는 주어가 아닌 논항이 주어보다 선행한 경우에 주어가 아닌 논항

에 ​​/​​이 부가되어 있다. 만주어의 이중 주어 구문은 복합문 구성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중세 국어 보어문에서 보어에 ​​/​​이 부가된 구문은

단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중세 국어 보어문에서 보어에 ‘​​/​​’이 부가된 용례를 검토한 연구는

홍윤표(1969), 한재영(1984), 이광호(1972) 등이 있다. 홍윤표(1969: 84)는

변위의 대상이 되는 체언이 주체보다 선행하는 경우에 변위를 나타내기

위해 대격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한재영(1984: 81)은 이러한 격을 변성격

이라고 하였다. 이광호(1972: 45-46)는 어순이 바뀜에 따라 의미의 변화

를 입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나온 주제화된 대격 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입장도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보어에 부가된 ‘​​/​​’을 목적어의 성격과 연결시키는 것에는 동

의하지 않는다. 이 구문에서 보어에 부가되는 ‘​​/​​’은 단지 ‘​​/​​’이 부

가되는 성분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주어와 보어의 어순이 유표적이기 때문에 해

석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어에 ‘​​/​​’이 부가되는 것이다. 중

세국어 보어문과 만주어의 이중 주어 구문은 대격 표지가 부가되는 경우

그 부가되는 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중세 국어 보어문에서 보어에 ‘​​/ᄅ
ᆞᆯ’이 부가되는 현상과 만주어 이중 주어 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구문

전체의 주어와 그렇지 않은 성분을 구별해 주려는 동일한 기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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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어에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주로 후치사를 수식하

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manggi(후에)와 de(～하면)이

다. 그 외에도 jakade(하자), turgunde(때문에), sidende(사이에), amala

(후에) 등의 후치사를 수식하는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이다.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manggi와 결합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suwe [mafuta be isina-ha]

2.PL.NOM mafuta ACC reach-PST.PTCP

manggi, ... jeng giyang de

after ... jeng giyang DAT

acanju, (老 崇:25:9b)

come_to_meet.IMP

너희는 [Mafuta가 도착한] 후, ... 진강(鎭江)에 합류하러 오라.

나. [mimbe buce-he] manggi, mergen

1.SG.ACC die-PST.PTCP after wise

deo si jing jeo i weile

younger_brother 2.SG.NOM jing jeo GEN matter

be ali-ci o-mbi. (三 8:114a)

ACC recieve-COND.CVB become-NPST

[내가 죽은] 후에 현명한 동생, 네가 형주의 일을 받을 수 있다.

다. sun siowei o, [si men king be boo-de

sun siowei o si men king ACC house-DAT

ji-he] manggi, ... beye de

come-PST.PTCP after ... body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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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le isibu-rahū8 seme, (金 26:32b)

sin cause-PRV COMP

손설아(孫雪娥)가 [서문경(西門慶)이 집에 온] 후 ... 몸에 죄가 미칠

까 염려된다고,

라. tuttu [muse be bedere-fi

like_that 1.PL(INCL) ACC return-ANT.CVB

furdan de dosi-ka manggi,]

gateway DAT enter-PST.PTCP after

cisan alin be gai-me

cisan mountain ACC take-SIM.CVB

ji-ki se-re-ngge kai, (三 20:129a)

come-OPT say-NPST.PTCP-NMLZ PTL

그렇게 [우리가 돌아와서 문에 들어간 후에] 기산을 취해서 오겠다

고 하는 것이다.

de는 처소를 나타내는 격 표지이기도 하지만 -ra나 -ha로 끝나는 내

포문과 결합하여 ‘～할 때, ～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ra형의 내포

문과 결합하면, ‘～할 때’의 의미가 되고, ha형의 내포문과 결합하면 ‘～

면’의 의미가 된다. 이 중 대격 주어 용례는 ha형의 내포문이 de와 결합

하여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발견되었다.

(23) de와 결합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sunja jui, sargan, aja, [mimbe

fivechild wife mother 1.SG.ACC

buce-he] de tese banji-mbi, (老 19:30)

die-PST.PTCP DAT that.PL live-NPST

8 기존 만주어 연구에서 -rahū에 해당하는 적당한 문법 용어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국어

에 대해서 다룬 Ramstedt (1939: 85)에서 한국어의 ‘-ㄹ라’에 해당하는 문법 용어로

preventive(PRV)를 설정하였다. 고영근(1976: 41)에서는 이것을 ‘경계법’이라고 칭하였다.

-rahū는 한국어의 ‘-ㄹ라’와 의미적으로 크게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rahū를

preventive(PRV)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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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자식과 아내,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산다.

나. bi [tere be ji-he] de

1.SG.NOM that ACC come-PST.PTCP DAT

yan liyang, wen ceo i karu be

yan liyang wen ceo GEN revenge ACC

su-me wa-ki se-mbi

remove-SIM.CVB kill-OPT say-NPST

kai. (三 6:80a)

PTL

내가 [그가 오]면 안량, 문추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이고자 한다.

다. mini dolo [simbe ... minde

1.SG.GEN inside 2.SG.ACC ... 1.SG.DAT

fisa sinda-fi te-he-de,] solho

back put-ANT.CVB sit-PST.PTCP-DAT Joseon

simbe adarame neci-mbi, (老 命:64:16a-16b)

2.SG.ACC how attack-NPST

나의 생각에 [네가 ...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주둔하면] 조선이 너를

어찌 침범하겠는가.

후치사 jakade, turgunde, sidende, amala와 결합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는 다음과 같다.

(24) jakade와 결합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tere be buce-re] jakade,

that ACC die-NPST.PTCP because_of

daha-me buce-mbi seme gisure-he

follow-SIM.CVB die-NPST COMP speak-PST.PTCP

ilan niyalma golo-fi

three person be_startled-ANT.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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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u-me, (老 命:3:10a)

speak-SIM.CVB

[그가 죽]자 따라서 죽겠다고 말했던 세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나. [suwembe ... uthai tuci-fi

2.PL.ACC ... just exit-ANT.CVB

ji-dere] jakade, han be aide

come-NPST.PTCP because_of han ACC where

usha-ha seme fonjinji-ha

be_annoyed-PST.PTCP COMP come_to_ask_PST.PTCP

seme hendu-he manggi, (老 聰:14:10a)

COMP speak-PST.PTCP after

(Tusiyetu 한(汗)이) [너희가 ... 곧 왔]기 때문에 (너희의) 한(汗)이

어디에 분노했는가 하여 물으러 왔다고 말하자,

다. [mimbe ji-dere] jakade yaya

1.SG.ACC come-NPST.PTCP because_of any

ci neneme daha-fi, (老 114:4)

ABL in_advance surrender-ANT.CVB

[내가 오]자 누구보다 먼저 항복하고

(25) turgunde와 결합한 명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amin beile gūsa-i warka fiyanggū gebungge

amin beile banner-GEN warka fiyanggū named

niyalma, [ini beile be ...

person 3.SG.GEN beile ACC ...

tanta-ha] turgunde, bithe ara-fi

hit-PST.PTCP because letter make-ANT.CVB

han de habša-me, (老 命:18:14b-15a)

hanDAT accuse-SIM.CVB

Amin 버일러 구사의 Warka Fiyanggū라는 사람이 [자신의 버일러

가, ... (자신을) 때렸]으므로 글을 써서 한(汗)에게 고소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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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ingguci eniye [simbe oron

sixth mother 2.SG.ACC at_all

ji-derakū] turgunde, sini

come-NPST.PTCP.NEG because 2.SG.GEN

yali be je-ki seme

flesh ACC eat-OPT COMP

seye-mbihe. (金 37:22b)

find_vexing-PST

여섯 째 부인이 [당신이 전혀 오지 않]는 이유로 당신의 살점을 먹

겠다고 벼르고 있다.

(26) sidende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cooha be isinji-re] sidende, han,

soldier ACC reach-NPST.PTCP between han

si uli efu i gūsa be nikan i ing

si uli efu GEN banner ACC Chinese GEN camp

ni dergi de ili-bu-fi, (老 聰:41:18b)

GEN east DAT stand-CASU-ANT.CVB

[병사가 도착한] 사이에 한(汗)이 Si Uli Efu의 구사를 명나라의 영의 동

쪽에 세워서

(27) amala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temujin be ini ba-de amasi

temujin ACC 3.SG.GEN region-DAT backward

bedere-he] amala, yungji, aisin han de

return-PST.PTCP after yungji aisin han DAT

hendu-me, (老 命:15:14a-14b)

speak-SIM.CVB

[Temujin이 자신의 땅에 되돌아 간] 후에, 영제가 금나라 황제에게 말하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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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가 내포문의 서술어이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용례는 1개가 발견

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8) 후치사를 수식하지 않는 내포문의 대격 주어

[beye-be sain akdun] niyalma be geren

body-ACC good strong person ACC many

tuci-bu-fi, (老 命:22:19b)

come_out-CAUS-ANT.CVB

[몸이 좋고 튼튼한] 사람을 많이 내서,

4.2.2. 동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에 대응하는 현대 한국어의 내포문은 용언류

내포문이다. 한국어의 용언류 내포문은 인용절 내포문과 부사절 내포문,

서술절 내포문으로 나뉜다. 인용절 내포문은 내포문이 ‘고, 라고, 하고’

등과 결합한 내포문이다. 부사절 내포문은 내포문이 ‘-이, -니, -애, -고’

와 결합하여 부사절을 구성하는 내포문이다. 서술절 내포문은 주어가 한

문장에 둘이 있는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안긴 내포문이다. (29)

는 한국어의 용언류 내포문의 예이다. (29가)는 인용절 내포문이고, (29

나)는 부사절 내포문이다. (29다)는 서술절 내포문이다.

(29) 한국어의 용언류 내포문

가. 철수는 영희가 착하다고 말했다.

나. 철수는 하는 것도 없이 논다.

다. 영희는 장난감이 많다.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보문소 sem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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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내포된 동사구 내포문이다. 둘째는 보문소 없이 동사 se-(말하

다)로 내포된 동사구 내포문이다. seme에 의한 내포문에서 seme는 동사

se-와 부동사 어미 -me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말하다’라는 의미를 잃어

버리고 인용절뿐만 아니라 동사구 내포문 구성의 보문소로 쓰인다. ‘말하

다’류의 동사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내포문을 이끄는 보문소로 쓰이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주어와 비슷한 유형에 속하는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문소로는 한국어의 ‘고’와 몽골어의 gej가 있다. 권

재일(1998: 76)에서는 한국어의 인용 표지 ‘-고’가 ‘​고>코>고’의 변화

과정을 겪은 축약형이 문법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고’는 인용절 외에도 의도, 목적, 원인 등을 나타내는 내포문에 쓰인다.

(30)의 예문에서 (30가)는 내포문이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용언류 내포

문이다. (30나)는 내포문이 원인을 나타내는 용언류 내포문이다.

(30) 한국어 ‘고’가 쓰인 내포문

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고 집에 갔다.

나. 영희는 [철수가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갔다]-고 화를 냈다.

몽골어에서 ‘말하다’라는 의미의 ge-에서 문법화된 gej는 발화·인지·지

각 보문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의도·목적 부사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쓰

인다(송재목 1999: 170-173).

(31) 몽골어 gej가 쓰인 내포문(Мишиг 1978: 239, 송재목 1999: 169에서 재

인용)9

가. Аав нь [маргаш явах] гэж

Aav n' margaaš yav-ax ge-j

father 3.POSS tomorrow go-IRR say-CVB

9 송재목(1999)에서는 본 연구의 CVB(converb)에 해당하는 용어를 CONN(connective)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송재목(1999)의 CONN(connective)을

CVB(converb)로 바꾸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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юмаа бэлтгэж байна.

yum-aa beltg-ej baǰ-na.

thing-REFL prepare-CVB be-NPST

아버지는 [내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 Тогтох [хоолоо идэх] гэж

Togtox xool-oo id-ex ge-j

Togtox food-REFL eat-IRR say-CVB

гуанзанд оржээ.

guanzan-d or-jee.

canteen-DAT enter-PST

토그토흐는 [밥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다.

다. Би [мах авах] гэж явна.

Bi max av-ax ge-j yav-na.

1.SG.NOM meat take-IRR say-CVB go-NPST

나는 [고기를 사려]고 간다.

만주어 동사구 내포문에서 주어의 격은 주격형이나 대격형으로 나타난

다. 특히 만주어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동사구 내포문에서 생산적

으로 일어난다. 동사구 내포문에서 내포문 주어에 대격 표지가 부가되는

경우, 상위문과 하위문의 서술어 종류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중 seme가 보문소로 쓰인 동사구 내포문을

살펴본다. (32가)와 (32다)는 상위문의 서술어가 발화·인지·지각 동사류

를 취하는 예문으로서 일반적으로 대격 주어가 나타나는 환경으로 지적

되어 온 인용절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32나)와 (32라)처럼 seme가 인

용절이 아닌 부사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문에서 (32

가)​(32나)는 내포문 주어가 주격형이고, (32다)와 (32라)는 내포문 주

어가 대격형이다.



- 128 -

(32) seme가 보문소로 쓰인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가. (NP1) ... [NP2-∅ VP] seme VP

karun i niyalma, dergi hoton de

border_guard GEN person east castle DAT

dobon dulin de [dain ji-mbi] seme

night middle DAT enemy come-NPST COMP

alana-fi, (老 命:12:1a)

go_to_report-ANT.CVB

초병이 동성(東城)으로 한밤중에 [적이 온다]고 알리러 가고

나. (NP1) ... [NP2-∅ VP] seme VP

[su ši deng baica-hakū, be gi jai i

su ši deng inspect-PST.PTCP.NEG be gi jai GEN

niyalma gene-he] seme , su ši deng ni

person go-PST.PTCP COMP su ši deng GEN

ahūn deo be wa-ha, (老48:2b)

elder_brother younger_brother ACC kill-PST.PTCP

[Su Ši Deng이 조사하지 않고 Be Gi Jai의 사람이 갔다]고 Su Ši

Deng의 형제를 죽였다.

다. (NP1) ... [NP2-ACC VP] seme VP

[erdeni [ini beye-be tondo-i

erdeni 3.SG.GEN body-ACC loyal-GEN

buce-mbi] seme hendu-he] se-re, (老 命:51:1a)

die-NPST COMP speak-PST.PTCP say-NPST.PTCP

[Erdeni는 [스스로가 바르게 죽겠다]고 말했다] 한다.

라. (NP1) ... [NP2-ACC VP] seme VP

[amba beile i cooha, duici beile i

big beile GEN troop fourth beile GEN

cooha be ili] seme erdeni baksi

troop ACC stand.IMP COMP erdeni ba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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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akūra-ha manggi, (老 命:6:20a)

ACC send-PST.PTCP after

(한(汗)이) [대버일러의 군대, 제4 버일러의 군대가 멈추라]고

Erdeni Baksi를 보내자,

다음으로 se-(말하다) 동사가 본동사로 쓰인 동사구 내포문 구성을 살

펴본다. (33가)는 내포문 주어가 주격형이고, (33나)는 내포문 주어가 대

격형이다.10

(33) se-가 본동사인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가. (NP1) ... [NP2-∅ VP] se-

si aikabade daila-ha de,

2.SG.NOM if attack-PST.PTCP DAT

[bi simbe tooka-bu-mbi]

1.SG.NOM 2.SG.ACC delay-CAUS-NPST

se-hebi, (老 命:14:8a)

say-PST

네가 만약에 공격하면, [내가 너를 저지한다] 했었다.

나. (NP1) ... [NP2-ACC VP] se-

boo su [mimbe ehe]

boo su 1.SG.ACC bad

se-hekū-ngge, (三 6:18b)

say-PST.PTCP.NEG-NMLZ

포숙(鮑叔)이 [내가 나쁘다] 하지 않은 것이다.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구성에서 내포문 주어가 대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어의 예외적 격 표지, 즉 ECM(Exceptional Case Marking)에 의

10 인칭 대명사의 경우 주격형과 대격형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다른 명사들과 다른 특

징을 보인다. 그러나 인칭 대명사도 주격형에 별다른 격 표지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격 표지를 취하지 않은 형태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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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어-목적어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도 내포문 주어가 상위문 목적어로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예외적 격 표지에서는 내포문의 시제는 비

한정적(infinite)이어야 하며, 한정적(finite)인 경우 비문이 된다.

(34) 영어의 예외적 격 표지에 의한 주어 인상 구문

가. Jay believes [him to be honest].

나. Jay believes [him honest].

다. *Jay believes [him is honest].

라. *Jay believes [him was honest].

(34가)와 (34나)의 내포문 서술어는 비한정 시제이고 (34가)와 (34나)는

정문이다. 반면에 (34다)와 (34라)의 내포문 서술어는 한정 시제이고 (34

다)와 (34라)는 비문이다.

만주어 동사구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은 영어의 예외적

격 표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Chung & Do (in press)에서 밝혔듯이, 만

주어 동사구 내포문에서 내포문의 대격 주어는 형용사·명사인 서술어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형용사·명사인 서술어가 비과거인 경우 내포문 서

술어에서는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 서술어가 내포문의 서

술어로 쓰일 때에는 서술어가 시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5) 내포문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인 경우의 내포문 서술어 시제

가. tereci tulergi urse gemu [tere be yabun​

after_that outside person all that ACC behavior​

ehe] seme gisure-cibe,​(金56:19b)

bad COMP speak-CONC.CVB​

그 후 외부사람이 모두 [그 자가 행실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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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aga jalan i niyalma [tsootsoo

later generation GEN person tsootsoo

be sain​ niyalma]seme makta-habi. ​(三 16:118a)​

ACC good person COMP praise-PST

후세 사람들이 [조조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36) 내포문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의 내포문 서술어 시제

가. pan gin liyan [si men king be ji-he]

pan gin liyan si men king ACC come-PST.PTCP

seme donji-fi, (金 8:11a)​

COMP listen-ANT.CVB

반금련이 [서문경이 왔다]고 듣고서,

나. meni wang, [beile simbe

1.PL.GEN(EXCL) king beile 2.SG.ACC

ji-mbi] seme donji-fi, (老 聰:4:10b)​

come-NPSTCOMP listen-ANT.CVB

우리 왕이 [beile 네가 온다]고 듣고서,

예문 (35)에서 내포문의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일 때, 비과거 시제인 경

우 내포문의 서술어 시제 형태가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문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사 서술어 ji-(오다)가 과거인 경우와 비과

거인 경우 모두 시제 형태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은 내포문에서 시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

어의 예외적 격 표지와 다르다.

그런데 한국어 인용절 내포문의 예외적 격 표지에서는 내포문 서술어

에 시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한국어의 예외적 격 표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37나)는

영어의 예외적 격 표지와 같이 하위문이 비시제절인 경우에 예외적 격

표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37라)는 하위문 서술어에 시제가 드러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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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예외적 격 표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37) 한국어의 예외적 격 표지

가. 철수는 [영희가 착하다]고 믿는다.

나. 철수는 [영희를 착하다]고 믿는다.

다. 철수는 [영희가 집에 왔다]고 생각했다.

라. 철수는 [영희를 집에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어의 예외적 격 표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어-목적어 상승이 있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김영희(1985), 김기

화(1994) 등에서 제시된 견해이다. 둘째는 동일 명사구를 가진 구조에서

동일 명사구 삭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임홍빈(1979), 이광

호(1988) 등에서 제시된 견해이다.

최동권(1988, 2008)은 한국어의 대격 주어 현상을 분석한 연구를 받아

들여서 만주어 인용절의 대격 주어 현상에 적용하여 그 발생 원인을 설

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최동권(2008)은 최동권(1988)을 수정한 것이므

로 최동권(2008)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최동권(2008: 180)은 만주어 인용절 내포문의 주어가 주격형과 대격형

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처럼 대격형의 기저

구조를 두 가지 방법을 설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문 (38)은 최동권

(2008: 180)에서 제시한 기저 구조이다.11

(38) 인용절 대격 주어의 기저 구조(최동권, 2008: 180)

가. looye, ere-be “be lai guwang be dosimbuha”

老爺 이 를 白 來 光 을 들였다

seme jili banjihabi. (金 35:21b)

하고 화 냈다.

11 예문 제시 방식은 최동권(2008)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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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oye, (ere ∅ be lai guwang be

老爺 이 (가) 白 來 光 을

dosimbuha) seme jili banjihabi.

들였다 하고 화 냈다.

다. looye, ere-be (ere ∅ be lai guwang be

老爺 이 를 이 (가) 白 來 光 을

dosimbuha) seme jili banjihabi

들였다 하고 화 냈다.

(38나)를 기저 구조로 설정하면 내포문의 주어 ere(이)가 주어-목적어

상승에 의해서 (38가)와 같은 문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8다)를 기

저 구조로 설정하면 ere(이)가 기저에서 상위문 목적어와 내포문의 주어

로 모두 존재하던 것이 동일 명사구 삭제에 의해서 내포문 주어가 삭제

되어 (38가)의 문장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동권(2008: 181)은 예문 (39)를 제시하면서 만주어 인용절의 대격 주

어 현상은 주어-목적어 상승이 아니라 동일 명사구 삭제에 의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39) 하위문 주어와 상위문 목적어가 동시에 표현된 인용절 내포문 구성(최동

권 2008: 181)

가. enenggi mini sargan mimbe “si beye joboho

오늘 나의 부인 나를 너 몸 피곤하니

manggi amgafi ilicina” sehe bihe. (金 67:4b)

자고 일어나려무나 했었다

나. geli li ming be “si ebsi jio” seme

또 李 銘 을 너 이리 오라 하고

hūlafi, (金 65:3a)

부르고

최동권(2008: 181-183)은 내포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로 상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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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만주어 인용절에서는 기저 구조에서부

터 주격형과 대격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예문

(39)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滿文老檔에는 주어-목적어 상승과 동일 명사구 삭제를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예문이 발견된다. (40)의 예문을 보면, 상위문 목적어와

하위문 주어에 모두 be가 부가되어 있다. (40가)에서 상위문 목적어는

amba beile, amin beile, manggūltai beile be로 나타나고, 하위문 주어는

ilan beile be로 나타난다. (40나)에서 상위문 목적어는 ba be로 나타나

고, 하위문 주어는 ba na be로 나타난다.

(40) 상위문 목적어와 하위문 주어에 모두 be가 부가된 인용절 내포문 구성

가. [amba beile, amin beile, manggūltai beile

big beile amin beile manggūltai beile

be ,] [ilan beile be ahūn] seme

ACC three beile ACC elder_brother COMP

kundule-me han i juwe ashan de

respect-SIM.CVB han GEN two side DAT

te-bu-he, (老 聰:1:2a)

sit-CAUS-PST.PTCP

(한(汗)이) [대버일러, Amin 버일러, manggūltai 버일러를] [세 버일

러가 형]이라고 존중하여 한(汗)의 양 측에 앉게 했다.

나. [ba na be , aibici nikan i

place land ACC from_where Chinese GEN

ba, aibici jušen i ba] seme,

place from_where jušen GEN place COMP

[ba be] bila-fi [meni meni

place ACC break-ANT.CVB each

ba be] dasa-mbi dere, (老 聰:3:7a)

place ACC rule-NPST P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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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이 어디부터 한인의 땅, 어디부터 여진인의 땅]이라고

[땅을] 나누어 [각각의 땅을] 다스릴 것이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주어-목적어 상승이나 동일 명사구 삭제를 적용시

키기 힘들다. 이 구문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접속문이나 명사구 내포문

에서 보이는 대격 주어 현상의 특징과 동일하다. 즉,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복합문의 상위문과 하위문의 주

어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대격 주어 현상의 원인을

밝혀 볼 것이다.

4.3. 복합문 대격 주어의 분포와 특성

4.3.1. 복합문 환경에 따른 대격 주어 실현 양상

본 절에서는 만주어 인용절 대격 주어 현상의 분포를 검토하여 만주어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을 밝혀 보기로 한다.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모든 복합문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발화·인지·지각 동사가 이끄는 동

사구 내포문인 인용절은 대격 주어 현상이 가장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구

문 유형이다. 따라서 만주어 인용절의 대격 주어 현상이 보이는 분포에

서 나타나는 특성을 밝혀낸다면 인용절 이외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

격 주어 현상의 특성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어 인용절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논의하

기 위하여, 滿文老檔에서 나타난 ‘상위문 주어-인용절 주어-인용절 서

술어-seme-상위문 서술어(말하다, 생각하다, 듣다 류)’의 구조를 보이는

용례들을 찾아서 정리하여 보았다. 滿文老檔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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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만주어로 된 다른 문헌들이 한어 자료를 만주어로 번역한

문헌임에 비하여 滿文老檔은 만주어가 1차 자료인 문헌이어서 만주어

의 특성을 가장 잘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滿
文老檔을 검토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용례 303개를 발견하였다.

<표 2> 만주어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어 실현 양상

인용절

주어의

격 표지

상위문

주어

주어

일치

gūni-

(생각하

다)

hendu-

(말하다)

ala-

(알리다)

donji-

(듣다)

gisure-

(말하다)

be

실현
일치

불일치 9 8 4 3

비실현
일치 1

불일치 18 21 7 12 5

∅

실현
일치

불일치 1 1 2

비실현
일치 19 22 4 16

불일치 9 45 64 29 3

계 56 98 81 44 24

<표 2>는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의 일치 여부가 대격 주어 현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상위문 주어의 실현 여부가 대격 주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의 일치 여부가 대격 주어 현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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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하위문 주어 일치 여부에 따른 대격 주어 현상의 실현

인용절 주어의 격 표지 상하위문 주어 일치 여부 합계

be
일치 1

불일치 87

∅
일치 61

불일치 154

<표 3>을 보면, 인용절 주어의 격 표지가 be인 경우, 1개의 예를 제외

한 모든 용례에서 상위문 주어의 실현과 관계없이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

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문 주어와 인용절 주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1)은 상위문의 주어가 실현된 경

우이고, (42)는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41) 상위문 주어가 실현된 경우의 인용절 대격 주어

가. ememu niyalma, [han be amba weile be

some person han ACC big matter ACC

yabu-re niyalma waka, muse

do-NPST.PTCP person be_not 1.PL(INCL)

be holto-fi geli amasi

ACC deceive-ANT.CVB again backward

gene-mbi] seme hendu-mbi, (老 聰:42:18a)

go-NPST COMP speak-NPST

혹자는 [한(汗)이 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속여서 또 뒤

로 간다]고 말한다.

나. fusihūn gurun [tere be enteheme doro]

low country that ACC eternally morality

seme gūni-ha bihe, (老 崇:1:18a)

COMP think-PST

폐국(弊國)은 [그것이 영원히 도리]라고 생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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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의 인용절 대격 주어

가. [simbe kemuni dain] seme gūni-mbi, (老 命:45:10b)

2.SG.ACC still enemy COMP think-NPST

[네가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mimbe dulba i bi] seme

1.SG.ACC foolish GEN there_is COMP

gūni-rahū, (老 命:59:23a)

think-PRV

[내가 넋 놓고 있다]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 62개 용례 중 61개

의 관련 용례에서 인용절의 주어는 주격형으로 나타난다.

(43)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주격형 주어

가. jang cūn hendu-me, [bi gemu

jang cūn speak-SIM.CVB 1.SG.NOM all

wa-ha] seme gūni-ha, (老 聰:41:25b)

kill-PST.PTCP COMP think-PST.PTCP

장춘(張春)이 말하기를, [내가 모두 죽였다]고 생각했다.

나. [si inu aca-ki] seme

2.SG.NOM also be_in_harmony-OPT COMP

gisure-he, (老 聰:26:24a)

speak-PST.PTCP

[네가 또 (우리와) 화친하겠다]고 말했다.

인용절의 주어가 대격형인데 상위문의 주어와 일치하는 용례는 1개가

나타난다. 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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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대격 주어

[[han be boo-de bedere-ki] seme

han ACC house-DAT return-OPT COMP

hendu-he] manggi, tereci

speak-PST.PTCP after after_that

boo-de bedere-he, (老 聰:16:6a)

house-DAT return-PST.PTCP

[[한(汗)이 집에 돌아가자]라고 말한] 후에 그러고 나서 (모두가) 집에

돌아왔다.

(44)를 보면, han(한(汗))은 상위문과 인용절에서 모두 주어이지만, 그

상위문은 명사구 내포문이 되어서 후치사인 manggi(후에)를 수식하고

있다. 즉, 상위문의 또 다른 상위문인 부사절의 영향으로 han이 대격 표

지 be를 취하게 된다. 이로써 예외로 보이는 1개의 용례가 예외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결국 만주어 인용절에서 대격 주어가 나타나는 환경은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다.

이제 상위문 주어 실현 여부가 대격 주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상위문 주어 실현 여부에 따른 대격 주어 현상의 실현

인용절 주어의 격 표지 상위문 주어 합계

be
실현 24

비실현 64

∅
실현 4

비실현 211

<표4>를 보면, 상위문의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하위문 주어에는

수의적으로 be가 부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는 상위문 주어가 실

현되지 않은 경우 하위문 주어에 be가 부가된 예이다. (46)은 상위문 주

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하위문 주어에 격 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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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5)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be가 실현된 하위문 주어

가. [han beise be isinji-mbi] seme

han beile.PL ACC reach-NPST COMP

donji-fi, (老 聰:9:17b)

listen-ANT.CVB

[한(汗)과 버일러들이 도달해 온다]고 듣고서

나. [ambasa be hergengge] seme

high_official.PL ACC having_an_official_title COMP

ume hendu-re, (老 崇:16:3a)

NEG.PTL speak-NPST.PTCP

[대신들이 직위가 있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

(46)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be가 실현되지 않은 하위문 주어

가. [mini sain gebu amala tuta-mbi]

1.SG.GEN good name later fall_behind-NPST

seme hendu-mbi dere, (老 命:19:15b)

COMP speak-NPST PTL

[나의 명성이 후에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 [emu minggan funceme nikan uka-ka]

one thousand over Chinese flee-PST.PTCP

seme donji-fi, (老 命:72:15a)

COMP listen-ANT.CVB

[1000여명의 한인이 도망했다]고 들어서

그런데 상위문 주어가 실현된 경우에 하위문 주어에는 be가 부가되는

경향이 있다.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어 있는데, 인용절 주어에 be가 부가

되어 있지 않은 예는 관련 용례 28개 중 4개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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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은 내포문 주어에 be가 부가될 필요가 없는 문장들이다. (47)의 예

문들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47) 상위문 주어와 인용절 주어가 모두 격 표지가 없는 경우

가. bi [juwe gurun emu gurun,

1.SG.NOM two country one country

juwe boo emu boo] seme gūni-me

twohouse one house COMP think-SIM.CVB

banji-mbi kai, (老 命:74:3a)

live-NPST PTL

나는 [두 나라가 한 나라, 두 집이 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나. yaya niyalma, [ere gisun jaci abka be

any person this word very heaven ACC

gidaša-ha] seme

take_unfair_advantage_of-PST.PTCP COMP

hendu-ci, (老 聰:54:9a)

speak-COND.CVB

누군가가 [이 말이 심하게 하늘을 모욕했다]고 말해도

다. geren hafasa [ere-i boo bayan]

many officer.PL this-GEN house rich

seme ala-ci, (老 崇:23:1b)

COMP report-COND,CVB

여러 관원들이 [이 사람의 집이 부자]라고 알리면

라. karun tuwa-ha niyalma, [sunja niyalma

outpost look-PST.PTCP person five person

sa-bu-mbi] seme alanji-ha

see-PASS-NPST COMP come_to_report-PST.P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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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gi, (老 命:35:10b)

after

초소를 보던 병사가 [다섯 사람이 보인다]고 알려오니,

(47가), (47나), (47다)를 보면 이 예문들은 인용절의 주어가 무정물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 의미상으로 각 인용절의 주어는 인용절의 주어일

수는 있어도, 상위문의 주어일 수는 없다. (47라)는 상위문의 주어가

karun tuwaha niyalma(초소를 보던 병사)로 나타나 있는데도 인용절에

서 피동 동사 sabu-(보이다)의 주어인 sunja niyalma(다섯 사람)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예문이다. 이 경우에도 sabu-가 피동이기 때문에

sunja niyalma가 상위문의 주어일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문들을 통하여 만주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은 의미적

인 요소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7)에서 보이듯이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가 모두 실현되어도 의

미상으로 혼동을 주지 않는다면 하위문 주어에 be가 부가되지 않는다.

즉,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었을 때, 의미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다면 하위

문 주어에는 be가 모두 부가된다. (48)은 상위문 주어가 실현된 경우에

하위문 주어에 be가 부가된 것을 보여 준다.12

(48)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에 하위문 주어의 be 부가

가. bi [dahai be doro-i nime-mbi

1.SG.NOM dahai ACC ritual-GEN be_ill-NPST

dere] seme gūni-ha, (老 聰:57:10b)

PTL COMP think-PST.PTCP

12 최동권(2008: 262)에서는 몽골어 내포문에서 속격형이나 대격형이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생

산적인 이유가 몽골어에 주격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

어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상위문과 내포문 주어의 거리가 멀어지면 주어를 인식

하기가 어려워지고 상위문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54)를 보

면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의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최동권(2008)에서 제시한 속격 주어나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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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Dahai가 의식으로 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jai mudan de [šongkoro baturu loosa be ,]

again time DAT šongkoro baturu loosa ACC

han [jase be tuwa] seme

han border ACC observe.IMP COMP

hendu-he, (老 崇:5:16b-17a)

speak-PST.PTCP

다음 번에 [Šongkoro Baturu Loosa가,] 한(汗)이 [경계를 보라]고

말했다.

종합하여 보면, 인용절의 주어가 대격을 취하면, 상위문 주어의 존재와

관계없이 상위문과 인용절의 주어가 다르다. 그리고 인용절 주어가 대격

으로 실현된다고 해서 상위문 주어가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

격 주어 현상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4.3.2. be의 특성과 대격 주어 현상의 관련성

현재까지 만주어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49) 만주어 복합문의 대격 주어 현상 특성

가. 하위문 대격 주어는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가 다른 경우에 나타

난다.

나. 상위문의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하위문 주어에는 수의적으로

be가 부가된다.

(49가)와 (49나)는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는지 실현되지 않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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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49가)와 (49나)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

는 만주어 표지 be의 특성을 관련시켜서 논의해 봄으로써 밝혀낼 수 있

다. 즉, 구별의 기능과 확인의 기능을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과 관련시킴

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be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논항을 구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be는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닌 경우 목적어에 부가되고

그 외에는 확인을 위해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구별의 기능은 (49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근거가 되고, 확인의 기능은 (49나)의 특

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우선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논항을 구별하여 주는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을 논의하기로 한다. be가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

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be의 역할은 주어와 주어

가 아닌 다른 논항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

로 하여 더 나아가면 문장에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 be가 목적어가 아닌

성분에도 부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단문이 아닌 복합문 단위의 상위문과

하위문 주어 사이에서 be의 역할은 be가 부가되는 성분이 상위문의 주

어가 아닌 논항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가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

geren hafasa [simbe sain] seme

many officer.PL 2.SG.ACC good COMP

ala-ha bihe, (老 聰:26:12b)

report-PST

여러 관원들이 [네가 좋다]고 알려 왔다.

(50)에서 하위문 주어에 2인칭 단수 주격형인 si가 쓰였다면 이 문장은

“여러 관원들과 네가 좋다고 알려 왔다.”로 해석이 된다. si가 상위문의

주어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하위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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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대격형으로 나타난다. 즉, be의 구별자 역할로 인해서 상위문의 주

어와 하위문 주어가 이어서 출현해도 의미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be가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닌 경우 목

적어에 부가되고 그 외에는 확인을 위해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

을 논의해 본다.

(51) be의 수의적인 실현

tere-i amala [šanggiyan morin be ]

that-GEN after white horse ACC

wa-fi [senggi be ] so-me, [jui]

kill-ANT.CVB blood ACC scatter-SIM.CVB child

bu-me [urun] gai-me sain banji-ki

give-SIM.CVB daughter_in_law take-SIM.CVB good live-OPT

seme, (老 命:3:17a)

COMP

그 후에 [백마를] 죽여서 [피를] 뿌리며 [아들] 주고 [며느리] 받아들이

며 사이좋게 지내자고

(51)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어 타동문에서 be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

서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최성호(2009: 180)에서 한국어의 주어

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에 격 조사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문

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2) 타동문에서 대격 표지 be의 비실현

가. hehe geli [ududu juwan jiha]

woman also several ten tenth_of_a_tael

bu-he, (金 8:8a)

give-PST.PTCP

여자는 또 [몇 십 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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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g be jiyo [tampin] jafa-ha, (金 66:16b)

ing be jiyo bottle take-PST.PTCP

응백작이 [병] 잡았다.

(52)의 문장을 보면 주어와 목적어에 어떠한 격 표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여기서 최성호(2013)의 주장을 주목할 만하다. 최성호(2013: 16)에서는

문장의 어떤 성분이 출현했다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과 관련

된 정보인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장에 출현한

성분이라고 하였다. 만주어 be의 실현과 비실현에 있어서 최성호(2013)

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에서 be가 필수적으로 출현하

는 경우는 목적어 한정과 같이 문장에서 의미 차이를 유발할 때이다. 그

외에 be가 문장에서 쓰였다면 그것은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위

해서 부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49나)와 연결하여 보면, 하위

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다르면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주어에 be가 연결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이 수의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대격 주어 현상은 만주어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광범위하게 나

타난다. 대격 주어 현상은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의

미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문 주어에서 나타나며, 상위문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대격 주어 현상은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과

be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에 기인

하여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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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대격 주어 현상은 복합문의 하위문 주어에 대격 표지가 부가되어 나타

나는 현상이다. 만주어는 모든 복합문 유형, 즉 접속문과 내포문에서 대

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광범위한 대격 주어 현상은 만주어에

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몽골어에서는 만주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구문에서 생산적으로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난다.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나는 내포문 유형 중 동사구 내포문에서 나타나

는 대격 주어 현상을 주어-목적어 상승이나 동일 명사구 삭제와 같은

생성 문법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만주어 동사구 내포문의 주어에 be가 부가되어 나타날 때 상

위문 목적어에 be가 부가된 용례가 발견되므로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동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도 다른 유형의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과 동일한 기제로 일어난다. 별다른 주격 표지

가 없는 만주어와 몽골어에서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 주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격 표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격 주어 현상은 논항과 서술어의 관계가 아닌 논항과 논항 사이의 관

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주어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격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의미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문의 주어에서 나타난다. 둘째, 대격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즉, 대격 주어 현상은 be

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

과 be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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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제 표시의 기능

본 장에서는 be가 만주어의 정보 구조에서 화제 표지로 쓰이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be가 부가된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

는 논항이 아닌 경우, be는 격 표지의 기능은 하지 않고, 화제 표지의 기

능만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be가 부가된 문두 화제가 목적어가 아

닌 논항과 관련이 있는 용례도 나타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1절에서는 정보 구조와 화제의 개념을

논의한다. 5.2절에서는 전체와 부분 관계인 화제를 검토할 것이다. 5.3절

에서는 문장 내의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는 화제를 논의한다. 5.4절에서는

문장 전체의 주어진 정보를 제시하는 화제를 검토한다.

5.1. 정보 구조와 화제

5.1.1. 정보 구조 연구에서의 화제의 정의

정보 단위를 새로운 성분과 주어진 성분으로 구분하여 보는 정보 구조

(information structure)라는 개념이 Halliday (1967)에 의해서 도입된 이

래로, 정보 구조 연구는 Chafe (1976)의 정보 포장(information

packaging)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Vallduví (1992) 등의

주요한 연구가 있었다.

정보 구조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주요한 연구인 Chafe (1976)와

Vallduví (1992)를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Chafe (1976)는 격 위계

가 발화에서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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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청자의 장기 지식보다는 청자에게 수용시키는 방식들을 논의하면서

정보 포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면

서, 이 연구에서는 명사의 주어짐성, 대조성, 한정성, 주어, 화제, 감정이

입 등을 다루었다. 특히 Chafe (1976: 31)는 주어짐성을 논의하면서 일본

어의 wa는 주어진 것을 표시하고, ga는 새로운 것을 표시해 준다고 하

였는데, 이것은 격 표지가 주어짐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Vallduví (1992, 박철우 1998: 28에서 재인용)는 정보 구조가 이분 체계

가 아닌 ‘연결(link)-꼬리(tail)-초점(focus)’의 삼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장의 정보 구조를 ‘바탕(ground)-초점

(focus)’의 구조로 나누는 한편, 더 나아가 ‘바탕’을 다시 ‘연결부-꼬리’

구조로 구분한다. 초점(focus)은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고 유일

하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바탕(ground)은 초점과 상보적

인 부분으로 ‘바탕’에서 ‘연결부(link)’는 초점부가 담고 있는 초점이 청자

의 지식 저장소로 전달될 때, 화자의 지식 저장소에 있는 주소와 같은

주소로 갈 수 있게 하는 주소를 나타낸다. ‘꼬리(tail)’는 바탕 내에서 연

결부와 상보적인 성분이며, 전달된 정보가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Vallduví (1992)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화제와 초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정보(old information), 신정보(new

information), 주어짐성(givenness)의 개념이 있고, 화제의 특징으로는 문

두성, 대하여성(aboutness) 자질이나 한정성(definiteness) 내지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이 있다.

정보 구조와 관련된 각 개념을 검토해 본다. 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설

명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제이고, 그것의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점이다. 발화 과정에서 맥락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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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없다. 발화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 최

윤지(2016: 35-3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장의 그것에 대한 것(what

the sentence is about)’이라는 개념의 ‘대하여성(aboutness)’이 가지는 모

호성과 내성적 판단에 의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견해의 차이가 나타난

다고 하였으나, 담화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이미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제는 또한 이미 주어진 정보

이다. Prince (1992: 298)에 따르면 구정보의 의미는 ‘한정성’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정적인 것이 구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화제는 문두성을 지닌다. 최윤지(2016: 36)에서는 문두 성

분(Halliday 1967), 주어(Chafe 1976), 형태 표지 ‘wa’(Kuno 1972, 1978),

좌분리 혹은 ‘about’ 성분(Reinhart 1981), IP 외부 좌분리 성분(Vallduví

1992), 악센트 없는 대명사(Lambrecht 1994) 등 화제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들을 나열하였는데, 용어는 다르지만 문두성은 화제에서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 이정민(1992: 398)에서도 화제란 한정적 명사구로서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말하기 동사에 내포된 경우에는 문체상 문두

가 아닌 위치로 물러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만주어의 화제 표지로 알려진 것은 oci이다. 그리고

Gorelova (2002: 416)에서는 문두에서 쓰이는 논항과 결합한 명사화소

(nominalizer) -ngge가 화제 표지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be도 비논항 화제를 표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2장에서 만주어의 be가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정성은

주어짐성과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be가 논항이 아닌 성분에 연결되어

화제만 표시해 주는 경우 be는 문두 성분에 대해서 화제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제가 되는 성분은 동사의 논항이 아니므로 화제로만

쓰인다. 이 때 be는 격을 표지하지 않고 주어와 화제가 되는 성분을 문

두에서 구별하여 주고, 화제가 되는 성분이 주어진 정보라는 점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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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능을 한다.

5.1.2. 정보 구조에서 화제의 확인

일반적으로 초점과 화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문문과 그것에 대한 대

답에서 전제된 구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 상이나 상황

속에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되는 경우나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

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경우에도 그 성분이 화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어 의문문과 대답에서의 화제의 확인

철수가 무엇을 했니?

철수는 사과를 먹었어.

(2) 한국어 일반문에서의 화제의 확인

가. 옛날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

나. 그 연필 좀 줄래?

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예문 (1)의 문장에서 ‘사과를 먹었어’가 신정보이기 때문에 초점이고,

‘철수는’은 이미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다. 이러한

문답의 형식을 통하여 초점과 화제를 구분하는 것은 그 방식의 편리함도

있지만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주어의 문법 연구는

문헌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초점과 화제의 확인 방법은 적용되기 힘

들다. 그러나 (2)와 같이 텍스트 상이나 상황 속에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

되는 경우나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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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검토하여 화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문 (2가)와 (2나)는 텍스트 상이나 상황 속에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

되어 화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제 확인 방식은 oci나 -ngge가

쓰인 논항에 적용될 수 있다. (3)은 oci가 화제 표지로 쓰인 예문이다.

(4)는 -ngge가 화제 표지로 쓰인 예문이다.

(3) oci가 쓰인 논항의 화제 확인

가. musei uba-de damu juwe sy

1.PL(INCL).GEN here-DAT only two temple

miyoo bi, [hūwašan i boo

temple there_is Buddhist_monk GEN house

o-ci] yung fu sy, [doose i

become-COND.CVB yung fu sy Daoist_priest GEN

boo o-ci]

house become-COND.CVB

ioi hūwang miyoo. (金 1:17a)

ioi hūwang miyoo

우리의 이 땅에 다만 두 절이 있다. [스님의 집은] 영복사(永福寺)이

다. [도사의 집은] 옥황묘(玉皇廟)이다.

나. looye de aca-ki se-mbi=o.

master DAT meet-OPT say-NPST=Q

hiyo ši da yede aca-ki se-mbi=o. [looye

hiyo ši da yeDAT meet-OPT say-NPST=Q master

baita o-ci ,] amba boo-i

matter become-COND.CVB big house-GEN

da, jai kiyan ula-mbi, [da ye i baita

chief jai kiyan transmit-NPST da ye GEN matter

o-ci] ajige boo-i da, g'ao an

become-COND.CVB small house-GEN chief g'ao an



- 153 -

ula-mbi, (金 18:2b)

transmit-NPST

어르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학사대야(學士大爺)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인가. [어르신 일은] 큰 집의 집사 적겸(翟謙)이 전한다. [학사

대야의 일은] 작은 집의 집사 고안(髙安)이 전한다.

(4) -ngge가 쓰인 논항의 화제 확인

가. minggan niyalma be kadala-ra niyalma

thousan person ACC manage-NPST.PTCP person

o-ci, minggan niyalma-i baita

become-COND.CVB thousand person-GEN matter

tooka-mbi kai, [tere baita

postpone-NPST PTL that matter

se-re-ngge ,] gemu han i amba

say-NPST.PTCP-NMLZ all han GEN big

baita kai, (老 命:6:8a)

matter PTL

사람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이면 사람 1000명의 일이 어긋날 것이

다. [그 일이라 하는 것은] 모두 한(汗)의 큰 일이다.

나. han inu majige omi-ha, beise

han also small drink-PST.PTCP beile.PL

ambasa geren hafasa gemu

high_official.PL many officer.PL all

beye-be targa-hakū balai omi-ha,

body-ACC avoid-PST.PTCP.NEG blindly drink-PST.PTCP

[tere omi-ha-ngge ,] ... geren hafasa buye-kini

that drink-PST.PTCP-NMLZ ... many officer love-OPT

seme tuttu dere. (老 聰:48:16b-17a)

COMP like_that PTL

한(汗) 역시 조금 마셨다. 버일러들, 대신들, 여러 관원들이 모두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음껏 마셨다. [그 마신 것은] ... 여러 관원들이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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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란다고 그런 것일 것이다.

다시 예문 (2)를 보면, (2다)와 (2다')는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니면서 화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구성은 전체-부분의 관계를 가지는 두 명사구들 사이에서 나타

난다. 만주어에서는 be와 결합한 문두의 성분이 한국어에서와 같이 전체

를 지시하며 화제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5.2절), 한국어와는 달리 동일

한 지시체가 반복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다(5.3절). 그리고 be와 결합한

문두 성분이 뒤에 언급될 서술에 대한 주어진 정보를 제시하는 화제로

기능하기도 한다(5.4절). 다음 절부터 비논항 화제에 부가되는 be의 기능

을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5.2. 전체와 부분 관계인 화제

be와 결합한 전체-부분 관계인 화제는 문두에서 언급된 대상이 뒤에

나오는 성분보다 지시되는 것이 더 큰 경우와 문두에서 언급되는 대상의

숫자가 뒤에 언급되는 성분들 숫자의 합인 경우이다. 이 중 (5라)에서 부

분에 해당하는 논항은 대격 표지가 부가된 내포문 주어이다. 즉, (5라)는

be가 부가된 문두 화제가 목적어가 아닌 주어인 논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5) 전체인 성분과 부분인 성분에 be가 연결된 경우

가. [šanaha i tulergi gašan pu be ,]

šanaha GEN outside village fort ACC

hiong ciyan, wang du tang [juse hehesi be ,]

hiong ciyan wang du tang child.PL female.PL ACC

gemu šanaha de dosi-mbu-me

all šanaha DAT enter-CAUS-SIM.C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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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ha, [boo be] gemu tuwa sinda-habi

take-PST.PTCP house ACC all fire put-PST

seme alanji-ha manggi, (老 命:34:16b-17a)

COMP report-PST.PTCP after

[산해관 바깥의 촌락과 보를] 웅건, Wang 도당이 [아이들과 여자들

을] 모두 산해관으로 들어가게 이끌어갔고, [집을] 모두 불 태웠다며

알려 왔으므로,

나. jai [nikan be ] jušen i sinda-ha

again Chinese ACC jušen GEN put-PST.PTCP

karun i siden siden de emu

outpost_sentry GEN space space DAT one

ba-de [duite nikan be]

region-DAT four_each Chinese ACC

sinda, (老 命:34:17b)

put.IMP

또 [한인을] 여진인이 설치한 초소의 사이사이에 한 장소에 [한인 네

명씩을] 두라.

다. [ere-i amala ilan ukanju gene-he be ,]

this-GEN after three fugitive go-PST.PTCP ACC

[juwe niyalma be ] sa-me gai-habi,

two person ACC know-SIM.CVB take-PST

[emuniyalma be ] jušen seme amasi

one person ACC jušen COMP backward

unggi-me, bele dabsun bu-fi, (老 命:16:1b)

send-SIM.CVB hulled_rice salt give-ANT.CVB

[그 뒤에 세 도망자가 간 것을,] [두 사람을] 알아차려 잡았고, [한 사

람을] 여진인이라 하여 되돌려 보내면서 쌀과 소금을 주고서,

라. [yengge i emu tanggū cooha be ,]

yengge GEN one hundred soldier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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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i be] siowan juce de te-kini, jai

fifty ACC siowan juce DAT sit-OPTand

[susai be] jaogiya de te-kini, (老 命:60:14b)

fifty ACC jaogiya DAT sit-OPT

[Yengge의 병사 100명을,] [50명이] Siowan Juce에 주둔하기 바란다.

그리고 [50명이] Jaogiya에 주둔하기 바란다.

(5가)와 (5나)는 문두에서 언급된 대상이 뒤에 나오는 성분보다 지시되

는 것이 더 큰 경우이다. (5가)에서는 ‘산해관 바깥의 촌락과 보’라는 피

행위주가 존재하는 지역을 문두에서 씀으로써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인

지를 보여 주고 있다. (5나)에서 nikan(한인) 전체에 대해서 duite nikan

(한인 네 명씩)은 부분이 된다. (5다)와 (5라)는 문두에서 언급되는 대상

의 숫자가 뒤에 언급되는 성분들 숫자의 합인 경우이다. (5다)에서 ilan

ukanju genehe(세 도망자가 간 것)는 서술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으로 쓰인 be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뒤의 서술되는 성분들의 총합을 나

타낸다. 즉, juwe niyalma(두 사람)는 same gai-(알아차려 잡다)의 목적

어이고, emu niyalma(한 사람)는 amasi unggime, bele dabsun bu-(되돌

려 보내면서 쌀과 소금을 주다)의 목적어이지만, ilan ukanju genehe는

이 두 목적어의 전체를 나타내어 주며 어떠한 대상에 대한 서술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라)는 yengge i emu tanggū

cooha(Yengge의 병사 100명)가 서술되는 성분들의 총합이고, 각각 50명

씩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특히, susai(50)는 be가 부가되어 있지만 내

포문의 주어이므로 목적어가 아닌 성분이다. 따라서 be가 연결된 문두

화제가 두 내포문 주어의 전체를 나타내며, 목적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5가)에서 (5라)까지의 예에서 문두에서 제시된 성분은

뒤이어 서술될 성분의 주어진 정보이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서술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한정성을 표시해 주는 be가 문

두 성분에 부가되어 문두 성분이 주어진 정보를 제공하는 화제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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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기능을 하고, 또 다른 성분들과 구별을 지어 주는 기능도 한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성분에 be가 연결되어 화제

임을 확인하고 다른 성분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에

서도 확인된다.

(6) 의문문에서 전체인 성분과 부분인 성분에 be가 연결된 경우

가. [buya koro be ] [ya be]

small wound ACC which ACC

hendu-re, (老 命:6:4b)

speak-NPST.PTCP

[작은 한(恨)을] [어떤 것을] 말하겠는가.

나. [aba cooha-i jurgan be

hunt army-GEN righteousness ACC

dasa-ha-ngge fafun šajin

repair-PST.PTCP-NMLZ law prohibition

tokto-bu-ha-ngge be ,] [ai

be_fixed-CAUS-PST.PTCP-NMLZ ACC what

ba-be] hendu-re, (老 命:4:18a)

occasion-AC speak-NPST.PTCP

[사냥과 전쟁의 도리를 정비한 것과 법률을 정한 것을] [어떤 바를]

말하는가.

위의 예문에서 (6가)의 buya koro(작은 한)는 ya(어떤 것)에 대해서 전

체에 해당하는 성분이고, (6나)의 aba coohai jurgan be dasahangge

fafun šajin toktobuhangge(사냥과 전쟁의 도리를 정비한 것과 법률을

정한 것)는 ai ba(어떤 바)의 전체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의문사에서 대

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의문사는 전체에 해당하는 성분과 관련한 어떠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의문문에서도 be는 논항이 아닌 전체에 해당하

는 성분에 연결되어 그 성분이 화제임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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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논항인 ya나 ai ba와 구별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5.3. 문장 내의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는 화제

문장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여 표기하는 성분도 be가 화제 표지

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러한 화제는 만주어에서 문두에

서 제시된 화제가 반드시 뒤에 나오는 성분보다 큰 범주를 나타내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동일한 대상의 중첩하여 제시된 화제

가. [sargan be ,] eigen hūlha-ci ainu

wife ACC husband steal-COND.CVB why

tafula-hakū seme [sargan be]

advise-PST.PTCP.NEG COMP wife ACC

wa-ha. (老 命:27:9b-10a)

kill-PST.PTCP

[아내를] 남편이 도적질했는데, 어찌 말리지 않았는가 하여 [아내를]

죽였다.

나. [mederi tun de akda-fi

sea island DAT trust-ANT.CVB

daha-rakū bi-sire gurun be ,]

surrender-NPST.PTCP.NEG be-NPST.PTCP people ACC

amba jaha ara-fi mederi onggolo

big light_boat make-ANT.CVB sea river_port

be doo-fi, [tun i gurun be]

ACC cross-ANT.CVB island GEN people ACC

gemu gai-ha. (老 命:5:16b)

all take-PST.P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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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섬에 의지하여 항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큰 나룻배를

만들어 바다 항구를 건너서 [섬의 사람들을] 모두 취했다.

위의 예문에서 (7가)의 sargan(아내)은 문장의 화제이기 때문에 문두에

나타난다. 그러나 동사 wa-(죽이다)의 목적어가 sargan이므로 다시 동사

앞에 sargan이 나타난다. (7나)는 동일한 구는 아니지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구 중 긴 형태가 문두에 나타나고 짧은 형태가 동사의 앞

에 나타난 것이다. 이 두 예의 경우에도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 화제와

같이 문두에 제시되는 성분은 앞으로 서술될 대상에 대하여 보여 주며

이것을 be가 구별하여 명시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7)과 같이 동격인 비논항 성분이 문두에서 나타나는 것을 주제어, 또

는 일반 화제가 아닌 제시어라고 볼 수도 있다. 제시어는 한국어에서 무

표지로 나타나며, “빵, 그것은 맛있다.”와 같이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

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김영희(1989)에서는 주제어와

제시어를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기능을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8) 김영희(1989: 118)가 정의한 주제어와 제시어

가. 주제어의 기능

발화 상황이나 담화 상 들을이로서 예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시

대상을 말할이가 거듭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평설)

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들을이로 하여금 확인시킴.

나. 제시어의 기능

발화 상황이나 담화 상 들을이로서 예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지시

대상을 말할이가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언명)이 무

엇에 관련된 것인가를 들을이로 하여금 알게 함.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 화제와 제시어의 기능은 다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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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어이든지 제시어이든지 문장 내에서 화제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김영희(1989: 116)에서는 제시어는 일반 화제와 마찬가지로 담

화 구조 상 화제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선웅(2005: 65)

는 제시어와 주제어가 한정적인(definite)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이선웅(2005: 66)은 (9가)의 ‘어떤 시

민’과 (9나)의 ‘한 임금님’은 한정적이지 않으므로 (9)의 문장 전체가 비

문이 된다고 하였다.

(9) 제시어와 주제어에서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이선웅 2005: 66)

가. *어떤 시민, 그는/그가 어제 강도를 상대로 용감히 싸웠다.

나. *옛날에 한 임금님은 살았습니다.

함병호(2016)에서도 제시어를 화제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어 구

문이 ‘화제-평언’의 구조를 가지고, 언급대상성의 의미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시어 화제는 일반 화제, 즉 주제어와 구분되는데, 담화

지시체가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비활성적이며 전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시어는 비인가 화제로 볼 수 있고, 일반

화제는 인가 화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be와 결

합한 비논항 성분이 후행 성분과 동격일 때, 그 성분을 주제어(또는 일

반 화제)로 볼 수도 있고, 제시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성분이 한

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화제로 기능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문장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여 표기하는 화제가 반드시 목적어

를 중첩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닌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여 화제

를 나타낼 수도 있다.

(10) 목적어가 아닌 논항을 중첩하여 제시된 화제

가. fujiyang munggatu, ... iogi karda,

fujiyang munggatu ... iogi ka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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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jakūn niyalma be ,] ... enteke

thiseight person ACC ... this_kind_of

ai ai weile be, [munggatu i

what what work ACC munggatu GEN

jergi niyalma de] afabu-ha, (老 命:42:1b-2b)

sequence person DAT order-PST.PTCP

부장 Munggatu, ... 유격 karda, [이 여덟 사람을,] ... 이러한 갖가지

일을 [Munggatu 등의 사람에게] 맡겼다.

나. [bithe de ara-ha jaka be ,]

letter DAT write-PST.PTCPthing ACC

dulimba-i amban, han i duin jušen be

center-GEN big han GEN four jušen ACC

gosi-me uji-re de, [tere

love-SIM.CVB raise-NPST.PTCP DAT that

jaka] akūn, (老 聰:2:6a)

thing there_is_not.Q

[글에 적은 물품을,] 중앙의 큰 한(汗)이 여진인 네 명을 사랑하여

보살피는데, [그 물품이] 없겠는가.

(10가)에서 생략된 부분은 enteke ai ai weile(이러한 갖가지 일)를 나

열한 것이고, ere jakūn niyalma(이 여덟 사람)와 munggatu i jergi

niyalma(Munggatu 등의 사람)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ere

jakūn niyalma에는 be가 결합하였고, munggatu i jergi niyalma에는 de

가 결합하였다. (10나)에서 bithe de araha jaka(글에 적은 물품)와 tere

jaka(그 물품)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bithe de araha jaka에

는 be가 결합하였고, tere jaka에는 격 표지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그리

고 akū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tere jaka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 예문들은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는 화제가 단순히 동일한 논항을 반복

하는 것이 아니고, be가 문법적인 기능과는 관계없이 화제 표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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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5.4. 문장 전체의 주어진 정보를 제시하는 화제

만주어에서는 be가 뒤에 나타나는 서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제시

하는 화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화제는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

들과는 형태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뒤에 나오는 서술의 상세 정

보를 제시한다.

(11) 주어진 정보를 환기시키는 화제

가. [kijimi tanggū boose, bithe jafa-fi

sea_slug hundred bundle letter grasp-ANT.CVB

benji-me ji-dere be ,] tun

send-SIM.CVB come-NPST.PTCP ACC island

de te-he hūwang dzung bing guwan

DAT sit-PST.PTCP hūwang commander

doo-re cuwan be heture-fi,

cross-NPST.PTCP ship ACC cut_off-ANT.CVB

han de benji-re jaka, orin ninggun

hanDAT send-NPST.PTCP thing twenty six

niyalma gemu gai-bu-habi, (老 命:73:10a)

person all take-PASS-PST

[해삼 100 꾸러미와 글을 들고 보내러 오는 것을,] 섬에 주둔한

Hūwang 총병관이 건너가는 배를 가로막아서 한(汗)에게 보내는 물

건과 사람 26명을 모두 빼앗겼다.

나. [nikan gurun, ini tondo mujilen be

Chinese country 3.SG.GEN upright mind ACC

waliya-fi miosihon mujilen jafa-fi,

abandon-ANT.CVB false mind take-ANT.CVB



- 163 -

mujakū jase-i tulergi weile de

many border-GEN outside matter DAT

da-fi, mimbe wa-ki

care_about-ANT.CVB 1.SG.ACC kill-OPT

seme gūni-ha be ,] abka geli

COMP think-PST.PTCP ACC heaven again

nikan gurun be asuru

Chinese country ACC very

saiša-hakūbi, (老 命:16:2b-3a)

praise-PST.NEG

[명나라가 자신의 올바른 마음을 버리고 비뚤어진 마음을 먹고서,

빈번히 국경 바깥일에 관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을] 하늘

이 또 명나라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 darhan efu i gūsa-i olosecen [jase

darhan efu GEN gūsa-GEN olosecen border

i dorgi ci buce-he niyalma be

GEN inside ABL die-PST.PTCP person ACC

suna efu gaji-ha be ,] olosecen

suna efu bring-PST.PTCP ACC olosecen

jase-i tule weihun bi-he seme

border-GENoutside alive be-PST.PTCP COMP

holto-ho, burula-ha turgunde olji

deceive-PST.PTCP flee-PST.PTCP because captive

gai-ha, (老 崇:33:32a)

take-PST.PTCP

Darhan 어푸 구사의 Olosecen이 [경계의 안에서 죽은 사람을 Suna

어푸가 데리고 온 것을,] Olosecen이 (죽은 사람이) 경계의 밖에서

살아 있었다고 속였다, 패주했다는 이유로 포로를 빼앗았다.

(11가)의 해삼 100포와 글을 들고 보내오는 것이라는 명사절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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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되는 물건과 사람을 빼앗기는 사건에 대한 전제가 되는 주어진 정보

이다. 이 명사절이 be와 결합하여 문두에 나타난다. (11나)도 하늘이 또

명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

이 be와 결합하여 문두에 나타난다. (11다)는 Olosecen이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하는데, 원래 사실인 내용을 be와 결합하여 문두에 제시한 문장

이다. (11가), (11나), (11다)에서 제시된 정보들은 뒤에서 서술되는 내용

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만주어에서는 이 정보를 문두에서 be

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be가 화제 표지로 기능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뒤에 나타나는 서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제시하는 화제는 뒤

에 나오는 서술의 문장 성분들과는 형태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화제는 자동문의 문두에서 be와 결합하여 나

타나기도 한다.

(12) 자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의 앞에서 주어진 정보를 환기시키는 화제

[yehe i beise duin jalan

yehe GEN beile.PL four generation

hala-me gurun de han seme

change-SIM.CVB country DAT han COMP

banji-ha doro be ,] gintaisi beile

live-PST.PTCP doctrine ACC gintaisi beile

i ama jui, buyanggū beile i

GEN father child buyanggū beile GEN

ahūn deo, mujakū encu

elder_brother younger_brother extremely different

gisun i nikan han, monggo han

language GEN Chinese han mongolia han

de akda-fi yabu-hai enculeme

DAT trust-ANT.CVB go-DUR.CVB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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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ji-ha doro efuje-he. (老 命:12:22a)

live-PST.PTCP doctrine be_ruined-PST.PTCP

[Yehe의 버일러들이 네 세대 동안 대를 이으며 백성에게 한(汗)이라며

살아온 정권을,] Gintaisi 버일러 부자, Buyanggū 버일러 형제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명 황제, 몽골 한(汗)을 믿고 다니는 바람에 독자적으

로 살아온 정권이 무너졌다.

(12)에서 문장의 서술어는 자동사 efuje-(무너지다)이다. 따라서 주어가

되는 논항만이 문장 내에서 주요 논항이고, banjiha doro(살아온 정권)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예문을 보면 be와 함께 쓰인 yehe i beise

... banjiha doro(Yehe의 버일러들이 ... 살아온 정권)가 기술되어 있다.

즉, 이 성분은 문장의 구성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가적인 성분이다. 이것

은 banjiha doro efujehe(살아온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인

banjiha doro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5. 소결

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제이

다. 만주어에서 화제 표지는 일반적으로 oci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ngge도 결합한 논항이 문두에서 쓰이는 경우에 화제 표지로 기능할 수

도 있다고 주장된 바 있다. 이 두 화제 표지는 텍스트 상이나 상황 속에

서 환기된 성분이 언급되는 경우에 화제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만주어에서 비논항인 화제에 be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용법은 다른 언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만주어 be의 독특한 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be는 화제와 문장을 구별하여 주고 화제

임을 확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비논항 화제를 표시하는 be의



- 166 -

용법은 격 표지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be가 부가된 문두 화제가

목적어가 아닌 논항과 관련이 있는 용례도 발견된다.

만주어에서 be와 결합한 문두의 비논항 성분이 화제로 기능하는 경우

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어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와 같이 전

체를 지시하며 화제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전체

에 해당하는 성분에 be가 연결되어 화제임을 확인하고 다른 성분과 구

별시켜 주는 것은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전체와 부분 관계의 화제에서 발견되지 않는 문장 유형이다.

둘째는 동일한 지시체가 반복하며 화제가 되는 경우이다. 문장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여 표기하는 화제가 반드시 목적어를 중첩하는 것

은 아니다. be가 대격 표지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

어가 아닌 동일한 대상을 중첩하여 화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셋째, be와 결합한 문두 성분이 뒤에 언급될 서술에 대한 주어진 정보

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뒤에 나타나는 서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제

시하는 화제는 뒤에 나오는 서술의 문장 성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다. 따라서 이 유형의 화제는 자동문의 문두에서 be와 결합하여 나타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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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만주 문자로 기록된 문서와 만주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 등

에서 나타나는 be와 관련된 문법 현상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be의

특성과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be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가 전체적으로

be의 격 표지로서의 특성과 기능에 주목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be

의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 표시의 기능이나 복합문의 하위문의

주어 표시의 기능, 화제 표시의 기능 등을 다룬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일반 언어학에서 이루어진 격 연구를 검토하여, be의 분석

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이 타당한 이유를 보이고 be의 문법적 지위를 ‘확

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대격 표지’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문헌들을 소개하고 문헌을 선정한 이유와 의의를 논의

하였다.

2장에서는 be의 기본적인 기능인 타동사의 목적어 표시의 기능을 검토

해 보고, be의 출현 양상을 논의하여 보았다.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

어가 피행위주임이 분명한 논항이라면 be는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

나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닌 경우에는 be가 목적어에 부가되어 그러한

의미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주어와 목적어의 유정성이 비슷하거나

목적어의 유정성이 높아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be가 논항에

부가되어 중의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장에서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나타나는 be를 고찰하여 be의 기

능이 문법 관계 교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에 부가되어 타동성을 나

타낸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형태적 사동문,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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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나타나는 be가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구

별 기능과 확인 기능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4장에서는 be가 하위문 주어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논의했다. 그리고 인용절로 제한하여 논의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 복합문이라는 포괄적인 문법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성분을 구별하여 주는 역

할을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 인해 복합문의 하위

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난다. be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밝혔다.

5장에서는 be가 만주어의 정보 구조에서 화제 표지로 기능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be의 한정성이 주어짐성과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be가 화

제 표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화제로 기능함에 있어서

어순이 중요한 요소이며, 화제는 문두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

을 바탕으로 be와 결합한 문장 내 어떤 성분이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경우 be는 격 표지의 기능은 하지 않고, 화제 표지의 기능

만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be를 일반 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기

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be의 기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언어학적 관점에서 be의 문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be가 실

현되는 원리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be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고 알려져 있을 뿐, be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제로

문장 성분과 결합하는지를 밝힌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be가 어떤 문장

성분의 확인과 구별을 위해서 부가되는 대격 표지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be가 타동문의 문법 관계 표시 기능,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 표시 기능과 같은 전형적인 대격 표지의 기능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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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 표시 기능, 화제 표시 기능과 같은 비전형적

인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문법 관계 교체 구문에서 타동성 표시의 기능, 복합문에서 하위

문 주어 표시의 기능, 화제 표시의 기능을 be의 기능에 포함하여 논의하

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을 논의할 때에 형태적 사

동문 정도만 논의하였다. 그리고 복합문의 하위문 주어 표시는 인용절만

논의하였고, 더 깊이 논의하더라도 후치사 manggi와 결합한 경우로 한

정하여 논의했다. 본 연구는 형태적 사동문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루어지

지 않은 자타 양용 동사 구문, 처소 교체 구문, 소유주 상승 구문, 여격

지배 동사 구문, 이동 동사 구문에서도 be가 타동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be가 복합문에서 하위문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할 때에는 접속문, 명사구 내포문, 동사구 내포문 등 모든 복합문

유형에서 be가 주어 표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화

제 표시의 기능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능이다. 본 연구

는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이 아닌 어떤 성분에 be가 부가되어 화

제 표지로만 기능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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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Manchu case marker be

Jeongup Do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grammatical phenomena related to the Manchu case marker be in the

literature in order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be.

The data of this study consists of documents written in Manchu and

literary works translated into Manchu.

In this study, the grammatical status of be is defined as an

'accusative case marker' which is 'added' for 'identifying' and

'distinguishing' one sentence component. When be is typically used,

it is added to identify or distinguish the object of the action. When

be is used atypically, it is added to identify or distinguish sentence

components that are not objects.

There are four functions of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rst, the

basic function of be is to indicate the grammatical relation. Secondly,

be functions to show the transitivity of the argu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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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tical relation alternation construction. Third, be functions to

show the subject of the embedded clause in the complex sentence.

Finally, be can reveal topic of the sentence. The function of

indicating grammatical relations and showing transitivity in the

grammatical relation alternation construction is a typical function of

be as a case marker. The function of displaying the subject of the

embedded clause in the complex sentence and the function of

displaying the non-argument topic is an atypical function of be,

expanding on the functions of be described above.

In the transitive construction of Manchu, there is no need to add

be to the object if it is an argument which is definitely a patient.

However, if the object has definiteness, be is added to the object to

identify this definiteness. If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ambiguity,

be is added to the argument in order to make it clear that it is the

object.

In the grammatical relation alternation construction of Manchu, be

is added to distinguish the object from the subject and identify the

affected object.

Since be acts to distinguish the subject from other components in

the sentence, the accusative subject arises to distinguish the subject

of the embedded clause from the subject of the matrix clause. If be

does not need to identify an element, it is added optionally. Therefore,

when the subject of the matrix clause in the complex sentence is not

realized, the accusative subject of the embedded clause occurs

optionally.

be can act as a topic marker because the definiteness of be is

similar to the givenness. If be is added to a non-argument, then be



- 181 -

is not a function of marking case, but only a function of marking

topic.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this study sets

the grammatical status of be in the linguistic perspective and

explains the principle by which be is realized. Seco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discusses the functions of be which a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Keywords: Manchu, accusative case marker, be, definiteness,

grammatical relation alternation, transitivity, accusative subject,

complex sentence, information structure, atypical function

Student Number: 2007-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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